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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교회의 위기는 강단의 위기               
 
본 연구의 목적은 위기 속에 있는 한국 교회의 설교사역에 “ 1 인칭 내러티브 설교” 를 
통해 강단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있다. 한국 교회는 선교 1 세기 동안 세계가 놀랄 만큼 부
단히 성장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를 맞으면서 더 이상 부흥과 성장의 찬사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오직 부흥과 성장이라는 명분에 집중
해 온 결과 교회 성장과 부흥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설교에 한 분명한 입장을 정립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성장 정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성장을 저해하는 
강단의 위기이다.1)  
불신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눈여겨 보고 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
해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운 곳을 비추고, 부패하지 않고 또 부패하지 않게 세상을 향해 맛
을 내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이 자기네들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다. 성도들의 삶은 왜 변하지 않는가? 각 교회마
다 매 주일, 수요일 밤, 매일 새벽기도, 금요철야까지 줄기차게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강단의 위기이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성도들의 삶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한다. 성도
들은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은,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단의 위기는 비단 오늘의 한국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 에나 강단의 위
기는 있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된 때에는 교회가 
바로 선 시 으며, 교회가 타락한 시 는 바로 설교가 타락한 시 다. 중세시 가 흔히 
                                                     




“암흑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성경 역시 강단의 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구약시  선지자 예례미야는 당시의 강단의 위
기를 (렘 14 :14)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을 거
짓 예언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 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 거늘 그
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 믿을 수 없는 곳이요, 갱신될 수 없으며, 죽은 것”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도 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 만큼 설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도 드물다. 실제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1 주일에  3 번(주일 낮과 저녁예배, 그리고 수요예배)씩 최소한 1 년에 156
회의 설교한다. 10 년을  같은 교회에서 목회했다면  1,560 회의 설교를 한다.2)  다른 말로 하
면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은 한국 교회 교인들의 행실이 바뀌지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워렌 위어스비가 이에 한 해답을 주고 있다.  
             
주일마다 의무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성경적 설교를 듣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왜 이방인처
럼 살고 있는가?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없다. 
그러나 나는 회중이 상상에 굶주려 있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아
닌가 하고 생각한다. 청중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 왔지만, 
성경의 진리가 그들의 상상에까지 스며들지는 않는다. … 설교자
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듣는 것’을 ‘보는 것’
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수가 없
다.3)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설교가 한국 교회 교인들
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 즉,  전인을 향해 울려 퍼지는 메세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행동하는 것보다 자신들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
음에 가슴으로 느낀 것을 행동으로 표현한다. 정장복 교수는 강단 위기의 핵심 열가지를 그
의 <설교 사역론>에서 밝힌 바 있다.4)                     
                  
 (1) 설교는 본문말씀(Text)를 떠난 설교가 너무 범람하고 있다. 
                                                     
2) 주승중 편역, 영상세대를 향해 이렇게 설교하라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26-27.  
3) Warren W. Wiersbe.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 60-61. 




설교자는 본문의 봉사자가 아니라 본문의 지배자로서 자신이 
만든 말에 본문을 사용하는 현상이다.  
(2) 설교는 말씀의 현장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하나의 독백적 
설교로서 끝을 맺는다.   
(3) 복음적 메세지가 변화되어 물량주의와 기복사상에 중심을 
둔 설교로 전락되고 있다.  
(4) 설교의 내용과 설교자의 삶 그리고 인격과 너무나 심한 거
리감이 있다.  
(5) 오늘의 설교는 설교자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회중에 의
해 끌려 가는 형태이다. 
(6) 바른 성서해석과 신학적 이해가 없는 설교 즉 신학이 없는 
설교가 난무하고 있다.           
(7) 설교는 설교자의 목회적 수단의 방편이 되어 그릇된 전위
의식과함께 진행되고 있다. 
(8) 예언자적 선포가 수반되지 못하는 지극히 안일적이고 도피
적인 설교들이다.  
(9) 설교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교육적 훈련의 부족이 너무 심
하다.  
(10) 자신의 설교에 대한 착각적 과신이 너무 심화되어 있다.  
 
이상 10 가지의 강단 위기를 진단해 볼 때 크게 3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복음적이지 않다. 선포해야 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
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설교자의 메세지는 사도들의 메세지처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설교자의 책무는 혼의 회개와 구원이다. 복음설교는 
복음을 듣는 이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뿐이라는 
사실이다.5)  1970 년  이후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수많은 설교의 이론과 방법이 소개되었지
만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주류 교단들은 가장 극심한 교세의 감소를 경험했다. 그 이유가 무
엇인가?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설교자들이 복음주의적인 신앙 위에 서 있
지 않았다는 것이다.6) 복음에 한 설교자의 확신과 뜨거운 감격 없이는 구원의 역사는 일어
나지 않는다. 이전 세 에도 그러했듯이 21 세기 강단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절실하
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란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어 강조하는 설교로 성경의 하나님
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본문 
조차도 구약의 지평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넓은 지평 안에서, 즉 그리스
도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지고 설교되어져야 한다.7) 왜냐하면 인간이 최고의 삶으로 변화되는 
                                                     
5) 클라렌스 매카트니, 원고없는 설교. 박세환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8), 25. 
6) 계지영, 현대설교학개론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39. 




길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설교를 통해서이며, 그 분 안에서 만이 참 평안과 만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강단의 위기는 “ 강해적이지 않다” 는 것이다.  제임스 브래가는 “ 강해 설교란 
다소 넓은 범위의 성경 본문을 한 주제나 중심사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설교를 말한다. 모든 
설교 자료는 직접 성경 본문에서 나오고, 설교 개요는 하나의 주요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일
련의 점진적인 사상들로 구성된다.” 고 정의했다.8) 성경에 나오는 여러 주요 인물들은 모범
적인 강해 설교자들이었다. 학사 에스라는 귀환한 유 인들에게 율법을 강해하 다(느8:8).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강해하셨다(눅 4 : 16-21). 베드로는 특별히 사도행전 2 장 14-36 절에서 
구약성경을 강해하 다.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
라”는 것도 바울이 하박국 2 장 4 절에서 취한 것이다. 사도행전 8 장 26- 35 절에서 내시에게 
전한 빌립의 설교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강해적인 것이다.9) 강해적 설교는 성경 본문으로 청
중들을 가르친다. 그러나 오늘날 방송을 통해, 또 강단 현장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강해적이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성경 말씀에 한 권위보다는 인간적인 권위를 더 내세우고 있다. 강
단의 위기가 올 수 밖에 없다.     
마지막 세번째 강단의 위기는 “ 전달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아무리 복음적이고 강해
적이다 할지라도 전달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폴 틸리히는 “ 전달되지 않는 메세
지는 메세지가 아니다” 라고 했다. 루울 하우가 쓴 <설교의 파아트너>란 책에 회중의 불만이 
기록되어 있다.  
                  
그가 설교단에 서기만 하면 나와는 무관한 메세지를 전하고 있습
니다. 때때로 나는 모든 무의미한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계속하다 
집어 치우라는 소리를 지르게 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이니까
요!’10)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들려지지 않는 설교가 그 이유이다. 마틴 루터는 “ 설교란 설교
자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에 의해서 이룩된다” 고 했다. 이런 비
난과 질책 속에서 설교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만 하는가? 우리 설교자들은 긴급한 회복의 눈
길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에  부르너가 말한 로 “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이 지구상
                                                     
8) 제임스 브래가, 설교준비,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66.  
9) 존 맥클루어, “강해설교(Expository Preaching),” 설교학 사전, 이승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 
40-41. 




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개신교 예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강단의 위기이다. 고신  이상규 
교수는 “ 한국 교회의 쇄신은 강단의 설교에 달려 있다” 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국교회의 성숙과 부흥 그리고 갱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설교는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다. 동시에 한국 교회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설교의 갱신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11)    
 
목회가 바로 서려면 강단이 바로 서야 한다. 그렇다면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위
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본 연구자는 “ 1 인칭 내러티브 설교” 가 이 강단의 위기를 극
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며, 침체된 강단에 활력을 불어 넣으리라 확신한다. 이 설교의 역사
는 짧다. 1980 년  이후 ‘새로운 설교학 운동’ (New Homiletic Movement)이 활발해지면서 등장
한 새로운 형태의 설교이다. 현  설교학에 이야기의 중요성이 재발견되면서 시작된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살아있는 오늘의 이야기로 전하
는 역동적인 설교 방법이다.  
설교는 복음적이어야 한다.  또 강해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전달이 되어져야 한다.  “ 1
인칭 내러티브 설교” 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확신 아래  본 연구
자는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이 연구는 크게 여섯 부분(Section)으로 이루어진다.  첫번째 부분은 1 인칭 내러티브 설
교의 이론적 근거로서 20 세기 후반에 시작된 ‘새로운 설교학 운동’(New Homiletic Movement)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새로운 설교학 운동은 1500 년간 지속되어 온 전통적인 설교 방법에 
한 반동으로 설교의 위기 속에서 시작된 운동이며,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등
장과 역사, 그리고 이 운동의 공헌까지 개론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두번째 부분은  21 세기 
설교의 새로운 안으로서 “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란 무엇인가?” 에 해 살펴 볼 것이다. 먼
저 성경에서의 예수님의 설교방법을 살펴 보고, 이 설교의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논한 후에 
                                                     





20 세기 후반과 21 세기들어“1 인칭 내러티브설교”에 한 설교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관심을 
살펴 볼 것이다.  세번째 부분은 “ 1 인칭 내러티브 설교” 의 방법론으로 이 부분은 본 연구
의 핵심 부분으로써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의 실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 부분
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처음 부분에서는 본문을 어떻게 선택하며, 석의(Exegesis)
의 방법과 본문의 중심 사상을 찾아내는 데 까지이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본문의 중심사상
에서 등장인물의 성격과 입장을 결정해 설교의 주제와 목적을  결정하고 설교 원고를 작성하
는 데 까지이다. 세번째 부분은 이렇게 준비된 설교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까지 나아갈 
것이다.  이 부분에는 본 연구자가 섬기는  워싱턴 은평교회에서 행한 1 인칭 내러티브설교 3
편을 부록에 수록할 것이다. 네번째 부분은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의 계획을 다룰 것이며,  
다섯번째 부분에서는 장점과 단점을 논할 것이다.  또 여섯번째 부분에서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자의 자질을 살펴 볼 계획이다.    
이 논문의 연구 방법은 미국의 1 인칭 내러티브 설교학자들의 설교학 문헌을 연구하고,  
또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로 출판된 설교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개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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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전통적인 설교의 이해        
       
성 어거스틴 이후에 거의 1500 년동안 지배해 온 전통적인 설교는 “진실에 한 이성적 
설명”을 근간으로 한다. 이 설교법은 계몽주의와 역사 비평학의 향을 받아 주로 지를 중
심으로 하여 개요(outline)를 만들고, 명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인 전개와 합리적인 수사학의 방
식을 따랐으며, 본문의 해석은 주로 추출식 해석학(distillation method)을 따랐다. 즉 어떤 명제
를 중심으로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 중에 그 명제와 관련된 부분만 추출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12)   
이 방식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세지가 연구되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생
각과 사상이 전달되는 장(場)이 되어지고, 성경은 그를 위한 보충 자료로 전락한다. 또한 설
교의 전반적인 틀은 논리적인 틀을 갖게 되며, 마치 강의와 같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
들로 채워진다. 또한 그것들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
은 증명하고 확증해 보이는 논쟁 형식(argument style)이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 성경
은 주로 설교를 위한 보조 자료로 사용되어지며, 설교자가 정한 설교 명제를 설명해 주고 보
충해 주는 증거자료(proof text)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틀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청중들의 변화를 일르키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13)  이런 “진실에 
한 이성적 설명”의 형태를 취하는 전통적인 설교로는 주로 주제 설교 혹은 지 설교, 강해 
설교, 분석 설교 등을 들 수 있겠다.14) 
                       
1.  전통적인 설교의 역사 
전통적인 설교는 수사학에 근거하는 가장 오래된 설교 방법으로  설교에 처음 도입은  
                                                     
12)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5), 177. 
13)  Ibid., 177. 




성 어거스틴(354-430 A.D)에게 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그는 그의 저서 On Christian Doctrine  4
부에서 거의 1500 년동안 지배적인 틀로 사용되어 온 교육적이고, 논리적이며 명령적인 형태
의 설교의 방식을 제시했다.15)  어거스틴은 그의 책에서 설교자의 과제 3 가지를 말하고 있는
데,  첫째, 청중을 가르치고(teach)  둘째, 즐겁게 하며(delight), 마지막 세번째는  청중의 지성
과 감성, 그리고 의지에 향을 주는 것(influence)이다.16) 그는 설교를 당시의 활용되던 고전
적인 수사학과는 구분지을 수 있는 독특한 형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가 수사학적인 전통에 
향을 받았고, 설교를 성경의 해설(exposition)로 이해한 것은 사실이다.17)  어거스틴 이후 설
교학과 수사학이 결합된 현상에 해 토마스 롱(Thomas G. Long)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날 옛날에 설교학(설교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와 수사학(효과적
인 연설의 기술)은 행복하게 결합된 부부였다. 어거스틴의 On 
Christian Doctrine 으로부터 19 세기 체계적으로 기술되어져 널리 
사용되어지던 두꺼운 설교학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설교
학은 성경과 설교의  내용에 대한 신학, 그리고 설교의 형태와 스
타일에 대한 수사학에 관심을 가졌다. 그 배경에 있어서 설교학은 
유대적이고, 랍비적이며, 종교적인 것으로, 그리고 수사학은 희랍
적이고, 이방적이며, 관념론적으로는 중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
지만, 서로의 편리를 위하여 결합하여 잘 어울리는 관계를 가졌다. 
설교학자들은 “내용”을 알았고, 수사학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전달
할  “방법”을 알았으며, 결과적으로 청중들은 그것을 들을 수 있
었고, 그 전달된 말씀을 통해 설득될 수 있었다. 18) 
 
이렇게 전통적인 설교이론들은 설교자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설교의 내용과 수사학적인 
형태에 한 강조를 이루면서 발전해 왔다.  특히 문자매체의 발전과 함께 명제적인 설교의 
형식은 설교의 형식에 있어서 가장 표적인 형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후  전통적인 설
교학은  스콜라 철학의 향을 받아 소위 “명료한 이해와 명료한 해석, 명료한 적용”을 중요
시하는, 즉 본문이 주석적으로 이해되고, 신학적으로 해석되며, 그리고  삶에 적용되어지는 
형태에 해 깊이 관심을 가져 왔고, 19 세기 이후에는 인간 이성을 바탕으로 한 역사 비평학
의 발전과 함께 성경의 신비적인 여러 내용들에 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주석은 주로 
역사적인 재건으로, 신학적인 해석은 설교의 주제와 관련된 명제들을 찾는 일에 주력했고, 적
                                                     
15)  Augustine. On Christian Doctrine, trans. D. W. Robertson, Jr. (Indianapolis : Bobbs-Merrill. 1958) , Book Four. 계
지영, 현대설교학개론,  131에서 재인용. 
16)  계지영, 현대설교학개론, 131. 
17)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117 
18)   Thomas G. Long. “And How Shall They Hear? : The Listeners in Contemporary Preaching,” Gail R. O’Day and 





용은 종종 여러 종류로 분류되어지는 지들(points)로 확장되었다.19)   “이성”이 사고와 가치
의 판단 기준이 된 계몽주의운동이 인쇄매체와  매치된 것을 받아들여 리차드 젠센(Richard  
A. Jensen)은 이것을 “구텐베르크 설교학”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20)  역사 비평학과 인쇄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설교는 주로 연역적(deductive)이고, 명제적(propositional)인 형태로 발달 되었
으며, 그 결과  성경이 가지는 이야기의 구조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성적인 논리와 분석적인 
사고는 전통적인 설교 이론의 흐름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예화와 이야기
들은 그러한 이성적인 사고를 예증하기 위한 ‘예화’로서 사용될 뿐이었다.  
.                          
2.  전통적인 설교의 목적                           
전통적인 설교학에서 설교는 “진실에 한 이성적 설명” 이며,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가르치려는 강의와 같은 형식을 취한다. 즉 3-4 개의 지를 통해 연역적으로, 본문이 담고 
있는 명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형태이다.21)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전통적인 
설교학에서의 설교의 목표는 본문의 교훈을 “가르치고”(to teach), 회중들에게는 본문의 내용이
나 논리적인 메세지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to transmit)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설교는 “교육
적인 설교”(didactic preaching), 혹은 “가르침으로서의 설교”와 동일시 되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지들이 본문으로 부터 추출되어 지는데, 그 지들은 논리적이고, 질서있
게 배열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러므로 설교의 기본적인 목표는 설교의 개념(idea)의 전달
이며, 설교의 목적은 수사학적인 기법을 통해 설득하는 것이다. 젠센은 이러한 전통적인 설교
가 가지는 특징을 구텐베르크 설교학으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구텐베르크 해석학은 설교의 교육적인 형식을 따르며, 구텐베르크 
설교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설교의 목표는 성경 본문이  
제시하는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다. 본문이 제시하는 교훈과 의미
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지(point)를 만
들게 되면 이것은 보통 본문으로부터 추출된다. 이것은 주로 청중
들의 지성(mind)을 겨냥하게 되며, 논리적이고 일련의 선적인 방식
(linear manner)으로 전개된다. ....... 청중들 가운데 생성되는 믿음은
그 주제가 사실로 인지될 때 기대할 수 있게 된다.22)   
 
                                                     
19) 김운용.  P. 118 
20) Richard A. Jensen.  Telling the Story : Variety and Imagination in Preaching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0),  p.11 
21) Lucy A. Rose.  “The Parameters of Narrative Preaching, ” in Journeys toward Narrative Preaching, ed.    
     Wayne Bradley Robinson(new York : The Pilgrim Press, 1990),  pp.25-29   




3.  전통적인 설교학에서의 청중과 설교자이해  
위의 전통적인 설교의 목적에 기인하여 청중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수신자일 뿐이며, 설
교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성령이라는 수원지로부터 청중들이라는 
피동적인 필요자들 사이를 연결하는 수도관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설교자는 
회중들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뛰어난 존재로 인식되며, 설교자와 청중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권위를 토 로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틀에서의 설교는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를 갖게 된
다. 전통적인 이해는 부분의 설교자들이 내용과 설교의 형태를 지배해 왔는데, 마치 누구도 
그 아성에 해서는 도전할 수 없는 큰 권력을 소유한 폭군처럼 지배해 왔다.23)  루시 로즈
(Lucy A. Rose)는 전통적인 설교의 이러한 특징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잡아 그의 침 에 눕
혀 본 다음 키가 큰 사람은 잘라내고, 키가 적은 사람은 늘여서 침 의 길이에 맟추는 희랍
신화에 나오는 프로쿠스테스(Procustes)와 비교하는데,24)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전
통적인 설교의 형식이 마치 모든 설교자에게 “유일한 선택”인 것과 같은 역할을 했고, 그렇
게 여겨져 왔다.  
 
제 2 절 새로운  설교학 운동   
 
지난 1500 여년간 가장 표적인 설교 형식으로 자리잡았던 전통적인설교의 형식을 데
이비드 버틀릭은 “이성주의의 덫”25)에 갇혀 있었다고 표현하고, 설교자들은 설교에 명제를 정
하고, 거기에 맟춰 지를 정하는 설교 방식에 익숙해져 왔으며, 주로 명제와 한 두가지 예화
를 곁들이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설교 방법은 새롭게 두되는 설교의 현장에서 점점 비효율적
인 방식으로 인식되고, 급격히 변하는 문화 사회의 변화, 청중들의 의식 변화,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 그리고 신학적 토양의 변화 등으로 그 동안 권세를 누려왔던 전통적인 설교의 
방식에 위기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개념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는 변화하는 삶의 상
황을 살고 있는 오늘의 청중들에게 더 이상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과 함께, 강
단으로부터 말씀은 나가고 있지만 청중들의  삶 속에서 “말씀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중단하
게 되었다는 비판이 일게 되었다.26)  이러한 상황에서 설교학자들은 새로운 설교의 모델을 
                                                     
23) 김운용.  p. 119 
24)  Rose.  Sharing the Word,  p. 15  
25) 김운용.   P. 120 
26) Eslinger, Richard  L.  A New Hearing : Living Options in Homiletic Method, ( Nashville : Abingdon    




탐색하게 되었다.27) 즉 “새로운 설교학 운동”은 전통적인 설교의 반동으로 시작 되어진 것이
다. 이 색션의 연구는 김운용 교수의 저서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3 장. 현 설교학에
서의 새로운 설교 패러다임 추구에 근거해 연구되었음을 밝혀둔다.   
 
1.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등장과 역사  
 
가. 1958 년 <설교의 디자인>- 데이비스 헨리 그래디  
지난  40 년간 강단의 위기를 느낀 설교학자들 사이에서 “기독교 메세지의 현 화의 필
요성”과 “설교의 보다 효과적인 형식들의 재발견”28) 에 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어 왔다. 
이 논의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설교학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효
시는 헨리 그래디 데이비스(H. Grady Davis)가 1958 년에 쓴 <설교의 디자인>(Design  for 
Preaching)이다. 데이비스는 1937 년부터 1967 년까지 시카고의 루터란 신학교의 실천신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1958 년에 그는 오늘날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다양한 설교학적 사상과 연
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상적 씨앗을 남겨 주었다.29)  
데이비스  설교학의 사상적 근거는 1950 년 의 성경신학운동(the biblical Theology 
movement)과 에  부르너, 칼 바르트, 요셉 시틀러, 라인홀드 니버와 같은 신정통주의 신학의 
향을 받은 결과이다.30)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 설교의 원천은 성경 본문이었다. 그러나 그
는 설교 자체의 사상이나 주제가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데서 드러나지만, 설교의 형식은 그
러한 설교 자체의 사상이나 주제와 유기적으로 일치하거나 부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즉 설
교의 형식은 그 자체로 구조화되어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이다. 그래서 데이비스는 설
교의 준비를 설교 건축으로 이해하지 않고, 설교의 기능적 통일성을 고려하면서 “디자인
(Design)”이라는 개념을 선호한다.  
데이비스는 설교의 유기적 형태의 설교를 꿈꾸는 탁월한 설교자에게는  좋은 설교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올바른 질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설교
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5 가지  질문을 제시했다.31)  
                                                     
27) 이러한 변화와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크래독의 <권위없는 자처럼>을 참조하고,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설교의 위기 상황은 로울 하우의 <설교의 파트너>같은 책이 있다.   
28) Amos N. Wilder. Early Christan Rhetoric : The Language of the Gospel,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 .2 
29)  모리스 니덴탈. “데이비스, 헨리 그레디(Davis, Henry Grady, 1890-1975)”, 설교학 사전. 윌리엄  
       윌리몬. 리챠드 리스쳐 편집, 이승진 옮김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3)  p. 109  
30)  같은 책.  p 109-110  




(1) 당신은 지금 무엇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가? 
(2) 당신은 지금 그것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3)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4) 그것이 사실인가?  당신은 그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5) 그게 도 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상의 질문에 근거해서 데이비스는 좋은 아이디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들임을 보
여준다. 
(1) 그 주제는 예리하게 전개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좁아야 한다.  
(2) 그 주제는 그 자체로 확장되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그 주제는 참된 것이어야 한다.  
(4) 그 주제는 인간의 마음의 실체에 격돌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그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러 가지 사실들 중의 하나여야 한다. 
 
설교의 아이디어에 부합하는 유기적 형태로서 데이비스가 제안하는 것은, (1) 설교의 초
기 아이디어가 “주제”(subject)라면 토론의 형식으로 초기의 불완전한  사상을 온전한 결론으
로 전개시킬 수 있고, (2)논제(thesis)의 경우는 그것을 지지하거나 소 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3)메세지는 논쟁이나 증명보다는 묘사적인 해명으로, (4) 확증보다는 탐구가 필수적인 
질문의 경우에는 하나하나 상세하게 점검하고 밝히는 형식을, (5)이야기라면 해당 이야기의 
사건, 인물, 행동 들을 구연하는 것을 각각의 아이디어에 한 바람직한 형태로 제시하 다.
따라서 데이비스의 설교에 한 변함없는 확신은  “설교의 내용과 형식은 서로 나눌 수 없
다”는 것이며, 그것이 그가 제시하는 설교학의 동기이기도 하다. 그는 “성경본문의 형식이 설
교의 구조 형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복음서의 9/10 은 이야기로 되어 있으며, 논리
와 논증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불과 1/10 정도 밖에 되지 않음을 밝히고, 이야기는 설교의 
형식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임을 강조한다. 즉 설교의 중심 아이디어는 말로서 개관하거나 주
장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야기의 형식을 취해야 하며, 설교의 구조는 본문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2) 데이비스가 남긴 큰 공헌 가운데 하나는 설교와 내러티브의 
관계에 한 탐구의 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의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통해 말
씀을 증거하는 것에 해 신뢰하지 않음을 탄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1 세기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
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능력의 매체였다. 
그러나 우리는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언설(assertion)의 힘은 너무 
과대 평가하고 있고,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전달하고 영향을 끼치
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삶에 관
한 언설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게 하는 삶 그 자체가 
휠씬 더 힘이 있다.33)    
                     
조지 베스(George M. Bass)는 이런 그의 공헌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설교학자들은 언제나 복음은 이야기였고 이야기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설교자들은 이제 설교를 “이야기
를 말하는”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 중심의 
성경적 설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 사람은  H. 그
래디 데이비스였으며, 그의 책,<설교의 디자인>을 통해서였다. 이
것은 미래 설교의 형태로 힘있게 부각되게 되었다.34)  
 
또한 오늘날 설교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는 설교와 성경의 문학적인 장르의 관계성, 
서사성, 이미지, 메타포, 시적인 언어, 형식, 사상의 움직임 그리고 특별히 귀납법적 설교와 
같은 것들이 그의 설교학적 관심 주제 다. 이런 주제들을 데이비스는 그의 저서<설교의 디
자인>에서 시(詩)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설교는 나무와 같은 것,  
그것은 살아있는 유기체라네.                                  
한 줄기로 이어지듯 
하나의 선명한 사상을 가진 나무, 
저 밝은 광명을 향해 쭉 뻗은 나무처럼. 
                           
설교는 또한 튼튼한 뿌리를 가져야 하네. 
밖에서는 그 뿌리를 전혀 볼 수 없지만, 
위에서 활짝 뻗은 가지처럼 
뿌리는 아래에 활짝 뻗어 있네. 
삶의 곤경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나무는 그렇게 튼튼히 서 있네. 
                                                     
33)  같은 책. P. 157 




결코 접혀지지 않고 쭉쭉 뻗어 가는 
나무처럼 
설교는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쭉쭉 뻗어 간다네 
나뭇가지에 달린 잎사귀처럼 
설교의 가지에는 문장들이 달려있고 
그 가지 사이로 탐스럽게 피어있는 
예화가 반짝인다. 
설교는  즉석에서 먹고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탐스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름답고 탐스런 열매처럼, 
희망과 기쁨을 담은 열매처럼,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는 열매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따스한 기후 속에서 자라가야 한다. 
죽음 뒤의 따스한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기운차게 하는 태양과 같은 
사랑 속에서, 
포근한 잠을 자는  
안식처와 같은 신뢰속에서, 
그리고 폭우처럼 쏟아지는 연민 속에서.35) 
 
이렇게 데이비스는 설교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이해하면서 마치 나무와 같이 설
교는 하나의 본체와 빛을 향해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는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교
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각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꽃과 열매가 가지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본다.36) 
         
나. 1970 년  ; 귀납법적 설교 – 프래드 B. 크래독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설교방식으로  프래드 B. 크래독은 “귀납법적 설교”를 주장했다. 
프래드 크래독은 20 세기 후반기에  미국에서 가장 향력있고 독창적인 설교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1993 년에 크래독은 에모리 학의 켄들러 신학부에서 신약과 설교학을 가르치다가 
은퇴했는데, 그는 1979 년부터 이곳에서 가르쳤다. 켄들러 신학부로 부임하기 전에는 필립스 
                                                     
35)  Davis, Design for Preaching,.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58) pp 15-16, 157, Ch.9. 모리스 니덴탈.   
      설교학 사전.  윌리엄  윌리몬. 리챠드 리스쳐 편집. P. 111에서 재인용 




학의 신학부에서 신약과 설교학을 가르쳤다. 1960 년  중반 필립스 학의 신학교에 부임
한 직후, 크래독은 설교에 한 그의 독특한 접근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하 다.37) 그의 귀납적
인 설교 방법은 일반적이고 명제적인 결론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그것들을 여러 개의 요점과 
권면으로 나누어서 전개하는 전통적인 연역법적 설교방법에 한 일종의 안으로 제시된 것
이다.  
귀납법적 설교는1970 년  이래로  설교학의 이론과 실천 부문에 있어서 의미 심장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귀납적인 방법은 먼저 구체적인 인간의 경험으로 부터 시작하여 복
음에 내포된 놀랄만한 결론을 제시하는 쪽으로 움직여 간다. 이 과정에서 설교자는 청중의 
마음에 단지 결론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청중이 자발적으로 설교의 움직임과 그 
의미에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38) 그래서 설교에 하여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공
유하는 책임의식을 갖게 된다.  
 
(1)  귀납법적 설교가 받은 향들  
크래독 설교의 방법에는 4 가지의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다.39)  이는 그의 설교학 방법
에 향받은 것을 반 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크래독은 이러한 통찰들을 선명하고 서로 연관이 되며 실천적인 설교 방법론으로 재구성하
던 것이다.         
첫째, 그의 주석 방법은 설교의 움직임에 한 하나의 적절한 패러다임의 역할을 한다.   
크래독은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준비를 결론에서 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주석과정에서 설교
자가 거쳤던 귀납적 과정을 설교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둘째, 크래독은 피교육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강조하는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의 향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가 자신의 귀납적 설교를 통하여 성취하기를 원했던 것이었다.   
셋째, 크래독은 만인 제사장에 관한 개인주의적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설교론을 지지하
다. 그에 의하면 귀납적 설교 방법은 각 개개인의 제사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한 결론
에 도달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자유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설교학 방법은 게하르드 에벨링과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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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쳐 편집.  Pp. 656-657 
38)  같은 책  P. 77 




향을 받았다. 특히 에벨링의 신해석학의 향을 받으면서, 크래독은 설교의 언어적 차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중요성, 그리고 설교의 구술적이고  실존적이며 사건적인 측면을 강
조하 다. 또한 키에르케고르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은 귀납적 방법에 한 구체
적인 사례와, 설교를 통하여 실존적인 사건을 구성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그에게 제공해 주
었다. 기독교 국가체계의 면역성에 관한 키에르케고르의 문화적 이론 역시 크래독의 방법론
에 향을 주었다.        
 
(2) 귀납법적 설교의 전개 특징 
“귀납적인”(inductive)라는 용어는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편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수사학의 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설교를 잘 묘사하는 중심적인 이미지는, 설교자가 설
교의 서두에 권위적으로 종착지를 선포하면서 설교의 여정에 청중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연역
적인 설교와는 조적이다.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열정적으로 기 하는 종착지를 향하여 진
행하는 여행의 이미지이다.40) 귀납법적 설교의 전개에는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귀납법적 설교의 전개는 언제나 개인적인 특별한 인간의 경험으로 부터 출발한다. 
청중은 그들의 삶의 경험들이 나누어지면 고개를 들며, 설교에 귀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귀납
적인 전개에는 청중의 몰입과 참여가 있다. 이는 귀납적 전개가 청중의 삶의 자리에서 출발
하고, 결론을 향한 움직임을 따라 진행되어가기 때문이다.                         
둘째, 귀납법적 설교의 가장 중심적인 이미지는 설교자와 청중들이 함께 말씀을 찾아가
는 여행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연역적인 전개에서는 먼저 결론과 설교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
되면서 설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가는 여정의 묘미가 배제된다. 그러나 귀납법적 
전개에서는 청중들이 설교의 움직임을 따라 설교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결론에까지 이를 
수 있어, 설교학적 여행(homiletical journey)41) 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찾게 된 복음의 진리는 진
한 감동으로 남게 되며, 삶에 실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귀납법적 설교의 전개 방식은 긴 한 연관성을 가지고 발전되기 때문에 설
교 한편이 완전한 일체성(Unity)과 움직임(Movement)을 갖아야 함을 중요시한다. 덩어리로 제
시되는 공간적인 틀은 고정되고 정체되어 어떤 기 감도 갖지 못한다. 그러나 귀납법적 설교
는 시작부터 결론, 특히 “아하 지점”을 향하여 집약적으로 움직여 나가며, 이야기와 경험, 혹
은 성경의 이야기 등이 함께 엮어져 나가면서 한 편의 이야기와 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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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간다. 따라서 귀납법적 요소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미지는 “여행”(trip)이다.42) 이렇게 
귀납법적 설교는 여러 요소들의 배열과 움직임을 통해 나아가는데 이것들의 성패는 설교 구
성의 일체성에 달려 있다. 설교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메세지를 보다 선명하게 하고, 힘
있게 하며,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UNITY, 즉 일체성 혹은 통일성에 있다. 귀납법적 설교
의 통일성은 설교가 한 목표를 지향하게 하며, 모든 내용이 설교가 전하려고 하는 메세지로 
집중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3) 귀납법적 설교 방법론 
크래독의 설교 방법론에서는 귀납법적 설교 방법의 구체적인 형태를 찾기가 어렵다. 그
는 구체적인 방법론의 예시보다는 그 원리적인 측면에 더 강조를 두었다. 그의 이러한 원리
를 따라 그 다음의 여러  주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점에서 랄프 루
이스는 크래독을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43)  
첫째로는 나열식 방법(Enumeration)이 있다. 이 방법은 가장 단순한 귀납적 설교 방법으
로 여러 종류의 실례, 사례, 성서적 사건, 그리고 경험 등을 나열해 나가면서 제시하려는 설
교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빠르게  휘감으면서 돌아 가는 소용돌이를 
따라가듯, 설교는 움직임에 따라 여러 요소들이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형식이다. 제시되는 요
소들 중간에 부분적이거나 암시적인 결론이 주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서 여러 사례들과 사건, 
경험들을 무작위로 배치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오늘의 청중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내용부터 
언급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여기에서 제시되는 내용들은 결론을 향한 치 한 구성을 가지
고 발전해가는 한 부분들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는 탐색의 방법(Exploration)이다. 이 방법은 보다 복잡한 전개를 가지는데, 그 열
거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하고 정교한 나열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정해
진 주제에 해 다양한 부분에서 사례들이 폭넓게 받아 들여 지는데, 마치 잘 손질된 그림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렬된 것과 같은 형태이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사례들은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쟝르에서 선택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제가 드러나게 된다는 이점을 갖는다. 이
러한 여러 사례들은 신중하게 열거해야 하는데, 이는 청중들로 하여금 탐구해 가는 여정을 
갖도록 할 뿐 아니라, 설교의 결론에 효과적으로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신
문 기자들이 다루는 방식들 ㅡ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ㅡ에 의거해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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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다루어 질 수도 있다.  또 이 방식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면서 주제를 중심
하여 전개하거나,  이야기, 예화, 인용, 성경 등의 자료들을 병행하면서 주어진 구도를 따라 
전개할 수도 있다. 
세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어느 특정 인물의 전기(Biography) 형태를 따라 전개하는 방법
이다. 이것은 인물의 출생, 혹은 생애의 특정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설교의 결론으로 이끌어
가는 방법이다. 반드시 성경의 인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례나 성경 밖의 인물에 
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의 인물로 들어가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네번째로는 이야기(narrative)의 구조를 따르는 방법이다.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장면을 통
하여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귀납적인 특성을 가진다. 성경이 풍성한 이야기들의 보고임을 
감안할 때, 이야기의 특성에 따라 설교를 작성하는 것은 더욱 효과적으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 현 적인 스토리와 역사적인 스토리, 성경의 스토리를 함께 엮어
가면서 설교를 진행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문제 제시와 해결, 혹은 질문과 답의 구조를 통해 전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하나의 문제와 함께 시작하는데, 성경으로부터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기 전에 수사
학적인 기교를 동원하여 임시방편이 되거나 잘못된 해결책을 하나씩 배제시켜 나가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부정이 제시되면서 그것을 
일단 제외시키고, 또 다른 사항에 하여 “이것이 바로 그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그
에 한 부정적인 답변이 제시되고 역시 그것을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바로 그것
인가?”라는 질문에 하여 “그렇다!”는 결론으로 이끌어 가도록 전개해 나가는 형태이다.  
여섯 번째는 귀납법과 연역법을 혼합한 방식이다. 이 방법은 한 설교 안에서 이 두 가
지 형태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교자는 설교의 전반부를 귀납적으로 전개하 다가 
설교의 후반부에서는 설교의 중심 개념을 연역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며, 그것을 삶에 적용
하는 형태로 설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먼저 청중들을 말씀 속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 귀
납적인 구조로 전개한 후 보다 선명하게 메세지를 전하기 위해 연역적으로 설교의 주제를 설
명하고 적용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것은 귀납법과 연역법이 결합된 것으로 마치 눕혀 
놓은 모래시계의 모형과 같이 된다. 이때 설교는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시작하여 본문으로 들
어가게 되는 데 이때 귀납적인 구조와 연역적인 구조는 50  50 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좋
다. 이 두 부분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성경의 본문이 위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통적인 결론
이 자리 잡기도 한다. 이것은 두 전개 형태의 이점을 함께 엮은 방법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4) 귀납적 설교의 장점과 문제점 
권위없는 자처럼 (As One Without Authority)  이라는 크래독의 책은 출판된 이후20
여년간 설교학의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 그의 저서는 설교의 형식을 설교학적 탐구의 중심 
의제로 부각시켰으며, 이는 20 세기 후반기와 21 세기에 여전히 중요한 관심사로 남아 있다. 
크래독의 설교학 분야의 큰 공헌에 해 찰스 캠벨(Charles L. Campbell)은 다음과 같이 요
약했다. 
             
크래독은 설교의 언어적 측면에 있어 명제적이고  정보전달적인 
이전의 측면과는 대조적으로 설교의 구술적이며 환기적이고 수행
적인 측면으로 설교학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서사적 
의사소통에 내포된 구체적이면서도 간접적인 특성에 대한 크래독
의 통찰은 “내러티브(이야기체)설교”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 대한 그의 관심은 최근에는 설교에 대한 좀 
더 성경적인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영향을 미쳤다. 마
지막으로 감정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포괄하는 설교의 총체적
인 특징에 대한 그의 관심은 여전히 최근의 설교학의 논의의 중심
을 차지하고 있다. 44) 
                        
그러나 귀납법적 설교의 배후에 자리잡고 있는 문제도 있는데, 이는 설교자의  “권위의 
문제”이다. 크래독은 미국 문화 속에서 전통적으로 기독교 설교단에 부여되어 왔던 귄위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게 되는 1960 년 에 이 방법을 개발시켰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1971 년 저술된 <권위없는 자처럼>(As One Without Authority)이라는 크래독의 저서의 제
목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설교자의 권위의 문제이다. 귀납법적 설교에서 권위는 설교단에서 
어떤 결론적이고 권위적인 메세지를 선포하는 설교자 편에 놓여있지 않고, 청중과 성경 본문
의 상호 작용 속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귀납적 설교가 인간의 경험과 개인의 반응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 본문은 부차적인 요소로 려날 수 있다. 인간의 경험이 성경의 메세지보다 우
선하고 또 이 메세지를 확증하는 개인의 경험이 참된 권위로 받아 들여질 위험의 요소가 있
다.  
성경에 비추어 볼때 예수님의 비유들이 귀납적 설교에 한 주된 사례로 종종 인용되
곤 하는데, 귀납적 설교처럼 비유들 역시 인간의 삶의 구체적 실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야기
처럼 움직이면서 청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청중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의 결론을 도출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귀납적 설교와 비유들에는 분명한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양자 사이의 
차이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 귀납적 설교와는 달리 비유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메세지와 
인간의 경험 사이의 극명한 불연속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귀납적 설교와 달리 비유들
은 무엇보다도 연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자체와 긴 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예수님
을 떠나서는 비유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 되고 만다.45) 그래서 비유를 획일적으로 귀납적 
설교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상에서 귀납법적인 설교는 언제나 청중들이 서 있는 자리, 즉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출발한다. 특별히 “이야기, 화, 유비, 질문, 비유, 구체적인 경험”등과 같은 독특한 요소들과 
함께 시작하여 가장 보편적인 진리를 이끌어 가는 형식을 취한다. 귀납법적 설교의 구조는 
언제나 이 움직임에 종속되어 있으며, 또한 언제나 청중들을 말씀의 여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어떻게 경험을 불러 일으키게 할 것인가를 지향한다.   이 방법은 사람들을 잘 이해한 방법
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하기를 원하며, 또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이 
방법은 결론적인 내용을 나중에 유보 하고, 어떤 경험이나 예화를 통해 시작하여 청중들로 
하여금 설교의 주제나 명제에 이르도록 하는 설교 방법이다. 그러므로 귀납적 설교의 구조는 
움직임과 청중의 참여, 말씀의 경험이라는 토  위에 세워진다. 
           
다.  1980 년  : 이야기체 설교 – 유진 라우리 
설교에서 “형식”이란  설교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또 어
떤 순서로 말할 것인가에 한 조직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46) 설교의 형식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설교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설교자가 
설교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꼭 기억해야 할 요소가 본문의 문학양식이
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서 의미만을 뽑아 내어 그것을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설교자는 성경 본문이 표현하는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는 전체적인 형식에 주목해야 
한다. 부분의  형식은 성경에 깔려있는 본래의 설교를 반 하고 있다 . 예를 들어 설교자가 
이야기체로 본문을 설교할 경우에 설교는 이야기체의 구성을 따르는 것이좋으며, 시로 된 본
문을 설교할 때는 그 시의 이미지의 움직임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결국 요점은 설교의 형식
이 성경 본문의 메세지를 깎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복음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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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졌다. 복음을 충실하게 증거코자 하는 설교자는 설교의 형식을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47) 설교의 형식을 다양하게 한 표적인 방법으로는  “이야기체 설교”가 있다. 
유진 라우리(Eugene L. Lowry)는 “어떻게 하면 들려지는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야기체
(Narrative) 설교”를 주창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야기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
이다. (마 13 : 34)  
 
(1) 이야기의 특징들 
이야기는 구약성경에서나 신약성경에서 복음의 메세지 전달에 있어가장 중요한 쟝르가 
되고 있다.48) 신약성경 배후에 있는 초 교회의 설교가 어떠했는지를 추적한 에이모스 윌더
(Amos N. Wilder)는 기독교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모드는 이야기 으며, 이야기가 초 교회의 
생활과 증언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그들의 믿음을 고
백할 수 있다. 그들은 성경이 없어도 일련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서 나타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
시는 것도 이야기를 통해서이다. 하늘과 땅이 이야기 안에서 모아
져 온다.  
하나님은 역동적이고(active), 인간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과 함께,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에는 좋은 이야기와 같이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으며, 그리고 끝
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히 비젼과 환영에 사로잡혀 살
아가는 꿈의 장면(dream shot)과 같은 것이 아니고, 순례이며, 힘들
지만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경기이며, 간단히 말해서 역사(history)
이다. 새로운 기독교의 설교는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이야기의 형
태를 가졌다. 49)   
                                    
이런 “이야기(Story)”에는 몇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50) 첫째 이야기에는 “관점”(Point 
of view)이 있다. 관점은 서사비평이나 문학비평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이야기 전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본문의 저자의 의도와 깊이 연관된 이야기의 특
징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세운  규범이며 가치관이다. 이것에 의해서 이야기의 
사건, 등장인물, 그리고 이야기의 배경(setting)이 평가된다.51)  설교에서 이야기의 관점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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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것은 본문을 해석하는 데서나 설교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것은 설교자가 주제를 정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저자와 원저
자이신 삼위 하나님의 관점, 혹은 저작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하며, 이는 설교의 내용을 결
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들은 언제나 모든 이야기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 고정시키고 있다. 
두번째 이야기가 가지는 특징은 “플롯”(plot)이다. 플롯은 이야기의 구조를 규정해주는 
원칙이며, 청중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감정이입이 가능하게 해 주는 방향으로 사건을 조
직해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야기에는 시작과 중간,  끝이 있는데, 이런  전개를 이
끌어 가는 것이 “플롯”이다. 플롯은 이야기의 몸체와 같으며, 이야기의 줄거리이다. 설교에 
있어 플롯의 개념을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은 유진 라우리(Eugene L. Lowry)이다. 그는 설교를 
“이야기와 같은 예술 형태”로 이해하면서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정의한다.52) 이
말은 모든 설교는 연속성과 움직임을 가지고 결론을 향해 점점 진행되어 가는,  즉 플롯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플롯은 이야기의 구조뿐만 아니라, 흐름 또한 규정하는 것이다. 이
러한 플롯은 시작에서 평형을 깨뜨리면서 불평형 상태를 제시할 수 있고, 보다 깊은 모호함
을 제시하며, 클라이맥스를 향한 극적인 반전, 그리고 단원을 향해 움직이는 것과 같은 단
계를 거친다. 평형을 깨뜨린다는 말은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져 파문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김운용 교수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든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설교자가 말한다
면 청중들은 늘 익숙하고 옳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
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불공평하신 분인 것 같
습니다. 아니 불공평하다 못해 하나님은 마치 악덕 기업주와 같은 
분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를 시작한다면 청
중들의 마음속에는 의혹감과 당혹감이 생기게 될 것이다. 53) 
 
이렇게 설교에서 평형을 깨뜨리는 단계로부터시작하여 이것을 해소해 나가는 형식, 이
것이 바로 라우리가 주장하는 이야기식 설교(narrative preaching)가 가지는 기본적인 구조이다.                
 세번째는 이야기에는 움직임(Movement)이 있다. 언제나 이야기에는 그 나름 로의 움
직임을 가진다. 움직임이라고 했을때 이것은 마치 기승전결의 구조와 같이 시작으로부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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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해 진행해 가는 전개과정을 말하며, 이 사건에서 저 사건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는 
“시간”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야기는 언제나 질서있게 움직여 가는 연속 장면으로 연
결되며, 이야기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화 속에도 이러한 연속된 장면을 가진다.54)     
이와같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드러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자원이다.  
                  
(2) 이야기 설교의 두가지 방법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인 이야기 설교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retelling) 형식의 “이야기 설교(Storytelling  Preaching)”와 설교를 하나
의 구성(plot :줄거리)로 만들어 가는 “이야기체 설교(Narrative Preaching)이다.  
Storytelling  Preaching 의 입장을 주장하는 설교학자로는 에드문드 스타이믈(Edmund 
Steimle)을 비릇하여 리챠드 젠센(Richard Jensen),  차일스 라이스(Charles Rice) 등을 들 수 있
다.55) 이들은 설교를 하나의 이야기 아니면, 설교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성경에 나타난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아와 누가 우리의 이웃
인가를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게 설교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한 나단 선지자의 설교나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다시 이야기
하면서(retelling) 복음의 메세지를 전한 스데반의 설교 역시 이러한  ‘이야기 설교’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설화ㅡ이야기체(Narrative)’보다는 ‘이야기(Story)’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 리텔링 방식의 설교 형태는 장면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에피소드를 묶어가면서 
풀어 갈 수도 있다.56) 이렇게 장면을 중심으로 엮어지는 설교는 주로 본문을 재구성하여 들
려주는 형식(retelling)이나 이야기의 구조를 따라  장면을 설정하여 아하 포인트에 이르도록 
구성하는 방식이다.   
스토리텔링 방식을 주장하는 표적인 학자인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 에드
문드 스테이믈(Edmund Steimle)은 이야기 설교란 3 가지 이야기를 짜집기(weaving) 하는 것이
라고 주장했다.57) 
 
1) God’s Story: 성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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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행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계속하여 역사하시는가를 이야기한다. 
성서 진리의 이야기이다.  
2) Preacher’s Story: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설교자의 삶에 연관
되는가? 설교자는 어떻게 성서의 진리가 그의 삶 속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3) Their  Story: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회중들의 삶 속에서 어떠
한 영향을 주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을 변화시키며, 
위로하며, 도전을 주는가를 말한다.  
                             
계지  교수는 누가복음 15 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본문으로 하여 짜집기 이야기 
설교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58)  
 
1) 하나님의 이야기: 둘째 아들은 자기의 상속을 받아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다. 그는 늘 굶주렸고 삶이 힘들었기에 다시 집으
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 하였다.  
2) 설교자의이야기:  나는 탕자가 느꼈던 것을 안다. 나도 아버지
께 반항을 하였고, 그가 가르쳐 준 가치관을 배격한 때가 있었고, 
교회에 나가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산 적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깨닫고 돌아 왔을 때 나의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고 사랑
해 주었다.             
3) 회중의 이야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반항한 적이 있었는가? 마
음이 아팠는가?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팔로 여러분이 집으로 돌
아오기를 지금 기다리신다.   
                         
반면에 플롯(줄거리)을 중심으로 엮어지는 “이야기체 설교(Narrative Preaching)”를 주장하
는 표적인 학자는 유진 로우리(Eugene Lowry)이다. 유진 로우리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이야
기체 설교는 모순 또는 불일치로 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심화되고, 극적인 전환을 통해 문제
의 해결로 이어지는 극적 구성을 주장한다. 특별히 로우리는 이야기체 설교란 “시간 안에 일
어나는 사건으로 불안정(또는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어, 불안정과 갈등이 더욱 복잡해지고, 심
각해지는 과정을 거쳐, 놀라운 역전이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단원으로 종결되는 것”이라고 
말한다.59) 따라서 에모리 학교 설교학 교수인 토마스 롱(Thomas G. Long)교수는 이야기체 설
교(Narrative Preaching)를 “문제 해결식 설교 방법”이라고 부른다.60)  플롯방식의 설교 형태는 
                                                     
58) 계지영.  P. 135 
59)  계지영.  p. 127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플롯을 통해 구성하는 형식으로 갈등으로 부터 시작
하여 그것의 해결로 흐르는 형태이다. 즉 가려움을 제시하고, 그 가려움을 긁어주는 형태이다.  
라우리는 “이 방법론의 설교는 반드시 이야기로 되어져야 한다기 보다는 “이야기와 같
은”(Story-like), 즉 “이야기체”(Story-style)의 설교가 되어져야 한다고 했다.61) 이 이야기체 설교
는  4 단계의 플롯형식을 가질 수 있다. (1) 갈등, 혹은 모순점 제시 (2) 갈등의 심화  (3) 반전   
(4) 결론을 이끌어냄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야기체 설교(Narrative Preaching)의 표적인 학자인 유진 로우리(Eugene Lowry)는 “모
든 이야기나 드라마는  어떠한 plot(계획 혹은 줄거리)에 따라 시작되고, 갈등이 등장하며, 갈
등을 해소함으로 끝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형태의 설교에서든지 “설교는 청중들
이 본문이나 교리에서, 아니면 삶의 상황에서 가지게 되는 문제나 갈등, 모순점을 해결해 주
어야” 하며, 설교자는 그에 맞는  plot(계획, 구상, 줄거리)에 의해 설교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설교에도 사용 가능
한 이야기체 설교의 5 가지 설교 형성방법을 제시했다.62)  
(가) 평행을 깨뜨리는 단계(Upsetting the equilibrium) – “oops”(아이쿠, 저런, 아뿔사) 
이 첫번째 단계에서 설교자는 본문으로부터 청중이 느낄 수 있는 어떤“문제”를 제기하
여 설교의 주제 속으로 참여시키되, 모호함을 야기시키면서 청중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
의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는 단계이다. 설교자가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사랑에 관해 말하고
자 합니다.”라고 하면,  이 말은 매우 지루하고 회중들의 마음의 평정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 
그러나 설교자가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펼칠지라도, 그 손길이 상처를 입
고 깨어지는 데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 방으로부터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면 회중들의 마음의 안정이 흔들리게 된다. 회중들은 실존적으로  
이러한 사랑이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63)   
(나) 불일치를 분석하는 단계(Analyzing the discrepancy) – “ugh”(우, 와, 혐오, 경멸, 공포 
따위)  
이 단계는 이미 드러난 모순점과 모호함을 분석하는 단계로 문제나 갈등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단계이다.  설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단계로, 때로는 다른 나머지 단계를 
합친 시간보다 더 소요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청중이 이 이후 단계에서 주어질 복음을 심도
                                                     
61)  김운용. P. 268 
62)  유진 L. 로우리. 이야기식 설교구성.  이연길 옮김.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제2장.     
      설교구성의 단계를 참조함.  




있게 경험하느냐는 이 단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도 있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모순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파헤침으
로 인간 실존의 상태, 하나님과의 분리, 죄의 문제까지 심층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
서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서술하는 것이 아니고, 예화로 치되어서도 안되며, 피상적
인 해답으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 문제와 모순, 갈등이 잘 분석되고 진단되어져야 복음을 들
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다)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Disclosing the clue to resolution) –“aha”(아하) 
이 단계에서 설교자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복음으로 보여 줌으로 회중의 입에서 “아
하”가 터져 나오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설교자는 문제 혹은 모호함의 진정한 해답을 제시
해 주고, 복음의 실마리를 제공해 줌으로 의문 사항을 풀어주는 갑작스러운 조명이 번쩍이는 
단계이다.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세상의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온다는 것
을 깨닫고 청중은 놀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중의 기 에 역전(reversal)이 있게 된다는 것
이다. 단순하게 지식으로 아는 단계가 아니라, “경험”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설교자는 이 단계
에서 역전의 원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Experiencing the gospel) – “whee”(와아, 기쁨을 나타내는 야
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되면 이제 회중은 “와아”라고 깨닫게 되며, 복음을 경험하기
에 충분하도록 성숙된 것이다. 이전까지의 모든 단계들은 이 단계를 위하여 존재한다.  모호
함을 야기시키고, 또 그 문제점을 분석해 주면서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로우리는 복음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이밍
을 잘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교의 클라이맥스를 체험하는 이 단계는 설교자에 의해 
복음이 선포되면 회중은 모순과 갈등, 문제, 긴장이 해소되기 시작하고, 복음을 체험하는 사
건을 가지게 된다.  
(마) 결과를 기 하는 단계(Anticipating the consequences) –“yeah”(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선포된 설교를 통하여 청중은 모순을 분석했고,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나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새롭게 체험된 복음에 한 
새로운 발견이 미래로 투사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에 비추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언급하고 기 하는 단계이다.  




면 다음과 같다.64) 
1) 탕자가 자유를 얻었다. “아이쿠, 저런, 아뿔사” 
2) 탕자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와” (혐오, 경멸, 공포) 
3) 탕자가 정신이 들어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다. “아하” 
4) 탕자가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발견하다. “와아” (기쁨을 나타내는) 
5) 탕자가 아들로 회복된다. “네, 그렇습니다” 
 
(3) 이야기체 설교 구성의 4 가지 기법  
이야기체 설교의 형태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야기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라우리는 비유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다룬 그의 책에서 본문의 이야기를 어디
에서 다루며, 그것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에 따라 네가지 방식을 소개한다.65)  
첫번째로는 본문의 이야기를 따라 설교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본문 이야기 그 로 따르
기(Running the Story)”이다. 이 방식은 설교의 중심되는 내용과 형식이 본문에서 나온다. 물론 
설교자는 성경의 내용을 현 적으로 각색할 수도 있고, 생동감있게 재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
나 성경 본문이 가지는 본래의 구조와 틀은 설교의 틀이 된다. 이 구조에서는 본질적으로 성
경의 이야기가 전적으로 설교 그 자체가 되고, 설교의 화법이 된다.   
두번째는 본문의 내용이나 스토리 언급을 보류하는 형식 즉, “본문 이야기를 지연시키기
(Delaying the Story)”이다. 설교자는 그날의 본문이 설교의 이슈에 해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거나, 청중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본문을 언급하는 것을 보류하고, 현실적
인 관심사나 이슈 등을 다루거나 다른 스토리를 언급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다. 즉 관
심사와 이슈에 한 그 해결책으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는 형식이다. 이는 본문이 제시하는 
내용이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그 본문이 가진 놀라움과 힘을 제 로 전달할 수 없을 경우, 
본문을 언급하는 것을 보류하고 다른 소재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다른 소재는 본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들이며, 본문으로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세번째 방식은 본문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형식으로  “본문 이야기 중단
시키기 (Suspending the Story)”방식이다. 이것은 이야기식 설교 기법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
법이다.  성경본문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한다는 것은 첫번째 유형과  비슷하지만 돌출적으로 
                                                     
64)  Hugh Lichfield.  p. 171 
65)  유진 로우리.  설교자여, 준비된 스토리텔러가 돼라.이주엽 옮김 (서울: 요단출판사,2003)   




다른 내용이 삽입되어 들어와 본문의 이야기가 중단되는 형식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
운데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저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결국에
는 그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제시하려는 중심 메세지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는 본문의 진
행을 따르는 것 같지만 어느 때는 다른 본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본문의 전체 맥락 속에서 
앞장이나 뒷장을 언급하면서 실마리를 풀어 가는 경우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두번째 방식과 구분된다. 설교의 목표를 향하여 부단
히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다른 자료에 한 설명이나 다른 이야기를 끌어 들여서 설교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형식이 바로 세번째 형식이다.  
마지막 네번째 유형은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르면서 부분별로 다른 스토리나 소재
들을 함께 엮어가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본문 이야기를 교체시키기 (Alternating the Story)”방
식이다. 유진 로우리는 이 방법을 잘만 구사한다면 청중을 관심을 끄는 동시에 강렬한 인상
을 주는 이야기식 설교 기법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구상단계에서 부터 성경 안팎으로 순환
하는 설교의 움직임을 그 특징으로 하며, 그것은 귀납적 설교 기법과도 유사하다. 성경 밖에
서부터 시작하여 본문 안으로 들어오는 형식을 취할 수 있으며, 혹은 본문에서 부터 시작하
여 바깥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것은 본문의 상황과 메세지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여
기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성경본문과 다른 설교 자료 사이에서 다중적 이동과 전환에 있다. 
여기에서의 설교는 본문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데서 시작할 수도 
있다. 설교의 본론적인 내용에서도 본문과 본문 외적인 자료들을 오가면서 엮어가는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유진 라우리가 제시하는 설교 구성의 방법은 다양하다. 어느 하나를 고집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이러한 기법들을 하나씩 잘 이해한 다
음에 이것들을 자신의 취향과 본문의 특성, 메세지의 형식에 따라 응용하며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  이야기체 설교의 장점 
이야기체 설교가 설교학 역사에 크게 공헌한 바는 4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성서적 
전통에 서 있다는 것이다. 1970 년 부터 성서의 문학비평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성서학자들과 
설교학자들은 성서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성
서는 하나님의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라는 사실은 유 교와 기독교 전통의 특성이라고 한다. 그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우리가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철학의 고전을 조사해 보면 이야기
는 매우 극소하다. 오히려 그들의 경전은 철학적인 교훈이나 신비
스러운 이야기, 아니면 교훈적인 암호 혹은 제의적인 환상으로 되
어 있음을 알게 된다. 66)    
 
성경 안에는 물론 이야기체가 아닌 다른 문학의 장르도 있지만, 이들도 결국 인간을 구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커다란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학자는 구약 
성서의 3/4, 즉 구약의 75%가 이야기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성서의 부분이 이야기체
로 쓰여졌기에 설교도 이야기체로 전해져야 한다고 많은 설교학자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
다.67) 즉, 설교가 성서를 섬기는 종이라고 한다면, 이야기체로 섬겨야 한다고 깨닫게 된 것이
다. 따라서 이야기체 설교는 성서의 문학적 형태를 매우 존중하는 설교의 형태이다.  복음서
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막4 : 34)라고 했다. 로버트 웨
즈나크(Robert Waznak)는 기독교는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초 교회의 예배순서를 보면  그들은 함께 모여 떡을 떼었고, 그리고 이야기를 말했다.”는 
것이다.68) 그러하기에 설교에서 이야기체를 되찾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성서적인 전통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번째 이야기체 설교의 장점은 문화적인 측면에 속하는 것으로, 현 사회가 이야기에 
깊이  젖어있다는 것이다.  TV 의 연속극, 화, 연극, 시사뉴스 등 온통 세상은 이야기로 가
득차 있다. 현 인들은TV 드라마와 비디오를 보면서 살기 때문에 설교도 논증적이고 교훈적
인 설교보다는 이야기체 설교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 이야기체 설교는 현 인들의 심성에 와 
닿아서 더욱 쉽게 그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가 있게 된다. 우리가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의 드라마이며, 이야기이기 때문이다.69) 우리의 삶에도 시작과 마
지막, 갈등과 문제 해결이 있기에 우리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세번째로 이야기체 설교의 장점은 귀납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귀납적인 구조를 통
하여 회중들은 설교에 참여하게 되고 설교자와 함께 갈등과 문제, 모순을 분석하고, 해결의 
길을 공동으로 탐색하게 된다. 그러기에 결론도 귀납적 설교처럼 열려 있어 청중들로 하여금 
                                                     
66)  Amos  N. Wilder.  p.56 
67)  David L. Larsen. The Anatomy of Preaching (Grand Rapids : Baker, 1989), p. 148 
68)  Robert Waznak. Sunday after Sunday: Preaching the Homily as Story (New York : Paulist, 1983)  p. 27  




각자가 결론을 맺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심리학의 칼 로저스(Carl Rogers)의 방법과 유
사하다. 그의 상담기법에서는 상담자의 인도 아래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70) 마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사 1 :18)고 말씀 하시는 것처럼, 설교자가 회중
들과 화하며 “우리 함께 이 어려운 난제에 해답을 찾아보자.”고 말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청중이 일방적으로 듣는 형태가 아니라 동반자의 입장에서 설교에 참여하게 되는 장점이 있
다. 따라서 이야기체 설교에는 “이러 이러한 일을, 아니면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는 명령형
의 문체보다는 직설법이 많이 사용된다.71) 
네번째 장점은 이야기체 설교를 통하여 복음의 경험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야기체 설
교는 회중의 지성에 어필하는 인식적이며 명제적인 설교에 반 하여, 복음의 체험을 강조함
으로 청중의 지성은 물론 감성에도 호소하는 설교이다. 유진 라우리는 청중은 복음의 명제나 
주제를 알기보다는 복음을 실존적으로 경험해야 한다고 말한다.72)  또한 설교의 목적은 회중
들에게 말씀을 체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73) 복음을 지식으로만 이
해하던 청중들이 이야기체 설교를 통해 복음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5)  이야기체 설교의 단점  
이런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체 설교는 몇가지 단점을 수반한다. 첫째로, 이야
기체 설교는 회중을 즐겁게 해주는 면에서는 강하나, 회중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을 주는 
일에는 약하다는 점이다. 회중들은 이야기만 들어서는 메세지의 교훈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
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청중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 10 장)고 말씀하시며, 실천을 명하신 것이다. 또한 청중은 선
포된 메세지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는 알아도 행동에 옮기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냥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듣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  그러기에 설교자는 회중을 가르치며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책임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74) 
둘째로, 이야기체 설교는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단점이 있다.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
                                                     
70) Calvin Miller. “Narrative Preaching,” Handbook of Contemporary Preaching, ed. Michael Dundit    
      (Nashville : Broadman, 1992), p. 105 
71) 계지영, p. 130 
72)  Eugene L. Lowry.  The Homiletical Plot (Atlanta : John Knox Press, 1980), p. 33  
73)  Ibid., p. 66. 




는 이야기, 시사이야기, 자기 이야기, 다른 사람에 한 이야기를 나열하면 하나님의 메세지
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만다.  
마지막으로,  귀납법적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체 설교는 결론이 열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청중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 이는 회중을 설교에 참여시킨다는 면에서 장점이 
되지만, 만약 청중의 신앙의 미성숙하여 스스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다. 75)                       
이상에서 내러티브(이야기체)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전통적인 설교에 안
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야기체 설교는 이론적이며, 지적인 전통적인 설교에 해서 도
전을 준다. 이야기체 설교는 설교자들에게 이제는 설교에서 신앙이 삶에 성육화된 이야기, 청
중의 감성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야기체 
설교는 설교자가 청중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유능한 이야기꾼이 될 것을 요구한다. 그것
은 좋은 설교는 단순한 시선교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터치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라.  1980 년  후반 : 현상학적 전개식 설교 – 데이비드 버틀릭  
폴 스캇 윌슨(Paul S.Wilson)은 “모든 시 의 설교자들은 설교 사역에 생기를 더하기 위
해 그들 나름 로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6) 왜냐하면 설교는 목회사역에 있어
서 늘 까다로운 사역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설교자는 언제나 말씀의 해석자여야 하며, 오늘의 
상황, 즉 삶의 자리에 한 해석자이기도 해야 한다.77)  데이비드 버틀릭(David Buttrick) 78)은 
이러한 사고의 결과로 새로운 설교의 방법론를 제시했으며, 설교학을 위한 새로운 신학적 기
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설교학은 전통적인 설교 이론이 안고 있는 문제에 한 
불만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의 설교학 연구는 어떻게 하면 청중들이 듣게 할 것인가와 설
교의 능력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의 설교 방법을 “현상학적 전개식 설
교”(Phenomenological move method)라고 부른다. 버틀릭 설교학의 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
                                                     
75) 계지영.   p. 132 
76)  Paul S.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 : Abingdon  
      Press, 1999), p. 9  김운용.<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P.305에서 재인용  
77)  David Buttrick. “On Doing Homiletics Today,” in Intersections: Post-Critical Studies in Preaching, ed.  
      Richard L. Eslinger (Grand Rapids : Eerdmans, 1994). P. 89 
78) 데이비드 버틀릭은 밴더빌트대학교 신학부에서 예배 설교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최근에 은퇴했 
      으며, 그의 저서는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s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87) ;  A Captive    
      Voice: The Liberation of Preaching, 김운용 역, <시대를 앞서가는 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2002) ;   





보도록 하겠다.   
                                      
(1) 버틀릭 설교에 한 신학적 이해   
버틀릭 설교학을 형성하는 신학적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설교 신학을 아래의 4
가지 관점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가)  설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What) 
버틀릭은 설교의 본질은 첫째, 설교를 “부활을 통해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연
속”으로서 보는 데 있다. 설교가 인간의 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
도의  설교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
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79) 둘째, 버틀릭이 이해하는 설교의 본질은 “변화시키는 
힘”(transforming power)이다. 설교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이며, 본질적으로 그것을 지
향해야 한다. 설교를 통해 사람들의 의식(consciousness)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형성케 하
며,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 주어 의식속에 믿음의 세계를 세워 줄 수 있는, 즉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다.80)  
(나)  설교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How) 
버틀릭 설교의 기능적인 측면을 연구하면, 설교는 권위의 근원인 그리스도, 성경, 그리
고 경험과 전통으로부터 오며, 그러한 근원과의 연관성 속에서 규정될 수 있다.  버틀릭은 설
교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이 둘을 중재하는 사역으로 이해
한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중재”(Mediation)의 개념으로 이해하며, “중간에 서 있음”(in- 
betweenness)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설교는 구원받은 공동체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기
억하는 것이다.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의식을 형성한다. 
그래서 설교는 전통적인 이해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며, 그것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탐구한다.  … 설
교는 감격하여 성경으로 눈길을 돌리며, 구원받은 공동체 한 가운
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는 
중재이다.81)   
       
                                                     
79)  David Buttrick.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s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87) p.449 





(다) 왜 우리는 설교하는가? (Why) 
그에게 있어서 설교를 행하는 이유는 “복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며,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담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버틀릭
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분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설교의 위임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이 사역이 철저하게 위임
되었음을 아는 존재이다.82)  
(라) 설교의 자리는 어디인가?  (Locus of preaching) 
버틀릭은 3 가지 설교의 자리를 제안한다. 먼저, 교회 안에서의 설교, 교회 밖에서의 설
교이다. 교회 안에서의 설교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며, 그리스도 안에
서 세례받은 신앙인들에게 행해진다. 믿음과 소망, 사랑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자들이다. 
이들을 위한 설교의 주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떡을 떼는 우리는 누구인가?”83)
이다. 교회 밖의 설교는 세상에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 불신자들에게 전해지는 설교이
다. 이는 주로 세상 가운데서 세례받은 평신도들이 감당해야 할 소명이며, 근본적인 목적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것이다.84) 세번째 설교의 자리는 “중간자리”에서 행해
지는 특성을  가진다. 신비의 하나님과 미묘한 인간의 신비에 한 인식은 중간에 서 있는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설교자는 “신비로운 인간 세상에서(in)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through) 구원받은 공동체에게(to) 신비의 하나님 앞에서(before) 설교하는 것이다.”85)  
이러한 버틀릭 설교의 신학적 이해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서 확  해석된다. 버틀릭
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한 강조이
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설교의 가장 중심적인 메세지 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81)  Ibid   pp. 249-250 
82)  Ibid   pp. 449-450 
83)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p. 313   
84)  David Buttrick. 시대를 앞서가는 설교.  김운용 옮김 (서울: 요단출판사, 2002)  p. 79 
85)  David Buttrick.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s . pp. 253-255.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2) 버틀릭설교의 설교학적 특징   
종교개혁이후 설교학의 경향은  “명료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적용”이라는 고정된 형식
상의 구조를 따라 형성되었다. 이 구조는 설교에 있어서 온전한 “내러티브의 의미”를 상실하
게 한다는 약점을 지닌다. 이 약점을 보완키 위해 버틀릭은 새로운 설교방법을 제시했다. 이
것이 곧 “인간의 의식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게 하는 방식”을 표방한 “현상학적 전개식 
설교방법”이다. 이 방식은 몇가지 설교학적 특징을 갖는다 
첫째로, 버틀릭은 설교의 사건을 세상에 이름을 부여하는 사건으로 이해한다. 버틀릭에
게 있어서 설교는 예술(Art)라기 보다는 정교한 기교를 요구하는 공예(Craft)와 같다.86) 이야기
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가장 효율적인 요소로 이 세상의 설교는 메타포적인 힘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계”로 새롭운 이름을 부여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와 결
합시킴으로서 정체성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87) 이렇게 설교는 “은유”(Metaphor)를 만드는 작업
이다.  
두번째로,  설교자는 시 의 중간(between  times)에 서 있으며, 거기에서 말씀사역을 감
당하는 존재이다. 버틀릭은 말하기를 오늘날 우리의 시 가 객관적인 합리성 보다는 의식의 
유비에 의해 규정되는 시 로 움직이고 있다면, 언어가 어떻게 의식 속에 형성되며, 종교적 
의미들이 현 의 의식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다. 과거의 설교학적 유산이 “이성주의에 근거한 설교학”이라면, 미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설교학은 “의식에 참여하는 설교학”이라는 것이다.  계몽주의가 이성의 유비에 근거했다
면 미래에는 청중의 의식과 관련하여 배열된 의식의 관점에서 진리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다.88) 따라서 버틀릭은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청중들에게 새롭게 전할 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세번째로 설교자는 메타포와 이미지를 통해서 증거해야 한다. 버틀릭이 이해하는 설교
는 이야기이며, 이미지를 통해 탐색되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비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설교는 메타포적인 언어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메타포는 긴장
을 불러 일으키고, 유사성과 상이성 사이의 긴장을 통해 힘을 가진다.89) 따라서 버틀릭이 이
해하는 설교는 일종의 “메타포를 만드는 행동”이다.    
       
                                                     
86)  Ibid.  p. 193  
87)  Ibid.  pp. 13-14 
88) David Buttrick.  “Speaking between Times,” in Theology and the Interhuman : Essays in Honor of   
     Edward Farley, ed. Robert R. Williams (New York: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5),  pp. 152-153  




(3) 버틀릭의 설교 방법론   
흔히 버틀릭의 설교방법은“현상학적 전개식 설교”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버틀릭의 설
교가 설교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상학은 “현상들에 해 묘사하고, 분류
하는 것”을 다루는 과학의 한 분야이다. 즉  삶 속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지각이 가능
한 것을 분석하고, 지각하는 주체의 내적인 경험을 다루는 학문이다. 설교에 있어서 현상학적 
특성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사람들의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설교에 있어서 삶의 자리를 보게 하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은 중요한 요소로 
받아 들이게 하는 방법”으로 자리잡는다.90)  따라서 버틀릭의 설교는 설교의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설교가 어떻게 들려지며, 설교의 사건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한 현상학적 고
찰을 계속해 왔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의 설교방법론이 형성되었다.   
버틀릭의 설교 방법은 먼저, 무엇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해
야 한다. 그는 주장하기를 설교 형태와 청취 과정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학적인 관계성을 염
두에 두고, 설교 과정 속에서 청중들의 의식 속에 무엇이 일어나는가와 관련하여 설교가 구
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중들의 의식 속에 “무엇이 일어나야 할 것인가?”를 늘 염두해 
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체는 “움직임”이다.  “움직임 혹은 장면”(move)이라고 하는 이 설
교의 구성요소는 일종의 플롯(plot)이다. 버틀릭은 전통적인 설교 패턴에서 요점 혹은 지
(point)를 만드는 일을 중요시하며 이것을 주로 명제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채우는 것을 
감안하여, “움직임”이라는 이 용어를 그것과 치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움직임”을 지배하는 요소가 플롯인데, 이 플롯은 설교의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
여 설교의 다양한 요소들을 선택하고 배열한다. 보통 4-6 개의 “움직임”을 갖는데, 여기서 중
요한 것은 “다양성”과 “통일성”이다. 이 “움직임”은 다양하게 전개되어야함과 동시에 반드시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청중들의 집중력을 고려해 약 3-4 번 정도로 분리해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기본적인 주 “움직임”은 3 부분으로 구성된다. 도입부(opening) / 전개
(development) / 마무리(closure)의 구조를 가지며, 성실한 전개를 위해 이미지화(Image)의 단계
를 추가할 수 있다.91) 각 “움직임”은 4 단계로 구성되는데, 도입부에서는 “서술”(statement)을 
통해 시작할 수 있다. 설교자는 이 부분을 다음 부분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움직임”을 
구성하는 다음 부분은 “전개” (development)이다. 여기에서 그 “움직임” 부분에서 다루려고 하
는 중심 개념들이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설교자는 이 부분을 구성을 할 때 수사학적인 관점
                                                     
90) Mary E. Mullino Moore. Teaching from the Heart : Theology and Educational Method, 장대현 역,   
     <심장으로 하는 신학과 교육>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8), pp. 140-145  




을 고려해야 하는데, 청중들의 의식(consciousness)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기
독교 수사학의 특징을 따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독교 수사학에서 중요한 세 가지 개
념인  “드러내고”(bringing out), “연결시키고”(associating) , “분리시키는 것”(disassocia-ting)을 포함
한다.92)  예를 들면 기독교의 상징적인 내용을 드러내거나, 청중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
는 경험과 연결시키거나, 세상적인 이해와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고려하여 전개 부분
을 작성시켜 이미지화시킴으로 두번째 부분이 준비된다.  “움직임”의 마지막 단계는 “마무리”
단계로서 각 “움직임”의 마지막 문장은 간결해야 한다. 복잡해서는 종결이 효과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종결을 위해서는 그 “움직임”이 시작될 때 사용되었던 같은 문장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며, 후렴구처럼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문장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움직임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관점”(point of view)을 갖는 것이다. “관점”에
는 3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먼저 설교자가 현재 서있는 위치와 지향하는 방향,  그
리고 거리라는 요소이다. “움직임”을 잘 구성하기 위해 버틀릭은 “연결의 논리”(connective 
logic)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93)  설교의 내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연결의 
논리”로,  넓은 초점에서 좁은 촛점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라보는 것
에서 자신의 깊은 자아를 들여다 보는 것으로서의 관점의 전환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관계
적인 초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전통적인 설교학에서는 본문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3 단계를 가진다.  이 방법을 
비교해 버틀릭은 그의 현상학적 전개식 설교에 인간의 의식과 연결하는 “움직임”의 플롯을 
작성하는 3 가지 유용한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94) 
첫번째는 “즉시성의 방식”(immediacy)이다. 이것은 성경본문의 세계, 특히 본문의 이야기, 
혹은 비유 속으로 즉시 참여하도록 구성하는 방식으로 성경의 세계와 오늘의 세계가 서로 연
관성을 맺으면서 진행해 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해진다. 이 방식은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를 
되풀이 하는게 아니고, 성경의 플롯과 내용의 전개를 그 로 따라 작성되는 방식이다.  이 형
식은 이야기, 비유, 혹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본문에 적합하며, 본문에 기록된 언어를 읽었
을 때 우리 인간의 의식속에서 비슷한 경험이 즉각 떠올려지고, 본문의 움직임이 곧바로 의
식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본문에 적합한 방식이다.95)                          
                                                     
92)  David Buttrick.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s .  p. 42 
93)   Ibid.  pp. 90-95 
94)   Ibid.  pp. 320-329 




두번째는 “숙고적 방식”(reflection)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묵시적 환상, 알레고리, 지혜문
학, 그리고 예언적인 본문들에 적합한 구조이다. 바울의 서신들 역시 그 자체가 숙고적이기 
때문에 이 방식에 적합하다.96) 여기에서는 설교자의 숙고와 그것의 전개를 따라 설교가 구성
되는데, 설교의 “움직임”은 본문에 한 숙고이며, 본문이나 상황에 의해 형성된 의미의 구조
를 고려하게 된다.  이것은 주로 “의미의 역”(field of meaning) 을 깊이 숙고하면서, 그것을 
인간의 의식속에 심고자 하는 구조이다.97)  
세번째 는 “실천적 방식”(praxis)이다.   이 방식에서 설교자는 성경 본문이 아니라 설교
의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는 신학적 분석을 통한 기독교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며 
설교자는 각 설교를 위한 풀롯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둔다.98) 가령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게 하는 본문을 설교한다면 설교자는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존
재 으며, 미래에 마땅히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여기에
서 설교자는 미래를 언급하고, 미래를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인간성에 한 생생한 이미지를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며,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비시키
면서 삶의 프락시스에 주안점을 두는 방식이다.99)         
이렇게 버틀릭의 설교는  “어떤 틀을 갖춘 이해력”(structured understanding)으로 보며 100), 
설교할 때 청중들의 머리속에 일어나는 현상에 해 오랫동안 신중하게 생각 할 수 있도록 
재촉하는 것이다. 버틀릭의 설교방법인 “현상학적 전개식 설교”는 다소 복잡하고 난해함이 
느껴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발견되는 여러 가능성중 하나는 청중들을 깊이 고려하
는 설교의 형식을 제시한다는 것이다.101)  새로운 설교학 운동에 있어서 설교의 현상에 해 
깊이 관심을 기울인 점은 버틀릭의 설교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특색으로 평가받고 있
다.102)  
 
마.  1990 년  중반 : 네 페이지 설교 – 폴 스캇 윌슨  
새로운 설교학 운동(The New Homiletics)에 있어 가장 새로운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 
                                                     
96)  같은 책   
97)  같은 책 
98)  같은 책. P. 334  
 99)  같은 책 
100)  토마스 롱. 증언으로서의 설교, 정장복.김운용 옮김. (서울 : 쿰란출판사, 1998)  p. 216 
101)  김운용.  p. 334 
102)   David M. Greenhaw. “The Formation of Consciousness,” in Preaching as Theological Task : World,    
       Gospel, Scriptureㅡ In Honor of David Buttrick, ed. Thomas G. Long and Edward Farley, (Louisville:   




“네 페이지 설교”(The Four Pages of the Sermon)이다.  이 설교는 TV 나 인터넷 등 상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 사는 일상 세 와 포스트 모던 시 의 청중들에게 매우 유용한 설
교라 할 수 있다.103) 오늘날의 현 인들은 문자 이후의 시 에 살고 있다. TV 나 멀티미디어의 
향을 통해 인쇄된 지면을 통해 분석하고 해석함으로 정보를 얻기보다는 화면에 뜨는 그림
(Image)을 보고 소리를 들음으로서 즉각적으로 정보를 받아 들이는 청중이 되었다. 이들을 일
컬어 “ 상세 ”(visualgeneration)104) 라고 한다. 이런 청중들을 향한 설교는 메세지가 아니라, 
화를 만드는 것처럼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설교를 제시한 학자
가 바로  폴 스캇 윌슨(Paul Scott Wilson)이다. 현재 그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신학교
(The Toronto School of Theology) 내의 임마누엘 칼리지에서  설교학을 가르키고 있으며, 그의 
설교는 “네 페이지 설교”(The four pages of the sermon)라는 독특한 형태의 설교이다. 
           
(1)  왜 “ 네 페이지” 인가?   
폴 스캇 윌슨이  말하는  “네 페이지”는 단순히 “네 쪽”이 아니라, “네 쪽의 웹 페이지” 
혹은 설교에 있어서 “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105) 전통적인 설교 양식인 주해와 적용의 2
부분으로 된 구조 신에 네페이지 설교는 4 부분으로 된 구조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왜 4
페이지인가? 그 이유는 첫째, 부분의 설교에서 발견되는 기본적인 신학적 입장의 수와 일
치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학생들과 설교자들에게 간편함을 줄 수 있다. 네 페이지만 하면 
된다는 홀가분한 기분을 안겨주기 떄문이다. 세번째는 주중 4 일 동안 다루기 쉬운 분량을 네
개로 나누어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흥분하게 되기 때문이다.106)   
 
(2) 네 페이지 설교의 내용  
네 페이지의 내용은 우리의 설교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네 종류의 자료에서 기인한다. 
윌슨은  4 종류의 자료를 (1)성경의 세계 속에 있는 죄와 깨어짐,  (2)우리의 세계 속에  있는 
죄와 깨어짐, (3) 성경의 세계 속에 있는 은혜, (4)우리의 세계 속에 있는 은혜에 해 이야기
하는 것으로 제한한다.107)  주해와 적용에 움직임을 덧붙여 감행하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설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십자가 상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성취하셨던 
                                                     
103) 폴 스캇 윌슨. 네 페이지 설교. 주승중 옮김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p.6-9 역자서문  
104) 같은 책 
105) 같은 책, p. 8  
106) 같은 책, p. 18 




것의 중심성을 강조하면서 은총의 신학으로 확실히 향하도록 해 준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08)  
첫 번째 페이지는 성경 속에  있는 문제와 갈등에 전념한다.  설교자로서 우리는 성경
을 그 시 에 맞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우리 시 에 존재하는 유
사한 죄나 인간의 상처를 들여다 본다.  세 번째 페이지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성경 본문
이 복음의 이야기를 펼쳐 나갈 때 성경 본문 속에서 또는 본문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행하시
는 것을 증명한다. 네 번째 페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 열거된 죄와 깨어짐의 상황들과 관련
하여 우리의 세계 속에서 은혜롭게 활동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페이지 
설교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네 번째 페이지까지 하나의 유기체적 또는 신학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   
 
(3) 네 페이지 설교가 필요한 신학적 이유들 
윌슨은 21 세기에는 3 지설교 보다 4 페이지 설교가 더 적합한 구조라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5 가지로 들고 있다.109)  
첫째, 많은 설교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설교는 마땅히 즐거워
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즐겁지 않다.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기쁨을 기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윌슨은 지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향상시키
는 데 주된 관심을 쏟고 있는 설교자들조차 매주마다 사회 정의를 설교하는 설교자들과 거의 
다를 바 없이 그들의 설교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110)     
둘째,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설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촉
진시키며, 잘못된 것은 바로 밝혀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설교를 듣고 난 청중들의 마음에 
죄의식과 책임감에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인간의 소리로 들리기 때문이다. 설교가 복음으로 들려지려면 설교가 하나님께로 돌아
가야 한다.  
셋째,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설교를 듣고는 변화가 없다.  설교를 
통해 마약중독자가 마약을 끊고, 세금을 포탈하던 사람이 정직해 지며, 탐욕을 가진 자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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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성적으로 문란한 자가 정숙해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겸손해지며, 분쟁을 일으키
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죄인들은 회개해야만 한다.111)  
그러나 오늘날 설교가 청중들의 삶의 변화에 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넷째, 부분의 설교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징표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청중들은 이 세상의 문제들 가운데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설교의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속 어디에서 행동
하고 계신가에 한 의문에 하여 믿음으로 담 한 주장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설교자들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면 누가 할 것인가?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서 행동하시지 않는다면,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112)  설교자는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조각을 위해 몸을 굽히시고, 전쟁 때문
에 내동댕이쳐진 아이들을 안아 올리시며, 또 세계의 지도자들을 평화의 협상 테이블로 데려
가시는 하나님을 청중들이 믿음으로 목격하도록 해야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이다.   
마지막 이유는 설교자들이 청중들로 하여금 성령을 의지하도록 돕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다. 복음선포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분의 사역이다. 사람들은 우리의 설
교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또 복음은 복음
으로 경험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세상을 이
길 힘인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야성있는 성도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야 한다.    
폴 스캇 윌슨은 이에 덧붙여 설교의 지침이 되는 단순한 원칙중 하나를 말했다.  “회중
들이 예배에 들어왔을 때보다 마치고 나갈 때,  믿음과 소망 , 위로와 사랑 그리고 기쁨과 감
사를 가지고 집으로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갖는 것은 예배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113)  
  
(4)  네 페이지 설교의 중심 사상으로서의 “ 통일성”  
네 페이지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사상은 “통일성”이다. 윌슨은 설교의 통일성을 
늘 강조한다. 그는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설교자들에게 설교 작성의 고속도로로 나아
가기 전에 준수해야만 하는 6 가지 표지를 제시했다.  그 표지들은 첫째 , 성경에서 나온 하
                                                     
111) 같은 책, pp.38-39 
112) 같은 책,  p. 41  




나의 본문(one text), 두 번째는 그 본문으로 부터 나온 하나의 주제문(one theme sentence), 세 
번째는 그 주제문으로 부터 나온 하나의 교의(one doctrine), 네 번째는 그 교의와 주제문에 역
점을 두고 청중 안에 있는 하나의 필요(one need), 다섯 번째는 그 주제문과 결합된 하나의 이
미지(one image),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의 사명(one mission)이다. 그는 이 여섯개의 
도로 표지들, 즉 본문(text), 주제(theme), 교의(doctrine), 필요(need), 이미지(image), 그리고 사명
(mission 의 머리글을 따서< TTDNIM> “The Tiny Dog Now Is Mine !” “저 작은 개는 이제 내 것이
다”라는 말로 기억하기 쉽게 가르쳐 주고 있다.114)  
(가) 하나의 성경본문 (one bible text)  
윌슨은 성경에서 하나의 본문을 선택하길 원하며, 본문 선택의 기준으로 3 가지를 들고 
있다.115)  먼저, 설교자가 그 본문에 해 본인이 원하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회중의 필
요에 근거해서 선택한다. 두번째는 보통 복음서를 설교하고 난 후 구약이나 서신서를 설교하
기도 하는 데 여기의 기준은 성경에서의 그 본문의 위치에 근거해 본문을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교자 개인의 선호도와 관심에 근거해 선택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주제문 (one theme statement)  
설교는 청중들이 일체감을 가지고 마음이 끌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하나
의 주제문을 정할 때는 청중들이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하는 것에 관한 권위주의적인 규칙이 
아니라, 화를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주제문은 설교 준비에 있어서 성경 
주석의 중요한 목표이다. 주제문은 그 본문을 적절하게 요약한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본문의 
중심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다른 여러 가능성들 가운데서 하나의 길에 한 분명한 
이정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제문은 설교자의 관점에서 부터 설교에 이르는 해결의 열쇠가 
된다. 따라서 설교자가 물어야 할 중요한 2 가지 질문은 “하나님은 본문 안에서 어디에 계시
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본문 이면에서 어디에 계시는가?”이다.  
또한 폴 스캇 윌슨은 주제문 또는 하나님 진술(God-statement)의 공식을 만드는 간단한 
규칙들을 소개한다. 116) 
ㅡ  짧게하라.  
ㅡ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으로 만들라. 
ㅡ  하나님을 문장의 주어로 삼아라. 
ㅡ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에 초점을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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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같은 책, p. 62 




ㅡ  강하고 능동적인 동사를 사용하라. 
(다) 하나의 교리 (one Doctrine)  
교의는 교회의 가르침이고, 신학은 일반적으로 그 가르침에 관한 조직적인 성찰이다.  
성경 연구와 신학은 설교 여정에 꼭 필요한 지도와 여행 안내서의 역할을 한다. 교리 설교와 
네 페이지 설교에서 말하는 교리는 다르다. 교리 설교는 성경 본문보다는 오히려 교리를 설
명하는데 전념한다. 그러나 하나의 교리는 다르다. 설교자들은 청중들로 하여금 머리를 긁적
이게 만들거나 혹은  창밖을 내다보게 만드는 복잡한 교리적 논쟁들을 제기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를 통해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해서는 안된다. 설교자가 말하는 거의 모든 것
은 12 살 어린이가 들어도 이해되는 것이어야 한다. 교리를 선택하는 목적은 설교적 사고를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간단하게 또 분명하고 깊게 만들기 위해서 
이다.117)  
(라) 회중들의 하나의 필요(one need in the congregation)  
존스(O. C. Jones. Jr)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주일 아침 놀이는 청중들의 마음을 휘저어
(disturb) 놓지 않는 설교이다. 강단은 어려운 문제와 제목들에 관하여 연관성이 있고, 진지하
며 정직한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118)고 주장했다. 또한 마귀는 
어떤 소망도 제시하지 않는 설교를 좋아한다. 마귀가 좋아하는 설교를 해서야  되겠는가?  
설교자는 설교를 작성하면서 청중의 필요를 생각해야 한다. “이 설교는 사람들에게 어떤 
차이를 가져다 줄까?”  “이것은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 줄까?” 를 늘 생각해
야 한다.  효과적인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회중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회중의 삶 속에서 
있는 필요에 해 말해야 만 한다. 회중의 필요를 알아채는 2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주제
문에 해 묻는 것이다.119) “교회 안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의 삶에서 이것은 어떤 질문
에 답하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접근 방법은 하나의 질문을 결정하기 위한 주제문에서 선
택한 교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교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장면들을 상상하도록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설교 속 어딘가에 적어도 2 번은 이 질문을 포함시키도록 하라고 윌슨은 주문한
다.120) 이런 주제문과 교의를 통한 회중의 필요를 알아보는 것은 설교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117)  같은 책,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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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캇 윌슨이 <네 페이지 설교> p. 83에서 재인용함.  
119)  폴 스캇 윌슨.  p 84 





(마) 하나의 이미지(one image)   
윌슨은 설교에서 지배적인 것이 될 만한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주장한다.  왜냐
하면 단 하나의  이미지는 설교에 통일성을 더할 수 있고 또 설교가 보다 잘 기억되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지배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은 첫 번째 페이지에 가장 먼저 다루어
야 할 것이다. 이미지(image)는 추상적인 개념과 다른 것으로,  마음의 눈에 맺히는 어떤 특
정한 상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사랑에 관한 상을 제공할 이미지는 차로부터 누군가
를 돕기 위해 뻗은 손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 이 손을 보는 청중은 사랑의 이미지를 기억할 
것이다.    
설교를 이끌어가는 지배적인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 단어가 설교자의 마
음에 구체적인 상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꽃들’ ‘아름다운 장
미들’ ‘꽃병 안에 있는 긴 줄기에 달린 열두송이의 노란  장미들’로 열거했다면, 여기에서  장
미들은 점점 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며 121), ‘꽃병 안에 있는 긴 줄기에 달린 열두송이
의 노란 장미”라는 독특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런 설교의 지배적인 이미지를 개발키 위해 
우리는 “상상력”을 사용할 수 있다.  설교에 있어서 하나의 지배적인 이미지는 반복되는 이
미지이며, 청중들이 그것을 거듭 반복해서 볼 때 저들의 마음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이다.  상상력을 사용해 보자. 상상력은 그것의 역할이 명백하게 정의되고, 제한되며, 신학적 
목적으로 방향이 제시될 때 최고의 이미지로  그려질 수 있다.122)  따라서 “상상력은 표현을 
추구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 하나의 사명(one mission)   
설교 속에서 사명이 표현되어야 할 우선적인 곳은 두 번째와 네 번째 페이지이다. 이 
두 페이지는 우리의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사명은 하나의 행위이며, 청중들이 설교의 
결과로서 행동을 숙고하도록 하는 하나의 사역 행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도에 해 설
교한다면 추상적인 적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
니다”가 아니라, “이번 주는 여러분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외로운 사람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접하도록 해 보십시오”  “병원심방을 해 보십시오” “감옥에 수감중인 누군가에
게 편지를 쓰십시오” “식량은행(food bank)에 자원해서 일하십시요”  
이렇게 설교자는 하나의 행위를 나열함으로써 청중들로 하여금 그들이 할 만한 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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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는 어떤 부분이든지 개인이 섬김을 다
하도록 각성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윌슨은 평신도들이 기억하는 설교에 
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평신도들은 종종 명확하게, 솔직하게, 그렇지만 심판이나 도덕적 
우월함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는 하나의 간단한 임무를 전달하는 
그런 설교를 가장 잘 기억한다.123)  
 
설교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이 네 페이지 설교는 일관된 통일성 속에서  설
교가 진행되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5) 네 페이지 설교의 장점 
네 페이지 설교가 오늘의 교회와 설교자들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몇가지 좋은 장
점을 주승중 교수가 잘 정리했다.124)  첫째는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시간 사용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구절, 좋은 예화 혹은 
통찰력 등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설교문 중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 고민하지 않도록 확실
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네 페이지 설교의 장점은 설교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교 
준비에 있어 통상적인 이야기는 설교 시간을 분(分) 단위로 나누어, 그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서 준비에 힘써야 한다고 하지만, 윌슨은 시간(hour)개념을  날(day)개념으로 체한다. 그의 
이런 태도는 설교자의 부족한 준비로 인한 것이다. 그 예로 윌슨은 토요일 저녁에 한꺼번에 
작성하는 설교에 해 꼬집고 있다.125)   
세번째, 네 페이지 설교는 상상력이 보다 풍부한 성경적 설교라 할 수 있다. 상상력을 
동원함으로 창조적이고도 신선한 설교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창조적 활동은 
전혀 성격이 다른 업무를 처리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
다.  그는 제안하기를 , 윌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 시간 정도씩을 설교에 할애하라고 말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했는가가 아니라, 매일 매일 규칙
적으로 한 페이지씩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폴 스캇 윌슨의 설교 형태는 “웹 페이지”와 화를 결합한 듯한 이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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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 있기 때문에, 청중은 마치 성경의 모든 상황이 현재 자신의 삶의 현장가운데 다운 로드
된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설교자는 이것을 통해 청중으로 하여금 전통과 화하
고, 자신의 경험을 반 하게 하며, 급기야는 신앙의 힘으로 행동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설교자들은 설교가 에세이를 쓰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화를 만
드는 것으로 이해할 때 바른 설교를 작성할 수 있다.    
폴 스캇 윌슨의 이 “네 페이지 설교”는 1980 년  이후 이야기를 중시하고, 그 전개 방
식에 있어서는 귀납법적이요, 복음의 체험을 강조하는 ‘새로운 설교학 운동’(The  New 
Homiletics)의 큰 흐름을 반 하는 설교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126)  또한 그의 설교 방법론
은 문자 이후의 시 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청중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설교 방법론 중 하
나라고 할 수 있으며, 특별히 그의 설교에는 하나의 주제가 중심이 되고 있는 까닭에, 설교 
전체의 흐름이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설교가 진부하지 않고 이미지화 되어 있어서 역
동적으로 오늘의 청중에게 전달 될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선
포가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과 괴리되거나 제거된 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한복판에서 구원과 희망의 형태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증거된다.  이 설교 방법은 오늘의 설교자가 본받고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다.    
 
2.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공헌   
 “새로운 설교학 운동”은 프래드 크래독(Fred Craddock)의 권위없는 자처럼(As One Without 
Authority)  이라는 한 작은 책자를 통하여 시작된 운동이다.127)  1960 년 부터 1970 년 에 이
르러 전통적인 설교학의 형식인 인식적이고 명제적인 설교에 한 몇 차례의 경고가 설교학
계에 주어졌고, 1960 년 와 1970 년  초에 이르러 모든 권위가 부정되고, 도전받게 되는 시
적인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개념 중심의 명제 설교에 한 회의가 제기되었다. 즉 
1960 년 의 전세계적인 히피들의 자유 운동과 월남 전쟁 반  운동, 그리고 시민 불복종 운
동 등의 인권 운동을 통한 자유의 흐름은 그 동안의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그 권위에 도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모든 전통적인 권위가 도전받는 사회의 시 적인 흐름은 결국 전통적인 
교회와 설교 분야에도  어김없이 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남부 에모리 학교 설교학 교수 던 프래드 크래독(F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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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ddock)은1971 년 권위없는 자처럼(As One Without Authority)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모든 권위가 도전받고 
부정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설교자가 “권위없는 자로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해 언급
했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설교학 운동”을 일으키는 동인이 되었다. 이 새로운 설교학 운
동은 로마 카톨릭의 설교와 개신교 설교에 중 한 향력을 미쳤으며, 흔히 이것을 “설교학
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28)  
이런 현  설교학의 중심 흐름인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들
려지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이들은 들려지는 설교를 위해 설교의 형태와 구성, 
그리고 설교의 언어와 효과적인 매체를 추구한다.129)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여러 기수들은 
말씀의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청중들이 복음의 스토리에로  참여하고 (participation), 관련되며
(involvement), 그리고 그들 스스로 경험(experience)하도록 하는 것을 설교의 목표로 한다. 이들
은  설교학적인 플롯와 움직임을 통하여 이 목적이 성취될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이야기의 
강조점이 다른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개인의 경험에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를 세우는 것으로, 또 율법의구조에서 복음의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130) 이런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설교학적 특징을 김운용교수가 6 가지로 정리했다.131)  “새로운 설교학 운동”이 설교
학에 끼친 공헌은 무엇일까?   
첫째,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특징은  “설교의 이야기성 회복”을 들 수 있다. ‘새로운 
설교학 운동’은 이야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 결국에는 성경 자체에 하여 깊은 관심
을 기울이도록 했으며, 성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장 풍부한 형식이 ‘이야기’임을 새롭
게 인식하도록 한 특징이 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
서 가장 중심적인 도구로 활용하 으며, 설교에서도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효과적
인 도구임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설교학 운동’은 내러티브에 높은 강조점
을 둘 뿐만 아니라 전념하게 되었다. 그래서 스티브 패리스(Steve Farris)는 새로운 설교학 운
동을 “내러티브 설교학”이라고 규정한다.132) 
이렇게 “새로운 설교학 운동”은 이야기의 중요성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성경의 이야기’ 
혹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를 연결해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한다. 이러한 특성을 
                                                     
128)  같은 책. Pp. 46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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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캠벨(Charles L. Campbell)은 “성경의 세계와 청중의 세계, 성경의 이야기와 청중의 이야기
를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33) 따라서 설교자는 해석학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할 두 세계의 중간에 서 있게 되며, 여기에서 설교자의 임무는 성경의 세계를 비성경적인 세
계의 경험과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설교는 “우리의 이
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붙들려 들어가게 되는 사건”134)이며, 오늘의 문화와 경험의 
세계가 성경의 세계와 함께 만나는 지점이 된다.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두번째 특징는  귀납적인 전개를 들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설
교학이 가지고 있던 연역적인 구조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설교의 형태로서 
귀납법의 특성을 설교에 도입하는 것이다. 연역법이 어떤 개념을 분석하여 전달하는 데 효과
적이며, 좌뇌적인 특성을 따라 전개되는 방식이라면, 귀납법은 청중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
할 수 있는 강화(講話)방식이며 주로 우뇌적인 특성에 가까운 방식이다.  연역법이 말하려는 
중심 주제가 서두에서 선명하게 제시되고 그것을 설명하고 해설해 가는 형식이라면, 귀납법
은 설교의 중심 주제 혹은 결론적인 내용을 끝부분에서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연
역법은 전통적인 설교 방법에서 널리 애용되었던 방법론으로 여기에서는 먼저 설교의 중심 
메세지가 정해진 다음, 그 주제를 설명해 주는 3-4 개의 지(point)로 구분된다.  그러한 지
들은 주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그것을 교리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이
렇게 연역적인 구조를 가지는 설교는 보편적이고 명제적인 결론, 즉 설교의 주제나 중심사상
이 먼저 제시된 다음에 그것을 몇 개의 지 혹은 하위 주제들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예증하
면서 권면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청중들의 삶의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새로운 설교학 운동”은 연역적인 방법과는 달리 인간의 특별한 경험으로 부터 
시작하여 복음의 깜짝 놀랄만한 결론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갖는 형식인 
귀납법적 구조를 취한다. 다시 말해 “아하 포인트”를 향하여 발전되어 가는 형태로 각 부분
들은 결론을 향하여 집약적으로 세워져 나가는 작은 단편들 혹은 움직임들로 설교를 구성할 
것을 권한다. 강의나 강연이 주로 연역적인 형태를 취한다면 부분의 화나 드라마는 귀납
적인 구조를 취한다. 귀납적 설교는 덩어리로 묶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결론)을 
향해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움직임(movement)을 가진다.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특성, 즉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개되어 가는 과정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을 기 하게 함으로 청중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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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말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폭시킨다.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세번째 특징은 이 운동의 가장 중심되는 특징으로  설교의 목
적을 말씀의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데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135)  
그 동안 설교의 구조가 말씀에 관한, 혹은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전해 주는 정보 
전달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설교학 운동’은 주로 말씀의 경험에 주안점을 둔다. 어떤 
신학적인 명제나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그에 한 지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을 설교의 주요 
목적으로 삼던 전통적인 설교와는 달리 청중들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인식적이고 명제적인 설교로부터 벗어나 경험에 초점을 맟추는 설교의 형식을 내세운다.  
여기에서 “경험”이란 인간의 의식 속에 말씀을 깨닫게 되는 차원을 의미하는 용어로 지
적, 감정적, 의지적 차원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차원에서의 인식 작용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새로운 설교학 운동’에서의 설교자의 역할은 설교의 요점을 제시하는 것에서 단순하게 이야
기의 구조로 체하 다는 점에서 중요해 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주로 청중들의 생생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해석해 줌으로서 그 사건을 오늘 여기에서 
리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제 설교는 논리적이고 논증적인 구조를 취하려고 했던 전
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말씀을 통한 사람들의 경험에 맞추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라우리(Eugene Lowry)는 설교의 이야기 형식의 플롯(plot)을 강조한 반면, 프래
드 크래독은 귀납적, 간접적 구조를 강조했다. 따라서 새로운 설교학자들은 연역적이고 권위
적인 설교는 청중들로 하여금 피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만들 뿐이라고 이해하며, 설교는 위
에서 아래로 흐르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인간 삶의 상황으로부터 시작하여 보편적인 진
리로 나아가는 구조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36)  따라서‘새로운 설교학 운동’은 인식적이고 
명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인간의 구체적인 경험에 강조를 두면
서 어떤 정보 제공이나 논쟁을 통한 설득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
는 것을 설교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이것은 청중들이 의미를 창조하는데 있어서 적극
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해의 사건”(event of understanding)이 된다.137)  
네번째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특징은 언어에 한 새로운 이해를 구축한 것이다. 설교
에 있어서 언어는 단순히 어떤 메세지를 담는 메커니즘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복음의 말
씀이 전달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된다. 복음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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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프래드 크래독. <권위없는 자처럼>, pp. 112-113  




데,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나 언어의 매커니즘을 그 핵심으로 한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
에 “어떻게”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것인가에 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의 청
중들이 어떻게 듣는가에 한 언어 신학적인 고려가 필요하다.138) 
현  설교학이 추구해온 새로운 설교 패러다임은 언어의 기능과 언어의 형태를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전통적인 설교 이론들이 교리나 명제를 전달하는 명확한 언어 사용에 해서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 새로운 설교학 운동은 참여(Engagement)의 언어를 중요시 한다. 전자
는 논리적 합리성을 가진 언어의 메커니즘을 선호했다면 후자는 풀롯의 언어로의 전환을 꾀
한다. 새로운 설교 패러다임은 시적이고 메타포적인 설교 언어에 해 강조하면서 이야기
(story)와 상상력(imagination)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139) 그 결과 인간의 정신세계는 
화랑과 같음을 외면해 왔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야기와 같은 언어구조를 통하여 신
학함에 깊이 매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명제적이고 논쟁적이며, 명령적인 산문(prose)언
어 스타일에서 이야기, 메타포, 상상력, 이미지 등이 중심을 이루는 시적 언어로의 전환을 이
루게 되었다. 여기서의 “시적 언어(詩的 言語)”는 단순히 정보전달의 기능이 아니고, 조직화되
고 이성과 합리성의 흐름을 뛰어넘어 생동감이 넘치는 살아있는 언어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
런 의미에서 월터 브루그만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과 기자들이 다 시인이었다고 말한다.140) 
‘새로운 설교학 운동’에서  이런 시적 언어의 도입으로 설교 안에서 이야기 언어와 형태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프래드 크래독은 “아마도 설교의 형태 혹은 방법론(how)이라는 말보다도 더 학 를 받
았던 말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141)  오랜 기간동안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설교의 형태에 
해서는 무시되어 왔다. 이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믿음이 없는 데서 나오는 인본주의
적인 요소로 매도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설교의 형태에 
한 관심과  다양화에 있다.  설교자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설교의 형태는 “설교의 
의미와 효과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절 적인 요소”이다. 오늘의 시 에 있어서 설교의 힘은 
설교를 어떻게 치장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설교의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새로운 설교학 운동”은 설교 형태에 있어 크게 두가지 점에서 기여했다. 첫째는 설교 
형태 자체에 한 관심이고, 둘째는 설교 형태의 다양성에 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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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계몽주의 시  이후로 3 지 설교로 고착되어졌던 설교학계에  새로운 바람이 분 것
이다.  이제 설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복음에 해 가장 깊은 증언을 보여 
주고 있는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논증하거나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구조보다는 이야기의 구조
(narrative character)를 가지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성경은 다양한 형식을 통
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소위 설교 형태의 다양한 쟝르를 발전시켜 나간
다.      
마지막 여섯번째로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공헌은 설교에 있어서 청중들과 설교자의 
관계성에 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한 데 있다. 전통적인 설교에 있어 설교자와 청중의 관계
는 주로 수직적(hierarchical)이며, 권위적이고 명령적인 관계 다. 이런 관계 속에서의 설교는 
전반적으로 권위적이고 명령적인 구조 다. 따라서 청중들은 자연히 권위자 앞에서 나약하고 
약한 피동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 그러나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경향은 권위에 한 재해석
과 설교자와 청중의 관계성에 해 새롭게 이해했다. 권위적인 설교를 거부하고, 오히려 청중
들의 참여가 있는 설교를 지향한다. 청중들이 어떻게 듣는가와 그들이 메세지를 받아 들이는 
방식은 설교 구성과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권위적인 설교자보다는 민주적
인 설교자로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권위는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권위
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청중 중심의 변화의 경향은 마케팅이나 경 학에서도 중요한 관점으로 받아 들
여지고 있다. 앨빈 토플러는 “프로슈머”(prosumer)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142)  프로슈머는 
생산자를 의미하는 프로듀서(producer)와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consumer)가 조합된 단어
인데, 이것은 수동적인 존재 던 소비자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오늘
날의 소비자는 생산자가 생산한 물건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소비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
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반 한다. 그러므로 소비자
들의 성향은 제품 결정뿐만 아니라 생산, 판매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제품 개발에 
해서도 직접적인 향을 끼치는 존재이다.  
커뮤니케이션의 현장에서도 이와 비숫한 현상을 보게 된다. 광고나 마케팅, 혹은 저널리
즘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현장에서는 그들의 상에 해 깊이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결
과를 깊이 고려하여 제반 정책을 결정한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에 있어서
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제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탐구의 여정을 함께하는 파트
너이며, 그들은 적극적으로 말씀의 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기에서 바로 설교의 
                                                     




구조에 있어서나 청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설교자는 비권위적인 틀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설교학 운동”은 20 세기 후반에 들어 설교에 새로운 무드를 조성하게 
되었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의 설교 방법이었던 이야기의 위력이 다시 회복되고, 귀납적인 설
교의 구조를 설교에 도입함으로 복음이 청중들의 삶에 체험되었으며, 설교에 이미지와 상상
력을 동원해 주일에 들은 그 설교가 청중들의 삶에 주중 내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되었
다. 이는 청중들이 메세지를 따라 설교의 여정에 참가했기 때문이며, 설교자들은 청중들에게 
복음을 체험케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설교 구조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1980 년 에 들어 
이러한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가장 큰 향을 받은 설교 중에 하나가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이다.  이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청중을 설교에 가장 잘 참여(engaging)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가 오늘날의 강단 위기를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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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 인 칭 내러티브 설교”를 살펴 보기 전에 먼저 2000 년 전에 행하셨던 예수님
의 설교 방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설교의 원형은 예수님의 설교이며, 우리
가 배워야할 설교자의 모범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릭 워렌은 “설교자의 모델로 누구를 
삼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을 당신의 모델로 삼지 마십시오. 존 맥아더를 당신의 
모델로 삼지 마십시오. 릭 워렌을, 스펄젼을, 칼빈 또는 그 누구도 모델로 삼지 마십시오. 오
직 예수님만을 당신의 모델로 삼으십시오”143)라고 답했다. 릭 워렌이 그의 저서 <새들백 교
회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설교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있어, 본 연구자는 그 책을 참조
했다.   
 
제1 절 예수님의 설교 방법 
                    
마가복음 10 장 1 절을 보면, 군중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한 청중들의 반응도 기록해 주고 있는데, 막 7:28 에서는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막22:33 에서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또 막11: 18 에
서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큰 열심을 가지고 듣더라” 그리고 막12 : 37 에서는 “백성이 그 
듣는 것을 즐기더라”고 기술하고 있다.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은 예수님과 같이 가르치는 설교자를 본적이 없었다 (막 11 : 18).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 한 의사 전달자는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범이 되
시며 그의 설교 또한 우리의 모든 설교의 원형이 된다. 따라서 다른 어느 누구 보다도 예수
님이 우리의 설교 모델이 되어야 하며 모든 설교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닮고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설교 방법이 무엇이었기에 청중들이 그토록 열광했는가?  무리를 향해 가
                                                     





르치는 예수님의 설교 방법에는 3 가지 큰 특징이 있다. 
첫째,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들의필요와 상처와 관심에서부터 시작하 다. 예수님은 흔히 
군중 가운데 있는 누군가의 질문이나 시급한 필요에 해 반응하심으로 가르치셨다. 예수님
의 설교는 사람들의 필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으며, 적절한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
다.  눅 4 : 18-19 은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
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필요를 채우는 것’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에 모든 강조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좋은 소식ㅡ복음ㅡ을 가지고 계셨기에, 청중
들은 그 소식을 듣기 원했다. 그분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며, 사
람들을 자유케하고, 그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예수님은 군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시고 가르치셨다. 군중은 항상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다. 세상에는 얼마든지 나쁜 소식들이 많이 쌓여 있으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또 다른 나쁜 소식들이다. 그들은 누군가 자신들에게 소망과 도
움과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해하시고 군중을 불쌍히 여기
셨다. 그분은 그들이 “목자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마 9 : 36)을 아셨다.  
설교자들은 “복음”(Gospel) 즉 “좋은 소식”(Good News)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이 좋
은 것(good)이며, 또한 소식(news)이라는 것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만일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
을 해 주셨는가?’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에 한 해답이라는 것이다. 복음은 구원받지 못
한 사람들이 미친듯이 찾고 있는 것, 즉 용서, 자유, 안전, 목적, 사랑, 용납과 힘을 제공하고 
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해결해 주고, 미래를 보장해 주며, 오늘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인 것이다. 144)       
예수님의 설교방법 중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가지고 설
교를 시작함으로서 청중들의 주의를 곧바로 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설교 방법
에서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에는 3 가지가 있다. 청중들이 ‘귀중히 
여기는 것’ “독특한 것’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 세가지 중에 한 가지로 설교의 
                                                     





서론을 이끌어 간다면 청중들의 주의는 집중될 것이다. 훌륭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 할 줄 아
는 사람들은 모두 이 원리를 알고 있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의 관심사에서 부터 시작하여 
그들을 그 날 공부할 내용으로 인도한다. 훌륭한 세일즈맨들은 항상 제품이 아니라 소비자의 
필요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잇다. 지혜로운 상사는 자신의 목적보다는 부하 직
원들의 불평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145)  항상 사람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
서 시작해서 원하는 목적을 도출해야 한다.  
우리 설교자들이 알아야할 중요한 사실은 부분의 청중들은 진리가 아니라 안위를 찾
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진리에 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경적 원리를 나눔으로 그들에게 더 많은 진리에 한 갈증
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예수님께 나아왔던 자들 중에 진리를 찾고자 왔던 사람은 거의 없
었다. 그들은 안위를 찾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문둥병자이든, 눈먼 자이든, 또는 중풍병
자이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 그들의 절실한 필요가 채워진 다음에 그들은 모두 자신
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푸는 데 도와준 진리, 즉 예수님에 해 알기를 원했다.  
예수님은 청중의 필요와 상처와 그들의 관심에서 설교를 시작하셨다. 설교자들이 설교
를 준비함에 있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잘못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이번 주일에 나는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설교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청중의 필요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설교 내용에 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둘째, 예수님의 설교는 진리를 삶에 연결시켜 청중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가
르침은 삶과 연관되어 있어 실제적이고 단순하다. 그분은 항상 적용에 목표를 두시고 설교하
셨는데, 그분의 가르침의 목적은 단순히 청중에게 사실을 전하기 보다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었다. 역사상 가장 위 한 설교인 산상수훈을 살펴 보자. 마태복음 5-7 장까지의 산상보
훈을 보면  청중의 삶을 움직이는 설교를 하신다.  ‘복 있는 자가 되는 방법에는 여덟가지가 
있다.’ 라고 주님은 시작하신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이면 복이 있다”고 설교하신다. 그리고나서 예수님은 
복을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즉 화내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다. 주님은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말씀하신 후  “이제, 이런 것들을 실행
에 옮기면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반석 위
에 집을 지어라.” 고 말씀하시며, 실천에 옮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간단한 이야기를 결
                                                     




론으로 말씀을 끝맺으신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설교를 하셨다. 
이 설교를 듣고 청중들은 마음에 큰 다짐을 하고 , 삶에 적용할 수 있었다.  “복된 자가 
될려면 1) 화내지 말아야겠다. 2) 이혼하지 말아야겠다. 3) 또 걱정도 하지 말아야 겠다”고 마
음먹고 돌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주님을 보고 청중들의 반응이 재미있다.  “예
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있
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마 7 : 28-29)”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는 청
중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 삶에 적용해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 다.  이런 탁월한 이야기 설
교를 듣은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린 자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살아 있으나 죽은 
자 다. 고통의 무거운 짐이 그를 누르고,  희망도 장래도 없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
났을 때 고통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녀에게 복음이 선포되어 졌
고, 복음이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환한 빛이 되었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요한복음 3 장에서의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든 것을 갖춘 자 다. 그러
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세상사람이 볼 때는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
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밤에 찾아갔고, 예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 : 16).”  그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 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고소
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 히 예수님 편에 서서 말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요7 : 51)” 니고데모의 입술은 변화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예수님을 찾아 온 그의 모습에서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다. 몰약과 
침향섞은 향품 100 근을 가지고 온 그의 용기는 분명히 변화된 삶의 모습이었다(요 19 : 39).   
왜 그럴까?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되었고, 복음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시한다. 그 멸시받는 땅 수가성에 복음 
찾아 헤메이는 한 여인이 있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허한 마음을 달래볼려고 남편을 5 번
이나 바꾸어 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고, 이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중
이다. 7 번째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내가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니라” (요 4 : 26)  그 순간 여
인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발견하고,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햇던 
그 땅 사마리아에 두루 다니며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에게 와 보라!! 이는 그
리스도가 아니냐?(요 4 : 28-29)”라며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전도하지 않던 그 여인이 예수




설교를 하셨다.          
셋째, 예수님의 설교는 재미있는 방법으로 청중들에게 들려졌다. 마가복음 12 장 37 절에
는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즐겁게 듣는다”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장기
간 동안 주의를 끌고 계속 사로 잡는 것’을 의미한다.146)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루
하게 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한 것이다.147)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
씀은 우리가 “듣든지 말든지 마음 로 하라”는 식으로 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
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본받는 최고의 방법은 그분이 이야기를 사용하여 하고자 하
는 말씀의 요점을 전달하셨듯이 우리도 설교에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야기
의 가셨다. 그분은 어떤 진리를 하나 가르치실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며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마13 : 34 에서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
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니”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설교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부루스 L. 쉘리는 예수님의 설교방법을 다음과 같
이 설명했다.  
                           
예수님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설교하셨다. 그림을 잘 그
리는 사람은 색분필 조각이나 불에 탄 막대기를 가지고도 우리를 
웃기거나, 울리거나, 놀라게 할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을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일반적인 삶, 즉 시장이나 장례식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오래된 옷 위에 천 조각을 바느질하는 것,혹은 폭풍 속에
서 오두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다루었고, 그리고 보다 고차원적인 
삶에 관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셨다. 이
런 예수님을 군중들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148)                         
 
마가복음 4 장 33-34 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 설교의 특징은 비유이다.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 있는 친숙한 비유를 사용하셨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비유는 
                                                     
146)  스테판 원어성경 신약 (서울 : 도서출판 원어성서원, 1997) p. 427 와  신.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 (서울 : 도서출판 로고스 , 1998)  p. 831 
147)  릭 워렌. 새들백 교회 이야기   P. 261  
 
148) 브루스 L. 쉘리. “중심사상과 신학의 대주제” 빅 아이디어 설교, 키이스 윌하이트 & 스콧 깁슨     






크게 3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이야기로 표적인 예가 씨뿌
리는 비유, 누룩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등이다. 두번째는, 과거
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신는 것으로 표적인 예가 무너진 망 의 비유이다.  
세번째는 모범적인 이야기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부자와 거지 나사
로의 비유가 표적인 것이다.  예수님의 설교 촛점은 늘 무리들의 관심사 고, 쉽게 이야기
하셨으며, 상상력을 자극하는 드라마틱한 설교를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는 청중의 형편에서 시작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적
인 설교 고, 삶속에서 매우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비유와 이미지를 사용해 청중들의 상상력
을 자극함으로 들려지는 설교 으며, 이야기체로 이루어져 친근감과 감동을 배어나게 하는 
설교 다. 20 세기 후반에 시작된 ‘새로운 설교학 운동(New Homilitic Movement)’은 이런 예수님
의 설교 방법을 되찾는 운동이며,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새로운 설교학 운동’에 향을 받
아 예수님의 설교 방법을 계승 발전시킨 형태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 방법을 근거로 탄
생된 것이 바로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이다. 21 세기 들어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 한 관
심은 지 하다.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란 무엇인가?   
           
제2 절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란?   
 
전통적인 성경 인물 중심 강해 설교와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는 차이점이 있다. 전통적
인 인물 중심의 강해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과거의 한 인물의 신앙과 삶을  오늘날 
현 인들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하여 본문의 메세지를 듣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견지에서 이야기를 재진술하는 것이다.149)  
본문의 한 인물은 본문 저자의 저작 의도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며, 당시의 문화적, 즉 사회
적, 지리적, 적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를  통해 설교가 이끌어져 갈 때 보다 흥미롭고 생
생하다. 해돈 로빈슨은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정의하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는 바로 강해적인 것과 1 인칭(First-Person)적인 것이다.150) 그러나 본 연구자는 “1 인칭 내러
티브 설교란 1)강해적인 설교로  2)1 인칭을 사용해  3)이야기체로 설교할 때, 청중들에게 들
려져 4)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적인 설교”라고 정의하고 싶다.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란 무엇인
                                                     
149)  해돈 W. 로빈슨 & 토리 W. 로빈슨.  P.36 






1.  강해적 설교이다: 본문 연구 방법에 있어서   
“강해적”이란 말은 성경의 메세지가 본문에서 나와야 하고, 청중들에게  본문의 메세지
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문을 떠난 메세지는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W. L. 라이펠트는 좋은 강해 설교의 특성3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좋은 강해 설교는 성경본문 안에 있는 근본적인 메세지를 
충실하게 전달한다. 둘째, 이 메세지를 본문 그리고 설교의 자리와 
목적에 모두 적절한 구조와 형태를 사용하여 잘 전달한다.  셋째, 
회중의 실제적인  필요를, 본문의 본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본문
이 가진 목적과 기능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성령
님으로 충만해지고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선포된
다.151)  
 
좋은 강해설교는 세가지 특성ㅡ사실들(Facts), 형태(Form),기능(Function)ㅡ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 세가지 특성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바른 메세지를 전할 수 있다. 스티븐 D. 매
튜슨도 “강해설교의 형식은 본문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말하며, 설교자들은 그들의 설교 스
타일을 본문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 아브라함의 시험 (2) 아브라함의 
순종 (3) 아브라함의 축복” 과 같이 주제 중심의 접근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설교방식을 가르켜 “3 지와 하나의 예화식 설교방법”152) 이라며 꼬집고 있다.   
예수님은 강해설교를 하셨다.  구약성경의 진리를 쉽게 풀어 청중들에게 설교하실 때, 
저들을 사로 잡으셨다. 마가복음 10 장 17-22 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와 꿇어 앉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생을 얻으리이까?”하고 물었다. 
이 때 예수님은 출애굽기 20 장 12-16 절의 십계명의 말씀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마
라!  간음하지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마라! 네 부모를공
경하라!”며 막 10 : 19 을 인용하시어 잘 설명해 주셨다. 또  막 12 :28 에서 서기관 중 한 사람
이 예수님께 나아와 “모든 계명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도 신 6: 5 과 레 19 : 
18 을 인용해 답해 주셨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
                                                     
151)  W. L. 라이펠트. 신약을 어떻게 강해할 것인가?, 황창기 옮김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P.39.  
152)  스티븐 D. 매튜슨.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이승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 




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 : 29-31).”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강해적인 설교를 하셨고, 본문 중심적인 설교를 하셨다. 예수님
께서 누가복음 4 장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셨을 때도 그분은 성경 본문으로 부터 말씀
하셨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설교자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들 설교의 부분을 같은 
방법을 통해 설교해 왔다.153)  해돈 W. 로빈슨과 아들 토리W. 로빈슨은 1 인칭 내러티브 설
교에서 강해적 요소의 중요성를 말했다.                
                   
성경 본문이 주인공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주인공이 본문으로 이
끌어 가든지 간에 강해 설교에서는 성경 본문이 설교를 만들도록 
해야한다.  많은 1 인칭 설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그 설교들이 
본문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악트마이어
(Elizabeth Achtemeier)의 말에 따르면,  1 인칭 설교자는 성경을 오
해하게 만드는 세부 사항들을 덧붙임으로써  ‘본문을 심리학적으
로 설명하기’쉽다. 1인칭 강해자로서 당신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성
경 저자의 메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154)   
 
1 인칭 이야기 설교자의 한 사람인 리차드 툴린(Richard L. Thulin)도 성경본문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성경 본문은 항상 나의 설교의 주요 관심이었고, 성경적인 이야기 자체가 나
의 설교의 모양새와 생동감, 내용에 이바지하고 있다”155) 고 말했다. 본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존 맥아더가 언급한 바와 같이 강해는 성경에 한 이해
를 증진시키며, 설교자와 청중 모두가 적으로 개혁되는 유익을 얻기 때문이다. 본문에 관심
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설교 방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철학과 관련된 것이다. 
다시 말해 강해적이란 말은 어떤 특정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 헌신 
혹은 확신의 문제이다.156) 따라서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본문으로 부터 설교의 중심 메세지
를 찾고,  찾아진 중심 메세지를 청중들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철저히 “강해적 설교”이다.                    
 
 
                                                     
153)  토마스 롱.  증언으로서의 설교. 정장복. 김운용 옮김 (서울 : 쿰란출판사,  1998)     P. 92. 
154)  해돈 W. 로빈슨 & 토리 W. 로빈슨.  P. 46 
155)  리차드 엘 툴린. 이야기식 설교를 향한 여행, 이연길 옮김 (서울 :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8)   
         Pp. 17-19. 




2. 들려지는 설교이다:  청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21 세기 청중들에게 설교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중 하나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이다. 
이 설교가 필요한 이유는 청중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야기의 위력 때문이고,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져서 청중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왜 1 인칭 내러티브 설교
가  필요한가?  
 
가. 청중이 달라지고 있다.  
에드워즈(J. Kent Edwards) 는 “이야기 사회 속에 살며 이야기 문학으로 의사소통하는 시
에 최고의 설교방법은 1 인칭 내러티브 설교”157))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21 세기를 살아가
는 청중들이 달라졌기 때문이며,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이 변한 문화적인 이유 때문이다. 계속
해서 그는 미국의 변화된 문화를 소개한다.  
                               
우리는 TV 세트, 영화관, 그리고  DVD 를 좋아한다.  TV 시청은 
미국성인들 레저에서 현재 1 위를 달리고 있다. 미국 영화협회
(MPAA)의 발표에 의하면, 영화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1998 년에 $7 billion 의 매상으로 부터 2002 년에는$9.5 billion 으로 
성장했다. 2002 년 한 해만 해도 10%의 영화 관람객이 늘어 났다. 
비디오 대여 비지니스 또한 성황중이다. 미국 인구의 64%가 블럭
버스터 스토아와 10분 이내 거리에 살고 있고,  4,800만명이 블럭
버스터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158) 
 
스티븐  D. 매튜슨도 오늘날 이야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의 설교학 
책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에서 보여 주고 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공항 터미널에 앉아서 비행기를 기
다리는 사람들을 살펴보자. 그 중에 몇 몇은 톰 클랜시(Tom 
Clancy)나 존 그리샴(John Grisham),  혹은 메리 히긴스 클락(Mary 
Higgins Clark)과 같은 작가들이 쓴 소설책을 읽고 있다.  또 몇 몇
은 피플(People) 잡지 최근호나 스포츠 잡지에 열중하고 있다. 이
야기책을 읽지 않는 그 밖의 많은 사람들도다른 이야기를 나누거
나 또는 듣고 있다.  30 쯤되어 보이는 한 엄마는 옆의 두 친구에
게 자기 딸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과 다툰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다. 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작은 낚싯대로 3 파운드나 되는 무
                                                     
157) )  J. Kent Edwards. Effective first-person biblical preaching : the steps from text to narrative    
Sermon (Grand Rapids: Zondervan, 2005)  P. 13. 




지개송어를 낚았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일단의 전문 비즈니
스맨들은 1990 년대 중반에 불어 닥친 반도체 산업의 불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 회사들이 살아 남았는지를 자랑하는 세명의 사장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영화<스타워즈>의 특정 장면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다. 몇몇의 
사람들은 터미널 벽에 걸려 있는 텔레비젼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
하고 있다.   텔레비젼에서는 CNN 의 방송을 타고서 테러와의 전
쟁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식들이 전해져오고 있다.”159) 
 
마이클 로그니스(Michael Rogness) 역시 상 세 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TV 중독자가 된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TV 시청 통계는 
놀라울 정도다. 오늘날 보통 미국인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
나 또는 신문이나 책이나 잡지를 읽을 때 보다도 휠씬 더 많은 시
간을 TV 에서 보낸다. 미국에서 평범한 성인이 하루에 4-5 시간 
TV 를 시청하며, 주말에는 더 많은 시간을 시청한다.  일생동안 
미국인은 13년 4개월에 상당하는 시간을 TV시청으로 보낸다. 브
라운관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능가하는 유일한 활동은 바로 잠자
는 것뿐이다! 젊은이들 사이의 그 통계는 휠씬 더 높게 나 타난다.   
18 세에 이르기까지 보통 젊은이는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TV 를 
시청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160)   
 
한국사람도 이에 못지 않다. 모두가 상세 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로빈슨 부자도 이
야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현 인들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이야기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주일에 교회에 앉아있는 사
람들은 이야기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매주 약 27 시간을 텔레비젼 시청에 사용하고 있으며, 텔레비젼은 
이야기의 매개체이다. 30 분짜리 시트콤은 모두 이야기이다. 뉴스 
방송은 모두 뉴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심지어 텔레비젼에서 
방영되는 스포츠 행사들도 이야기로 장식되어 있다.  스포츠 방송 
아나운서들은 게임 주변 이야기를 하기 위해 게임 시작 30 분 전
에 방송에 등장한다.  게임이 진행되는 내내 그들은 틈만 나면 운
동 선수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채운다. 그리고 텔레비젼 시청을 
쉬는 때, 종종 사람들은 영화 이야기를 관람한다.”161)  
 
                                                     
159) 스티븐 D. 매튜슨.  pp. 21-22. 
160) 마이클 로그니스.영상세대를 향해 이렇게 설교하라, 주승중 편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p.128.  




이렇게 많은 설교학자들이 청중이 달라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왜 이렇게 오늘날 상세
는 이야기 문화 속에 빠져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야기는 사람들의 주의
를 집중시킨다. 텔레비젼이 그토록 인기를 끄는 이유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도
구이기 때문이다. 코미디, 드라마, 뉴스, 토크 쇼, 심지어는 광고까지 모두다 이야기이기 때문
이다. 두번째 이야기는 사람들의 감정을 동요시킨다. 개념이나 명제로는 결코 불가능한 방법
으로 이야기는 우리에게 향을 끼친다. 만일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설교자는 정보가 
아니라, 향력을 목표로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 세번째 이야기에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는 
힘이 있다. 목사의 재치있는 설교 개요가 잊혀진지 오랜 후에도 청중들은 그 설교에서 나온 
이야기는 오래도록 기억한다. 연설가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얼마나 빨리 군중들이 그에게 귀
를 기울이기 시작하는지, 또한 이야기가 끝나자 마자 얼마나 빨리 그들의 집중이 사라지는 
지를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또한 때로는 우스운 광경이다.  이 점과 관련해 데이빗 
랄슨(David  L. Larso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오늘날 이야기에 한 사람들의 관심은 날로 
새로워 질 뿐만 아니라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의 세계까지도 유
입되어 이 세계 역시 뒤흔들어 놓을 정도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 속에서는 탁월한 
이야기꾼이 인정을 받고 있다.”162) 이연길 목사는 이런 상세  즉, 이야기 문화 속에 사는 
현 인의 특성 6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야기 설교는 시 적 요청임”을 강조한다.163) 
 
(1) 현대인은 신학적 용어나 가르치는 용어 등에 거부감을 갖는다. 
(2) 현대인은 linear thinker라기 보다는 mosaic thinker들이다. 
(3) 현대인은 논리의 전개보다 이야기를 좋아한다. 
(4) 현대인은 상상에 주려 있다. 기술과 소비 사회가 감정을 메마
르게 하기 때문이다 (TV가 상상의 기근을 가져옴). 
(5) 현대인은 인생의 기쁨을 점점 잃어 가고 있다. 
(6) 현대인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21 세기를 사는 청중들은 매스 미디어의 발달로 달라지고 있다. 문화가 바꾸었기 
때문이다. 설교도 바뀌어야 한다.“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현 인들의 특성을 가장 잘 감안
한 설교 방법중 하나이다. 그러나 문제는“어떻게 복음을 현 인들에게 재미있게 연결할 것인
가?” 이다.      
                  
                                                     
162)   David L. Larson. The Art of Narrative Preaching. (Wheaton: Crossway, 1995)  Pp.14-15. 




나. 이야기와 드라마를 중시한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한 설교는 큰 위력을 발휘해 평민
들은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올 정도로 예수님의 설교에 열광했고, 그의 적
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율법학자들은 그를 제거해야 했을 정도로 그 설교의 요점을 뼈저
리게 깨달았다.164)  이야기는 사람들을 도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R. C 스프라울은 “사람들
은 추상적인 교훈은 단 한번이라도 듣기를 지겨워하지만, 이야기는 열번이라도 들으려고 하
기 때문에 나도 내러티브를 설교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165)고 했다. 부분의 사람들은 교
회에서 학문적인 강의, 교훈을 듣기를 싫어하고 지겨워한다. 그러나 옛날 이야기이든 현  이
야기이든 이야기가 시작되면 눈을 크게 뜨고, 반짝거리며, 관심을 보인다. 적인 진리를 전
달하는데 있어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21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상 문화 속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
엇인가? 바로 이야기(Story) 때문이다. 오늘날 성인 남녀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교회에서 조차 
이야기를 좋아한다.166)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예수님은 많은 이야기ㅡ비유로 설교
하심ㅡ를 하심으로 청중을 사로 잡으셨다. 예수님의 설교와 초  교회 여러 설교들을 살펴 
볼 때 “이야기”는 기독교의 소중한 자원이며,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해되어진다. 폴 스캇 윌슨(Paul Scott Wilson)은 이 부분에 해 다음과 같이설명했다.  
 
기독 교회가  태동된 이후 처음 2 세기 동안 교회는 풍부한  ‘이
야기’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는 신학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고, 기독교의 메세지를 전달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러
한 이야기의 전통은 바울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선
적(linear)이고 교리적인 사상보다 휠씬 영향력이 컸고 널리 사용되
었다.167)    
         
성경의 기록자들은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에 의지했다.  구약의 많은 저자들은 
훌륭한 이야기꾼(story-teller)이었으며 또한 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
쳐 보이기 위해 이야기를 사용했다. 해돈 W. 로빈슨과 그 아들 토리 W. 로빈슨은 “성경에 나
오는 이야기들은 밤에 잠들기전에 어린이들에게 들려 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며, 그것들
                                                     
164)  해돈 W. 로빈슨 & 토리 W. 로빈슨.  P. 24. 
165)  Michael Duduit. “Theology and Preaching in the 90s’: An Interview with R. C. Sproul”, Preach    
                                    March-April 1994) P. 23. 
166)  J. Kent Edwards.  p.14.         
167)   Paul  S. Wilson. “Preaching and the History of Stor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은 훌륭하게 공들여 만든 신학이다”고 주장했다.168)   
J. E 아담스는 청중들이 설교를 듣고 교회를 떠날 때는 (1) 설교 본문의 뜻과 목적에 
한 뚜렷한 이해, (2) 하나님께서 그가 변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에 관한 이해, (3) 변화를 일
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해, (4) 설교자가 말한 모든 
것이 성경에서 온 것이며, 따라서 권위가 있다는 데 데한 확신, 등의 네 가지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야기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169) 또한 아담스는 “ 설
교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잘 해야 한다” , “ 이야기를 하려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
이 들 때까지 연습을 해야 한다” , “ 이야기들을 사용하되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 고 주문하
며, “ 무엇이 이야기의 목적인가?” 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야기를 사용하는 데는 
7 가지 목적이 있음을 지적했다.170) 첫째, 진리를 밝히기 위함. 둘째, 원칙들을 현실의 삶에 적
용함으로써 진리를 구체화하고 개별화하기 위함, 세째, 진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함, 네
째, 원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예시하기 위함, 다섯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함, 여섯째, 관
심을 일으키기 위함, 마지막으로 청중을 끌어 들이기 위함이다.             
이야기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종종 설교자들은 이야기를 무시하
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설교자들에게 유진 피터슨(Eugene H.Peterson)의 충고는 적절하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무시하는가? 특히 헌신적인 목회자
들 중에 이야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시하는가?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무지 때문이다. 이야기는 언어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
장 섬세한 형태이며 성인들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
는 언어 형태이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이 믿음의 공동체의 마음과 
기억 속에 늘 생생하게 살아 있도록 하는데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목회자들은 성경이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데 결정적
인 방편이 된 이야기의 진가를 올바로 인식해야만 한다.171)  
                     
21 세기 사람들은 상세 의 물결 속에 살고 있다. 이 문화는 “이야기” 문화이며, 복음
을 가장 잘 전달하는 데에도 이야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야기가 청중들의 뇌리 속
에 가장 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에 드라마적(dramatic)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 
데이비드 버틀리(David L. Buttry)는 좋은 1 인칭 내러티브(이야기체) 설교를 원하는 설교자라면 
                                                     
168)  해돈 W. 로빈슨 & 토리 W. 로빈슨.  P. 23. 
169)   J. E. 아담스. 설교의 시급한 과제. 이길상 옮김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P. 115.  
170)   같은 책, Pp. 118-119.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기를 역설한다.172)  단편적인 이야기 조각들이 맞추어져 하나의 큰 그림
을 이루는 드라마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향력을 행사하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
이다. 드라마는 평면적으로 남아 있는 단순한 사건을 살아있는 역사로 바꾸어 주는 힘이 있
다. 이러한 드라마의 위력은 ‘이미지(image)’로도 나타나는데, 단순히 글로 쓴 문학이나 기록
된 사건이 드라마로 제작되었을 때 그 감동은 오랫 동안 생생하게 남게 된다.173) 드라마를 통
해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서 갖게 되는 동일
화 감정 또한 드라마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처럼 좋은 드라마는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부터 반응을 이끌어 낸다. 이런 반
응을 이끌어 내는 힘의 근원은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감정이 담긴 본질적인 마음이며, 
그런 본질이 담기지 않는 행동은 무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드라마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의 
깊은 곳과 연결되어 있으며,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보다 성숙한 반응을 이끌어 내
는 효과적인 방법이다.174)    
또한 버틀리는 우리의 복음을 적절하게 전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반드시 이야기를 말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학교에서 행해지는 성경에 한 여러 분석보다도 더 많은 것을 
시사하는 구원의 역사 이야기, 다른 어떤 신학적 원칙보다도 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 
다가서는 복음 이야기가 계속하여 살아 있는 이야기로 선포될 때 우리 모두는 성경의 인물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 감정을 느끼며,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175) 또한 이런 모
든 것은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176)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이야기와 드라마를 사용한다. 데이빗 버틀릭이 제안한 로 
이야기와 드라마를 설교에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설교 때에 사용하셨던 방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다. 귀납법적 구조를 가진다.  
오랜 세월 동안 설교를 지배해온 방법은 연역적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하나의 명제를 
제시하고 그 명제를 옹호하고 동의를 얻어 내는 방법이다. 그리스와 로마에서 시작된 이 방
법은 나름 로의 강점도 있어, 3 지 설교는 오랜 세월 설교의 중축이 되어왔다. 그러나 하나
                                                     
172)  Daniel L. Buttry.  First-Person Preaching Bringing: Bringing New Life To Biblical Stories. 
      (Valley Forge,PA: Judson Press, 1998) pp 7-9. 
173)  Ibid.  p. 8 
174)  Ibid.  p. 9 
175)  Ibid.  p. 5 




님의 말씀 사역에 있어서 최상의 설교 방법이란 없다. 설교자는 다양한 형식의 설교를 취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한다. .   
20 세기 후반 부터 시작된 ‘새로운 설교학 운동”은 유능한 여러 설교자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귀납법적 전개”를 사용하는 설교 형식이다. 오늘의 문화 속에
서 목회자들의 권위는 많이 실추되어 있다. 오직 설교자로서 메세지에 한 권위만이 청중들
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임을 목회자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설교 방식인 이야기를 사용
한 귀납법적인 설교 방식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 1 인칭 내러티브 설교” 는 어떻게 하면 청중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할까에 한 질문
의 결과로, 귀납법적인 전개를 사용한다. 성경은 다양한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 1
인칭 내러티브 설교” 는 문학적인 구조를 매우 존중하는 형태의 설교이다. 계지  교수는 내
러티브 설교가 귀납법적으로 전개됨을 다음과 같이 보여 주고 있다. “ 회중들이 설교에 참여
하여 설교자와 함께 갈등과 문제, 모순을 분석하고, 해결의 길을 공동으로 탐색하게 된다. 또
한 내러티브 설교에는 “ 이러이러한 일을, 아니면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는 명령형의 문체보
다는 직설법이 많이 사용된다” 177)   해돈W. 로빈슨과 토리W. 로빈슨도 “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귀납법적 구조를 가짐을 강조했다.     
                            
이야기는 귀납적이다. 이야기는 구체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많은 구체적인 실례들에서 광범위한 윤리나 교훈으로 옮겨간다. 
이야기는 귀납적이기 때문에 삶을 반영한다. 삶은 귀납적으로 영
위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필멸성에 대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우리는 보통 젊은 친구가 갑자기 죽거나, 신문에 
난 사망기사의 주인공이 우리보다 7 살 적은 사람일 때 그것에 대
해 생각한다. 그리고 동시에 삶을 또 다른 것으로 경험한다. 그리
고 삶의 모든 경험들로부터 삶이 가르치는 광범위한 교훈들을 배
운다.”178)    
 
인생은 귀납적이며, 내러티브 설교도 귀납적인 전개형태를 가진다. 김운용 교수는 연역
적 전개 방법과 귀납적 전개방법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179) 예컨  오늘의 설교에서 결론
과 주제로서 “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한다” 로 정했다면, 연역적인 설교자는 이렇게 시작할 
것이다.    
                                                     
177)  계지영.  Pp. 129-130.                  
178)  해돈 W. 로빈슨 & 토리 W. 로빈슨.   p. 39. 





(예문 1)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보여 주는 오늘의 본문
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릴 때 함
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
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는 모습을 잘 보여 주
고 있는 본문으로 삶의 고난 가운데서 신앙인들이 기도의 삶을 살
아야 함을 잘 말씀해  줍니다.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첫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교의 전개는 무엇보다도 청중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
다. 그러나 귀납적 전개는 청중들이 듣는 방식에 해 보다 철저하게 고려한다. 
      
(예문 2) “제가 아는 한 분은 IMF 를 맞으면서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10 년이 넘게 오직 성실함으로 
세워온 회사가 부도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견디기 어려
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좌절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하나
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너무 바빠서 도
무지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하던 그가 회사 부도 후에 시간적인 여
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들을 기도하는 일에 쏟았습니다. 기
도하는 일로 그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문1)의 전개가 기도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진리로부터 출발했다면 (예문2)의 전개는 
특별한 경험으로 출발함으로써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들
려지기를 원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 귀납법적 전개” 를 사용한다.                                  
             
라. “1 인칭”을 사용한다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1 인칭(First-Person)”을 사용함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최상의 
방법으로 전개해 갈 수 있다.  그동안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해 들은 익숙해진 이야기들에 1
인칭을  사용함으로 신선함과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 주며, 사건을 새롭게 보는 시각 또한 가
질 수 있다.  
다윗의 관점에서 삼상 17 장에 나오는 골리앗과의 전투를 재구성해 보자. 소년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불레셋 장수 골리앗을 상 로 나아갔을 때, 그의 마음 속에 품었던 생각은 무
엇일까?  소년 다윗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왕과 형들, 또 백성들에 하여  어떻게 생각




또 단지 물맷돌만 가지고 거인 앞에 나아가는 소년 다윗을 보면서 사울왕은 어떤 생각을 했
을까?  백성들은 사울왕과  소년 다윗을 비교해 보지 않았을까?  다윗은 확실히 사울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  이렇게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해돈 W. 로빈슨과 토리 W. 로빈슨이 주
장하는 로 “본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는 각도를 바꾸는 것이다”180)  
사사기 6-7 장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7 년동안 압제하며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사사
로 기드온을 임명한다. 오직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삿 6 : 12)”라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신다. 이 때 기
드온의 마음은 어떠 했을까?  솜털 시험으로 하나님을 2 번이나 시험했던 기드온 스스로도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종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겨우 300 명으로 120,000 명을 
상 하라고 했을때 기드온의 마음은 어떠 했을까?  무기라고는 항아리와 횃불, 나팔이 전부
을 때 기드온은 믿음 외에 다른 또 무엇이 있었을까?  평범하기 그지없는 기드온이 왜 저
토록 위 한 사사가 되었을까?  기드온이 직접 나서 설교하는 음성을 들어 보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빌 4 : 13).”                   
해돈 W. 로빈슨과 토리 W. 로빈슨은 신구약성경 전체에서 1 인칭으로 설교하기에 적합
한 본문은 많다고 주장한다.  
                                  
1 인칭 설교에 적합한 훌륭한 설교 본문들은 성경 전체에 풍부하
다. 성경 내러티브들은 1 인칭 설교에 더할 나위없이 잘 맞는다. 
갈렙(수14:6-15)과 느부갓네살(단 4장), 바울(행 22:3- 21; 24: 10b-21; 
26:2-23; 28:17b-20 ; 갈1-2장)과 같은 사람들의 간증은 성경 저자들
이 1 인칭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그 본문들에서 1 인칭 설
교를 만들어 내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다. 대부분의 성경 내러티브
들은  3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목회자들은 현대의 청중에게 1
인칭 설교형식을 사용하여 더 강력하게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룻의 이야기는 3 인칭 관점에서 기록되었으며, 화자(話
者)는 사건 속의 인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사건 속의 
인물이었던 사람들, 즉 룻, 밭에서 함께 이삭을 줍던 동료들, 나오
미와 보아스, 혹은 보아스의 일꾼들의 관점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 
성경 내러티브만이 1 인칭 설교의 유일한 원천은 아니다. 비록 시
(詩)이기는 하지만, 시편 73 편은 믿음을 거의 상실했던 예배 인도
자의 간증이다. 그것은 주목할만한 1 인칭 설교가 될 수 있다. 잠
언의 간결한 진리는, 1인칭 관점의 이야기로 설명될 때 오늘의 청
중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계시록에 나타난 요한의 밧모섬 환
                                                     





상은 분명히 예언 문학이지만,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다. 종
종 1 인칭 설교가 예언 문학을 덮고 있는 신비를 다소 제거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주의 깊은 석의를 한다면 시와 예언, 지혜문학, 
비유, 그리고 서신들을 모두 1 인칭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교 할 
수 있다.”181)  
 
구약성경에 나오는 표적인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느헤미야서이다. 느헤미야는 자신
의 경험을 토 로 글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했다. 자신의 경험을 하나 하나 상상력과 이미지
를 통해 이야기로 들려 줌으로써 독자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쉽게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가도록 한다.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본문을 그 로 유지하면서 본문의 관점을 달리함
으로  신선하고 스릴있는 전개를 펼칠 수 있다.  1 인칭은 3 인칭보다 강력하다. 다윗이 직접 
설교하고, 사사 기드온이 직접 나서 설교하기 때문에 휠씬 더 강력해 진다.   
            
마. 상상력과 이미지를 사용한다. 
들려지는 설교이기 위해 계지 교수는 3 가지이유(SAI)를 들었다. 이야기(Story), 비유
(Analogy), 이미지(Image)182)이다. 들려지는 설교이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하되 그림을 그리듯 
해야 한다. 그려진 그림을 이야기로 잘 표현하기 위하여 비유와 이미지를 사용해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 특별히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본문의 문학 형식이 어떻든
지, 시(詩)도 3 지 설교로, 설화체 이야기도 3 지 설교로, 산문도 3 지설교로, 은유도 3
지 설교로, 비유도 3 지 설교로 설교해 왔다. 그래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특성과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상상력과 생명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 다.  
찰스 라이스(Charles Rice)는 “ 상상력의 활동을 수용하는 능력은 설교를 형성하는 데 극
히 중요한 것” 임을 지적했다.183) 사람들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향을 받는 게 아니다. 그들
의 생각의 화랑에 걸려 있는 이미지와 비유, 상상력으로 가득찬 이야기들이 그려낸 그림들에
게서 향을 받는다. 이야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향을 끼치며, 마음에 그림을 그림으로 
행동으로 옮겨 간다. 이것은 프래드 크래독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미지들은 개념(concept)이 아니라,  다른 이미지들로 대치되는 일
은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 어떤 사람이 설교자의 생각에 동의하고 
                                                     
181)  같은 책,  pp. 47-48. 
182)  계지영.  P. 249.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전의 이미지들을 여전히 그 마음에 남
아 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대치되기 전까지 그는 참으로 변화
된 사람이 아니다. 그때까지 그는 분열된사람(torn man)으로서, 자
기 자신과 싸우며 그 과정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
힌다. 이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사람이 하는 가장 먼 여행은 머
리에서 마음으로의 여행이기 때문이다.”184)  
                
토마스 트뢰거(Thomas H. Troeger)는 “설교는 이미지들의 연속이다”고 제안했다.185) 이미
지란 설교의 말씀과 구상으로 채색된 하나의 그림이다. 물론 사상과 제시 또한 설교에 있어
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전자 미디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지를 통해 삶과 그 
의미를 순응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트뢰거는 설교 그 자체는 말과 그림의 연속이며, 메세
지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라고 주장한다. 청중들은 설교자를 듣고 보므로, 설교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하나의 멀티미디어 (전달 수단, 선전 매체)가 된다.186) 
들려지는 설교이기 위해 “ 이야기” 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비유와 상상력
과 이미지를 동원한 내러티브 설교는 청중들에게 오래 기억된다. 이야기에는 위력이 있기 때
문이다. 예수님은 “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막 4 :34) 예수님 당시와 초  교회 
당시의 모습을 로버트 웨즈나크(Robert Waznak)가 표현했다. “ 기독교는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
들의 공동체로 시작되었고, 초 교회 예배순서를 보면 ‘ 그들은 함께 모여 떡을 떼었고, 그리
고 이야기를 말했다’ 는 것이다.187) 그러므로 설교에서 이야기체(내러티브)를 되찾는 것은 어
떠한 의미에서 성서적인 전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188)    
      
3. 복음적인 설교이다: 설교의 목적에 있어서  
폴 스콧 윌슨은 “회중은 그들이 예배에 들어왔을 때보다 더 많은 소망, 믿음, 용기, 사
랑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떠나야 한다”189) 는 것이 설교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원칙
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오늘날 회중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왜 이렇게 
되지 못하는가?  복음이 복음으로 경험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 교회에는 복음이 선
                                                     
184)   해돈 W. 로빈슨 & 토리 W. 로빈슨.  Pp. 38-39. 
185)   Thomas H. Troeger.  Imagining a Sermon. Abingdon Preacher’s Library (Nashville : Abingdon Press,  
         1990), pp. 44-52 
186)   로날드 알렌 편집.  34가지 방법으로 설교에 도전하라., 허정갑 옮김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 
         미, 2004)  p. 173   
187)   Robert Waznak.  Sunday after Sunday : Preaching the Homily as Story (New York : Paulist,  1983)  
         P. 27. 
188)  계지영.  P.129. 




포됨으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을 잘 요약한 사람중 한사람은 마가이다. 마가복음 1 :14-15 은 “요
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  때가 찼고 하나
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기술하고 있다.  마가가 요약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임박했다는 기쁜 소식이다.190)  마태, 마
가, 누가가 기록한 공관 복음서에서도 바로 이 내용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한편 사도 바울
도 고린도전서 15 : 1-11 에서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요약했는데, 그것은 한 마디로 “그리스
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다. 특히3 절 하-5 절에 나와 있는 네 마디는 이를 잘 요약해 주
고 있다.191)   
a)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 로 죽었다는 것(3 절 하). 
b)  그리고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4 절 상). 
c)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성경 로 일으켜 졌다는 것(4 절 하). 
d)  그리고 그가 게바(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에게 나타났다(보여졌다)는 것(5 절). 
김세윤 교수는 이 “고린도전서15 : 3 하 - 5 까지의 네 구절을 기독교 최초의 ‘에큐메니
칼’(ecumenical) 신앙고백’이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92) 바울은 그의 서신 어
디에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복음)를 
전하고 있음을  잘 요약하고 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
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라.  (고전1:22-24) 
 
오늘날 우리도 이 놀라운 복음ㅡ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도들이 선포한 예
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ㅡ을 설교할 때마다 선포해야 한다.    복음에 굶주린 청중들에게 하
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
가? 스펄젼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 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다. 그가 위 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계지  교수는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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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같은 책,  P. 18. 





                           
스펄젼이 위대한 설교자가 된 것은 그의 천부적인 웅변술이나 재
미있는 예화의 사용이나 설교 전달의 기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설
교한 것에 있다. 스펄젼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설교의 
중심 주제로 삼았고, 설교에서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였기에 그
의 설교는 위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스펄젼의 설교는 철저하게 그
리스도 중심이다. 그는 메세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
하려고 했다.”193)   
                             
스펄젼은 그의 저서Lectures to My Students 에서 조차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설교하
라. 그는 복음의 전부이시며, 그의 인성과 직분들, 그리고 그의 사역만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위 한,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주제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194) 스펄젼 시 에도 복음
이 능력이 있었다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복음은 능력이 있다.         
오늘날 강단에서의 문제는 복음이 선포되지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데 있다.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연길 목사는 “가장 힘이 있는 복음은 하
나님(예수님이나 성령님)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현  교회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야기
를 죽여 버렸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성경을 성경 그 로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형인 이
야기를 통하여 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95) 어떻게 하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게 할 수 있을
까?  성경을 그 당시 상황과 함께 펼쳐놓고, 청중들과 같이 읽고, 거기서 하나님(예수님, 성령
님)을 만나는 것이다.  데이비드 랄슨도 “오늘날 강단은 압박당하고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
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 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한탄 한다.196)   게다가  그는  
“좋은게 좋은 것(Feel-good)이라는 신학, 행복한 기독교만을 꿈꾸는 현실, 하나님은 여러분 편
입니다”라고 만 외치는 강단을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로 갔는가!”하고 한숨을 쉰다.  
이런21 세기 강단에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유일
한 방법은 아닐찌라도, 21 세기 강단을 새롭게 바꿀 강력한 무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강단에
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오직 복음”만 전하기로 결단한다면 한국 교회 강단의 위기는 극복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분명한 이유  4 가지를 시드니 그레이다누스가 
                                                     
193)  계지영.   P. 244.   
194)   Chcrles H. Spurgeon.  Lectures to My Students, Selections reprinted in Helmut Thielicke, Grand  
        Rapids: Baker, 1975  (reprints of  Fortress 1963). Pp. 47-246 
195)  이연길. 이야기 설교학 (서울 : 쿰란출판사, 2003)  P. 61.     




요약했다.197)                  
첫째,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가라....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 28 : 
19-20)  이 명령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순종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
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
라고 말씀하셨다”고 회상하고 있다(행 10 : 42).   심지어 본래의 위임 명령을 받지 못한 바울
도 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살아 계신 주께서 바울을 만나셨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네가 해야 할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서 예
수님은 아나니아로 하여금 바울을 만나도록 말씀하시면서 “이는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
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행 9 : 5-6, 15) 그 후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예수님에 
관한 계시)을 전하라는 명령을 들었고, 이 명령에 한 반응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다.  
둘째, “왕이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
났을 때, 그의 흥분은 단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
야를 만났다’ 하고 ….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라”(요 1 : 41-42)  베드로에게 메시야에 
관해 전해야 했던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의 선교적 열망의 작은 본보기 을 뿐
이다.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야기는 반드시 전파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
속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실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이 놀라운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뚫고 들어 왔으며, 그 나라의 왕이 오셨기 때문이다.      
셋째, “생명을 주는 소식”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께로 부터 멀
어졌고 죽음이라는 징벌 하에 놓여지게 되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병
에 해 알고 있지만, 치료에 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이 치료에 해 
말할 필요가 있다. 한 빌립보 사람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고 
울부짖을 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답했다
(행 16 : 30-31)”  몇 년 후 바울은 다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
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
원을 얻으리라”(롬 10 :9). 예수 그리스도에 한 믿음이 원한 사망에 한 치료제이다.   
넷째,  “오직 예수”라는 독특하고 유일한 소식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할 또 하
                                                     
197)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김진섭. 류호영. 류호준 역  




나의 자극제는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다른 이
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행 4 : 12).  이러한 유일하고 독특한 베드로의 메세지는 예수님의 메세지를 반향하
고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
느니라. (요 14:6)”  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이 발견될 수 있다. 예수님 이외에는 어
디에도 구원이 없다. 이 독특하고 유일한 소식이 오늘날도 여전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메세지
이다.                                         
설교의 목적은 분명하다.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아무리 설교해도 청
중이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 앞에서  변
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청중의 마음을 사로 잡
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본 연구자는 믿는다. 이제는 1 인
칭  내러티브 설교에 한 설교학자들과 설교자들의 관심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3 절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 한 관심  
 
지금까지 설교에 있어서 전통적인 불문율 중 하나가 설교자가 설교 중 자신의 개인적
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장복 교수는 특히 설교 문장의 주어로 까지 등장한 
설교자에 한 심각성을 통감하면서 神言과 人言을 구분할 것과 아울러, 설교자 자신과 자신
의 가족의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되,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3 인칭으로 바꾸어 하
라고까지 말했다.198) 그 결과 한국 교회에서는 1 인칭 설교에 한 관심은 점점 멀어질 수 밖
에 없었다. 그러나 1980 년  이후 현  설교학은 여러가지 다양한 실험적인 설교를 시도했고, 
이야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 인칭 설교에 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1 인칭 설교는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 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강력한 말씀 전파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여러 책들이 출판되었다.199)     
                                                     
198) 정장복. <한국 교회의 설교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1). P. 33 
199)  리차드 툴린(Richard L. Thulin)은1989년에  The “I” of the Sermon이라는 책을 출판했 
      고, 1990년에는 도날드 짐머만(Donald E. Zimmerman)이 “The development and  presenta- 
      -tion of first-person narrative preaching for the evangelical church”이라는 논문을 썼다. 그   
      후 다니엘 버틀리(Daniel L.Buttry)가 1998년에 First-Person Preaching: Bringing New  
       Life To Biblical Stories이라는 제목으로 1인칭 내러티브 설교의 첫 저작을 내 놓았고,  
       이어 2001년에 데이비드 로간(David G. Rogne)이 Telling It Like It Was Preaching In The     
       First Person이란 책을  내 놓았으며, 2003년에는 해돈 W. 로빈슨과 그 아들 토리W.  




해돈 W. 로빈슨과 그의 아들 토리 W. 로빈슨이 쓴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서 그들의 강
의에 참석했던 미국과 케나다의 여러 목사들의 간증을 들려 주고 있다.200) 1 인칭 내러티브 설
교의 위력은 놀랄만 하다.    
         
1 인칭 설교는 나의 설교 사역에 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는 1 인
칭 설교가 다른 종류의 메세지와 달리 청중의 마음을 누그러 뜨리
고 주의를 사로잡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가인 역할을 했던 
첫 번째 설교가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의 생애 중에 끔찍한 어떤 일, 다른 사람이 알면 굉장히 충격
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
다.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제가 한 소름끼치는 일을 여
러분에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 때 사람들이 나의 도덕적 실패를 
예견하면서 휴지로 눈을 살짝 훔치는 것을 보았다. 집사들은 자리
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내가 왜 자기들에게 먼저 말하
지 않았는지 의아해 하는 것 같았다. 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동
생을 죽였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내게 동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회중은 한꺼번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주의를 끌 수 있었다!         
 
1 인칭 내러티브처럼 회중의 주의를 사로잡고 지속시킨 설교제시 
방법은 없었다. 제시는 극적이며, 전제는 성경적이고, 목적은 실용
적이며, 접근은 동기부여적이다. 1 인칭 내러티브는 성경의 진리를 
회중에게 일깨우며, 본문이 성도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한
다. 
  
나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법을 배우기 좋아했다. 그리고 1 인칭 
설교가 쉬우면서도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청중의 마음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내가 빌레몬이 되었던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이 서신의 교훈을 
‘그래서 어떡하는 거죠?’라는 차갑고 딱딱한 반응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용서하기 위해 고심하는 한 사람을 생생하고 분명하며, 신선
하고 흥미있게 주목하도록 해 주었다. 회중의 반응은 ‘와, 지금껏 
하신 설교 중에 최고입니다! 이런 설교 언제 다시하실 거죠?’였다.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역하는 목사들의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 한 관심은 
                                                                                                                                                               
       에는 에드워즈(J. Kent Edwards)가 Effective first-person biblical preaching : the steps from   
       text to narrative sermon 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가장 최근인 2008년 3월에는 스테판  
       차핀 가너(Stephen Chapin Garner)가 쓴 Getting into character: the art of first-person   
       narrative Preaching이 있다.       




단하다. 한국 교회에도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 한 관심이 확산되길 본 연구자는 간절히 
바란다.  1 인칭 설교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설교자가 자기 이야기를 통하여 
전달하는 개인적인 간증방식 또는 고백적 설교이고, 또 하나는 이와는 차별된 방법으로, 성경
의 다양한 인물과 교회사에 뛰어난 신앙의 인물을 등장시켜 참신한 형식과 시각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고, 전체적인 내용과 전달에 있어서 스토리와 드라마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1
인칭 설교이다.  전자를 주장하는 학자는The “I” of the Sermon 의 저자인 리챠드 툴린(Richard L. 
Thulin)으로, 그는 그의 저서에서 설교자가 그의 설교에서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201)    
또한 후자의 1 인칭 설교 방법은 “1 인칭 내러티브 설교” (first-person narrative preaching)이
다.  이 방법은 설교자가 플롯(plot)을 따라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통해 아니면 교회
사의 뛰어난 신앙의 인물을 통해 이야기를 진행해 가는 방식으로 설교자가 한 인물의 역할를 
맡아 그를 신하여 이야기하며, 성경 역사상의 어떤 상황에 한 그의 생각이나 반응을 이
야기하는 방식이다. 이 분야의 표적인 학자로는 다니엘 버틀리, 해돈 로빈슨 부자, 에드워
즈 같은 학자들이다.  
본 연구는 플롯(plot)을 따라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통해 이야기를 진행하는 “1
인칭 내러티브 (이야기체)설교”와 그 설교의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로 하겠다. 21 세기 
들어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 한 관심은 지 하다. 그렇다면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어
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의 이론적 근거을 제시했다. 이제는 “1 인칭 내러
티브 설교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한 연구에 들어갈 것이다. 1 인칭 설교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설교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전달하는 개인적인 간증 방식 
또는 고백적 설교이고, 또 하나는 이와는 차별된 방법으로, 성경의 다양한 인물을 등장시켜 
참신한 형식과 시각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고, 전체적인 내용과 전달에 있어서 플롯(plot)을 따
라 스토리와 드라마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적인 1 인칭 설교이다.                              
본 연구는 플롯(plot)을 따라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통해 이야기를 진행하는 1
인칭 내러티브(이야기체) 설교와 그 설교의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이 부분이 본 
연구의 주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니엘 버틀리의 First-Person Preaching  Bringing  
New Life To Biblical Stories 라는 책과 해돈 W. 로빈슨과 그 아들 토리W. 로빈슨 부자가 쓴 
First-Person Narrative  Messages, 그리고 에드워즈(J. Kent Edwards)의 Effective first-person biblical 
preaching : the steps from text to narrative sermon 을  주로 참고하여 연구하 다.            
빅 아이디어 설교 202)서문에 따르면 해돈W. 로빈슨은 유년시절 10 년 중 어느 시점에서 
불신자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다고 기억한다. 그가 신앙인으로 변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
아  해리 아이언사이드 (Harry Ironside) 박사가 그 도시를 방문했던 기억을 간증하고 있다. 어
린 로빈슨은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어떤 설교자는 20 분 동안 설교를 해도 1 시간처럼 느껴지는데, 
그 분은 1 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는데도 20 분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
하는 데 자신의 평생을 바쳤다.203)   
 
                                                     
202)  키이스 윌하이트 & 스콧 깁슨 편저.  빅 이이디어 설교. 이용주 옮김(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9).  서문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의 준비는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1) 본문에서 중심 
주제까지, (2) 중심주제에서 설교 원고까지, (3) 설교원고에서 전달까지이다. 첫 번째 부분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주석 작업이 필요하다. 설교자는 성경 저자의 저술 의도를 알아야  하기 때
문이다.  이 주석 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4 단계가 필요하다.  
 
제1 절 본문에서 중심 주제까지 
 
1.  1 단계: 본문을 선택하라.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서의 본문 선택은 이야기체 설교와 여타 다른 본문 선택의 방법
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4 가지이다.                     
첫째,  성서일과(Lectionary)를 통하여 택하는 방법이 있다.  성서일과는 교회력에서 다양
한 절기들과 주일을 위해 성경구절을 적당히 배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좋은 성구 
목록집이다. 토마스 롱은 “일반적으로 성서일과의 사용은 설교의 본문을 얻는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방법 중 하나이다”204) 라고 말한다. 존 스토트도 그의 저서 현 교회와 설교에서 성서
일과를 통한 설교 본문 선택 방법을 지지하고 있다.205)    
교회력은 크게 3 기간으로 분할할 수 있다.  림절 절기는 체로 11 월 마지막 주일에 
시작하여 St. Andrews 날 다음 주일까지로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약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
의 탄생에 한 기 , 또는 그리스도의 ‘강림’ 혹은 이방인에게 나타나심 등에 관해 생각하는 
시기이다. 이 기간에는 창조에서 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이야기인 구약을 설교할 수 있
다. 둘째 절기는 크리스마스에서 시작하여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나 오순절까지인데, 1 월에서 
5 월까지 걸치는 기간이다. 이 시기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성격과 모범, 말씀과 사역, 고난
과 죽음, 부활과 승천 및 성령강림으로 절정화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적을 재확인하기에 적당한 시기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묘사하는 복음서를 설교할 수 있다. 
세번째 시기는  ‘오순절 후의 주일들’이라고 간주 되어지는 절기이며, 이 시기는 5 월부터 11
월 마지막 주일 인근에 시작되는 림절 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절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 삶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성령과 교제하는 그리스도 교회에 관하여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우리가 기독교인의 윤리적, 사회적, 선교적 책임과 기독교인의 
                                                     
 
204)  토마스 롱. 증언으로서의 설교. 정장복. 김운용 옮김 (서울: 쿰란 출판사, 1998) p.120.  





소망, 곧 그리스도의 승리의 재림에 한 우리의 기 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절기이다.206) 
이 기간에는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을  되풀이 할 수 있다.         
둘째, 성경을 통독하며 설교해 나가는 법(Lectio Contina)으로 이것은 본문선택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성경을 책 단위로 설교해 가는 방법으로 시리즈로 설교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방법으로 본문을 선택해 설교해 나가면 청중은 고린도전서 한 
부분을 듣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전체를 듣는 유익이 있다. 이 본문 선택 방법은 주로 복
음주의적인 계통에 속하는 부분의 설교자들이 많이 택하고 있다.207) 부분의 복음주의적 
설교자들은 창세기로 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속 강해를 하기보다는 어느 한 책을 선택해 주
일설교때 연속 강해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며, 어느 한 책을 연속적으로 설교할 때 림절이
나 성탄주일, 사순절과 고난주간, 성금요일과 부활주일과 같은 계절을 만나거나, 아니면 삼일
절 주일, 광복절과 같은 국가 명절을 만나게 될 때에는 연속 강해를 중단하고 있다. 척 스윈
돌이나 스튜어트 브리스코목사는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성경의 어느 한 책에서나 아니면 성
경의 여러 곳에서 그 주제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기도 한다.208)   
세 번째 본문을 선택하는 방법은 지역 교회의 상황에 맞춘 말씀 계획(Local Plan)방법이
다.  교회력의 절기들과  각 교단이 명하는 특별 주일과 강조하는 사업들을 위한 주일, 그리
고 교회의 특별 행사 등을 함께 연결하여 거기에 적합한 성경의 본문을 선택하여 목록을 만
들어 사용하는 방법이다.209)  설교자는 마땅히 우리 주변의 일반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예를 
들면 선거, 테러, 공공 인물의 죽음, 혹은 국가적 스캔들 등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
교자는 공적인 토론 주제, 예를 들면 군비확장문제, 낙태, 동성연애, 이혼 등에도 관심을 가져
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설교자는 천재지변ㅡ홍수, 기근, 지진 등ㅡ의 문제에도 말씀으로 답
해야 하고, 비행기 혹은 기차의 충돌과 같은 큰 재난에도 민감해야 한다.           
마지막 네번째 방법은 설교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방식은 설교자가 먼저 말씀을 읽
거나 연구하다가 은혜 받은 본문을 청중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설교자가 본문을 임의
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설교자가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본문을 선택하여 설교하는 방
식으로 이 방법의 장점은 융통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주 선택해야 하는 부담감도 함
께 가지고 있다.  부분의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의 본문 선택은 여기에 속한다. 해돈 W. 로
빈슨과 토리W. 로빈슨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이 범주에 속함을 설명했다.       
                                                     
206)  같은 책. P. 253.  
207)  계지영. 현대설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P. 51. 
208)  같은 책, P.53. 




                                          
대부분의 경우, 1인칭 설교는 특정한 성경 인물에 대한 당신의 관
심에서 탄생한다. 성경은 흠이 있는 위인들과 교활한 악인들로 가
득차 있다. 성경의 인물들은 수많은 설교에 영감을 불어넣어 왔다. 
교회력은 어떤 인물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탄절은 
마리아와 요셉, 헤롯, 박사들,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
야기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의 견지에서 비롯된 설
교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부활절은 베드로와 도마, 막달라 마리아, 
천사, 혹은 기타 부활의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의 방문을 상기시킬 
것이다. 이런 경우 당신은 주인공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본문을 
찾게 된다.210)  
 
데이비드 로근(David G. Rogne)도 “1 인칭 내러티브”를 텍스트의 특별한 부분을 읽든가, 
컨텍스트의 흥미로운 부분에서 시작한다. 즉 성경 저자의 환경과 오늘날 우리의 환경을 평행
선상에 두고 작가의 경험을 회중들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것이다.211) 이렇게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오늘날 우리의 환경과 특정한 성경 인물에게 주어진 환경을 비교 관찰함으로 우리의 
관심에서 본문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를 본문으로 선택해 설교한다면 네 
사람의 입장에서 설교할 수 있다. 먼저 먼 나라로 도망간 둘째아들의 입장에서 “회개”를 주
제로 하는 1 인칭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집에서 끈기있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입장에
서 설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와 사랑”을 주제로 설교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집에
서 밭에 나가 일하는 형의 입장에서는 “먼저된 자가 나중된다”는 주제로 설교할 수 있다. 마
지막 이웃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 중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를 이
웃 주민들의 관점에서 설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설교자라면 누구나 매년 다가오는 절기때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
다. 본 연구자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년중 큰 절기를 중심으로 4-6 번하는 걸 제안하고 
싶다. 그러나 이 설교에 재능이 있는 설교자라면 연중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성탄절에 
생각나는 인물과 부활절에 또는 성령강림주일에 생각나는 인물을 중심으로 설교자가 본문을 
선택해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구상해 볼 수 있다.  본문이  ‘오래된 이야기(old story)’이든지 
청중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면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복음 전하기에 좋은 방법이
다.212)                             
지금까지 우리는 설교 본문을 선택하는 방법에 해 알아 보았다. 그러나 설교 본문을 
                                                     
210)   해돈 W. 로빈슨 & 토리 W. 로빈슨.   P. 46. 
211)   David  G. Rogne.   P.9.  




선택하는 데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 본문 선택에서 중요한 기준은 “성경적인 사상의 단위(a 
Unit of biblical thought)”를 형성하고 있는 본문을 택하는 것이다.213)  신약의 서신서에서는 종종 
한 문단이나 구절을 가지고 설교의 기본 단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구약의 내러티브 쟝
르에서는 여러 문단이나 전체 장, 또는 2~3 장을 선택해야만 할 때 너무 길기 때문에  당황
하게 된다.  이점과 관련하여 해돈 로빈슨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본문 선택은 무리한 구분에서 선택되어서는 안 되고, 자연스러운 
자료 구분에서 선택되어져야 한다. 본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성
경 기자의 아이디어를 찾아야 하며, 문단을 다루는 모든 노력은 
사상의 전개와 전환에 대한 중요한 중심원리임을 인식해야 한다.  
밧세바와 다윗의 간음 사건을 예로 들어 보면, 이 본문은 사무엘
하 11 장 전체와 적어도 12 장 일부까지 본문으로 취해야 할 것이
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장들은 그의 죄를 기록하고 그 처참한 결과
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214)   
                         
사상의 단위로 본문을 선택하는 것은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 다시 
로빈슨 부자가 언급한 것을 들어보자.  
                        
당신이 본문을 선택하려고 노력할 때, 당신이 선택하는 단락은 반
드시 하나의 완전한 사상의 단위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 내
러티브에서 완전한 사상의 단위는 전체 이야기이거나 그 이야기 
안에 있는 일화이다. 이야기를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해, 당신은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를 확정해야만 한다. 정확한 석의
는 당신이 단지 어느 본문의 단편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 전체 단
락, 혹은 완전한 사상의 단위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215)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서 본문 선택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마치 양복에 첫 단추를 
뀌는 것과 같다. 이제 첫 단추를 잘 뀌었다면 다음은 본문의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  
                      
2. 2 단계: 본문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라.                                
에드워즈(J. Kent Edwards)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서 본문을 선택했으면, 본문의 컨텍
                                                     
213)  스티븐 D. 매튜슨.  P. 43 
214)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 2nd ed. (Grand Rapids : Baker, 2001),  p. 55 




스트를 고찰해 보기를 권한다.216) 또한 데이비드 잭맨(David Jackman)은 분문의 컨텍스트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217)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3 가지 문맥을 살
펴야 한다.  
첫째는 본문 앞 뒤 문맥을 살피는 것이다.  롬8 : 28 의 말씀을 예로 들어 “우리가 알거
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을 이루느니라”를 이해하려면 29 절과 연계해 해석해야 한다.  “선을 이루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29 절의 말씀을 읽음으로서 28 절의 의미ㅡ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 받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 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다ㅡ가 더 선명해 진다.  토마스 롱 교수도 “택해진 본문과 그 본
문 앞에 오는 것과 뒤에 오는 것 사이의 연결성에 해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하고,218) 마가
복음 8 장 22 - 26 절의 말씀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소경의 이야
기이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첫번째 소경의 눈을 만지셨을 때, 소경의 눈이 부분
적으로 만 볼 수 있었다는 사실, 즉 희미하게 보았다는 이야기는 뭔가 좀 이상하다. 그 소경
이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때는 두번째 만져 주셨을 때이다.219)  왜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을
까?  이 사건 주위 앞 뒤 문맥을 살펴 보면 제자들 역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발
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좀 더 넒은 “책의 문맥”에서 살펴 보는 것이다. 특별히 본문이 책의 나머지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본문이 책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인지, 즉, ‘조화
로운 흐름’을 알아내는 것이다.  책 전체를 살펴봄으로 본문과 친숙해질 수 있다. 이때 성서 
백과 사전과 성경 핸드북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작업은 본문을 여러 문맥의 각도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본문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 씨름함으로 본문과 
친해져야 한다. 에드워즈(J. Kent Edwards) 는 본문의 보다 넓은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담고 있는 책 전체를 차근히 여러번 읽으라고 권한다.그리고 이 읽기를 통해 설교자
가 발견해야 할 몇가지 질문을 제시한다. 220) 
첫째, 이 책이 쓰여진 때는 언제인가?  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무
엇인가?  이 부분이 성경 역사에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 세계 역사에는 어떤 일
                                                     
216)   J. Kent Edwards.  Pp.. 34-40.         
217)  데이비드 잭맨.  “본문을 잘 이해할수록 설교는 명쾌해진다”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  
        해돈 로빈슨엮음 (서울:두란노, 2006)  Pp.328-329. 
218)  토마스 롱.   P. 137 
219)  같은 책 





둘째로 살필 것은 “이 책의 주된 청중은 누구인가?”  마태복음은 믿지 않는 유 인들을 
위해 쓰여졌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이다.  같은 복음서이고  다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지만 청중은 다르다.221)   
셋째는 원 저자는 왜 이 책을 썻는가? 주제와 저술 목적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 책이 현 의 청중들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이상의 여러 질문을 가지고 본문이 담긴 책을 먼저 살피는 것이다. 본문에 기록된 주요
한 사건, 인물, 사상들을 개론적으로 노트에 정리해 두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휠씬 도움이 된
다. 아래에서는 구약의 룻기를 통한 본문의 예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룻기1 장을 본문으로 
한다면, 룻기를 개괄적으로 진술 할 수 있어야 한다.  
룻기의 저자는 분명치 않다. 1 장 1 절에 근거하여 이 책은 사사시 를 배경으로 씌어졌
음을 추측할 뿐이다. 이 때는 배교와 반역과 도덕의 몰락으로 이스라엘이 극도의 혼란에 빠
져 있던 시기 다. 그러나 룻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경건히 살아
가는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의 삶을 통해 헌신과 사랑과 구속의 역사를 증거한다. 이 책 끝
에 나오는 족보는 다윗이 룻의 아들 오벳의 혈통을 이었음을 밝힘으로써 믿음에 한 주요한 
교리를 제시한다. 곧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특정한 백성의 혈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본문인 다니엘서 6 장을 본문으로 할 경우에도 다니엘서 
전체를다음과 같이개관해 볼 수가 있다.   
이스라엘의 묵시문학 가운데서도 백미라 할 수 있는 다니엘서는 바사가 중동지역을 장
악하여 유다인들을 짓누르고 있을 때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다. 환상과 신비로운 이야기 가운
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징어가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 아래서 
믿음을 지켜 가며 민족의 주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유다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
아 주려 한 책이기도 하다. 당시 중동지역을 식민지로 장악하려고 하 던 강 국들이 어떻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가 하는 것을 나름 로의 시각을 가지고 서술한 다니엘서는 제국주의 세
력에 맞선 일종의 저항문학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알아 보는 것이다. “성경 전체의 문맥”이란 해
석자가 본문을 성경에 비교하면서 분석 중에 있는 본문이그 자체의 독특한 방법으로 성경 전
                                                     





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알아 내기 위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 방법으로 성경 
각 책을 기록했지만, 성령에 의해 기록된 전체로서의 하나의 책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연구
를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은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의 중심이자 정점임을 알게 되고, 신약은 그 
개념의 성취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또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어떠한 향을 끼쳤으
며,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단위를 이해하게 되는 유익도 있다. 
계지  교수는 그의 설교학 책에서 설교를 위한 신학의 기능을 논하면서 “설교자로 하
여금 본문을 문맥과 장들과 본문이 속한 책에서만 바라보지만 말고, 본문을 성경 전체의 관
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222)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교구안의 신학자
로서 회중들이 직면하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조명하며 
해석해 주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회중들로 하여금 그들의 절실한 문제들을 복음
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메세지를 통하여 청
중들을 양육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설교를 위한 바른 신학의 기능이기 때문이
다.223)                                     
이상에서 문맥에 따른 본문의 컨텍스트를 살펴 보았다. 토마스 롱 (Thomas Long) 교수는 
본문의 컨텍스트를 신선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는 택해진 
본문을 현 어로 바꾸어 기록해 보라고 권한다.224) 우리가 본문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어 써 
보면 여러 의미들에 담긴 질문들을 신선하게 표면에 드러나게 할 수 있다.  
두번째 그가 권하는 방법은 본문이 만약 내러티브 쟝르라면 그것의 특성에 맞는 형태
를 취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부터 그 이야기를 경험하는 것이다.225)  예를 들어 본문이 막 3 : 
1-6, 즉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역을 맡아서 그 이야기를 따라 움직
여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손 마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또 예배를 위해 안식일에 모 던 
회중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있던 적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되어 그 
이야기를 따라 2000 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다. 누가 옳고, 누가 웅이며, 누가 
잘못임을 서둘러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을 가능한 한 나중까지 보류해 두면서 그들의 입장
에 서서 동참해 본다. 그 결과 설교자는 각 등장 인물에 따라 그들의 특성을 살펴 보고, 그 
등장 인물들이 이해하는 세계를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고 본문에 깊이 들어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   
                                                     
222)  계지영.  p. 39 
223)  같은 책, pp. 39-40  
224)  토마스 롱.  P. 133. 




또한 본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것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프래드 크래독(Fred B. Craddock)은 성경을 읽을 때 다음을 꼭 명심할 것을 주문한다.226)   “지
금 본문이 무얼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지, 노래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지, 경고하고 있는지, 논쟁중인지, 기도하고  있는지, 인용하여 말
씀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말이 본문에 기록
되었다면 이 뜻은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풍부한 서곡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데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경우에 우리는 같은 말씀ㅡ “하나님을 찬양하라”ㅡ 으로 받았다. 
그러나 그 말씀은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도록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의미
를 가진다. 본문이 무엇하고 있는지 물을 때 설교자는 본문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2 단계에서 설교자의 본문에 한 호기심과 이에 따른 자유롭고도 도전적인 질문 공세
는 본문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놀라운 강점이 된다. 또한 질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
님의 음성도 동시에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벽들이 하나씩 허물어
짐으로 본문의 컨텍스트가 이해되어졌다. 그렇다면 다음은 본격적인 주석 작업에 관한 내용
이다.    
 
3. 3 단계: 본문을 주석하라.                                 
3 단계와  4 단계는 본문의 중심사상을  밝혀 내기 위한 주석 작업으로,  3 단계에서는  
본문의 구조와 등장인물, 배경을 중점적으로 탐구할 것이며, 그 연구 결과로  4 단계에서 본
문의 중심사상(주제)을 이끌어 낼 것이다. 성경적인 설교는 설교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성경
을 인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상황에 맞추어 성경을 얼마나 충실하게 해석
하느냐에 달려 있다.227) 또한 성경적인 설교는 우리들 삶의 한 부분을  조명하는 것이며, 하
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는가가 포함되어야 한다.228)  유진 라우리(Eugene L. 
Lowry)는 내러티브(이야기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에  귀를 기
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설교 준비에 중요한 국면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는 본문의 촛점이 무엇인가? (What is the focus of the text ?) 이 질
문은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성경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요구
                                                     
226)  같은 책,   P. 140 
227)  같은 책,  p. 91 




에서 나온다. 또한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상상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두번째는 본문의 앞 뒤 문맥을 살펴 
보면서 설교 상의 전환점을 찾는 것이다.  세번째는 설교의 목적 
또는 의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설교를 마친 후 어떤 결과가 나오
기를 바라는가?  설교 준비에 있어 세 개의 중요한 과제인 촛점
(focus),  전환(turn), 의도(aim)는 모든 설교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
다. 229) 
 
설교자는 설교의 촛점과 전환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본문에 집중해야 한
다. 본문을 떠나서는 그 어떤 진리도 용납될 수 없다. 해돈W. 로빈슨과 토리W. 로빈슨은 
“석의(Exegesi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석의는 선택한 본문이 실제로 교훈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며, 과학일 뿐만 아니라, 예술이다.”230)  석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본문의 
중심사상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  본문의 중심사상을 이끌어 내는 것과 관련해 한가지 밝혀 
둘 것은 성경 문학의 쟝르마다 석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
은 서신서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다르고, 또한 예언서와 기타 내러티브 쟝르에서 사용하는 방
법과 다르다.231)  
 
가. 본문의 구조를 분석하라. 
석의 작업의 첫번째 과업은 선택한 본문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고든 D. 피와 더글
라스 스튜어트는 성경의 여러가지 문학 쟝르를 10 가지로 구분해 주고 있다.232)  서신서, 설화, 
율법, 선지서, 시편, 지혜서, 복음서, 비유, 사도행전(역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등 10 가지 쟝
르로 나누고 있다. 이 쟝르를 크게 구분하면 내러티브(이야기체) 본문과 내러티브가 아닌 본
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교자는 본문을 선택할때 내러티브가 아닌 본문을 선택할 수도 있
고, 내러티브 본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만일 설교자가 내러티브가 아닌 성경 본문을 택했다면, 우리는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의 
구조를 설명하고 싶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번째 편지의 개요를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로 전한다면 이 편지에는 그것을 둘러싼 스토리가 있다. 바울은 루스드라
에서 디모데를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후에 그를 권유하여 자신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도록 했
다. 로마에서의 첫번째 투옥에서 벗어난 후에, 바울은 에베소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디모데
                                                     
229)  유진 라우리. 설교자여 , 준비된 스로리텔러가 돼라, 이주엽 옮김 (서울: 요단, 2003)  Pp. 33-40 
230)  해돈 W. 로빈슨 & 토리 W. 로빈슨.  P. 48. 
231)  같은 책,  P. 48. 
232)  고든 D. 피 & 더글라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광만 옮김 (서울:성서유니온,  




를 그곳에 남겨 두었다. 이제 사역의 막바지에 바울은 또다시 로마에 투옥되었으며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가지 마지막 권면을 하고, 그에게 옥중에 
있는 자신을 방문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설교의 배경이 된
다. 이제 디모데후서와 관련된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몇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음
을 알게 된다.233)  
장면1 : 디모데와 관련된 바울의 역사. 
장면2 :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권면(이 편지에서). 
장면3 :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마지막 말들. 
만약에 설교자가 내러티브를 본문으로 선택했을 경우를 살펴보자.  내러티브 본문은 성
경 전체에 걸쳐 찾을 수 있으며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하기에 가장 좋은 장르이다.  데이
비드 알렌(David Allen)은 내러티브 쟝르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해 주고 있다. 
 
성경은 다른 어떤 문학 유형보다 내러티브 쟝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구약 40% 이상이 그리고 신약의 60%이상이 내러티브이다. 
성경의 내러티브들은 신화적이 아니고, 역사적이며, 실제로 창세기
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 백개의 개별적인 이야기들은 서로 
조합이 되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하나의 장엄한 이
야기이다.234)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본문을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 쟝르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하
기에 가장 좋은 본문이다.  예를 들어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따라서 네 장면을 
구성하기는 쉽다. 룻기의 각 장들은 서로 다른 장면들로 구분할 수 있다.235) 
장면 1 :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장면 2 : 보아스와 룻이 추수하는 밭에서 만난다. 
장면 3 :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장면4 : 보아스가 성문에서 그의 친족들과 일들을 해결하고, 이야기가 만족스런 결말에 
이른다.   
이런 내러티브 본문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플롯을 추적해 보아
                                                     
233)  해돈 W. 로빈슨 & 토리 W. 로빈슨.  Pp.88-89 
234)  데이비드 알렌. “문학적 형태가 성경 해석에 영향을 주는 방법”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 해돈  
        로빈슨 엮음 (서울: 두란노, 2006)  pp. 389-390.  




야 한다.236)  왜 우리는 줄거리 전체를 먼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한가? 플롯은 이야기들에 등
장하는 인물들의 모습보다는 그 등장인물의 행동에 촛점을 더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련
의 행동들의 줄거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플롯은 내러티브에 한 분석 작업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부분이다.  인체에 골격이 있듯이 내러티브 본문에도 이야기의 골격이 되는 구조가 
있다. 이야기는 반드시 Plot (플롯ㅡ구성, 줄거리)을 따라 진행되며, 이야기의 골격인 Plot(플롯)
을 시몬 바-애플랏(Shimon Bar-Efrat)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플롯은 독자의 흥미와 감정적인 개입을 불러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건들을 서로 연결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련의 사건
들의 흐름 속에 의미도 함께 담아 놓았다.237)  
 
플롯은 일련의 행동들 속에서4 가지의 기본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1)서술
적 설명(Exposition), 2)위기(Crisis), 3)해결(Resolution) 그리고 4)결말(Conclusion)이다.238) 스티브 D. 
매튜슨은 내러티브 본문의 구조에 한 3 종류의 본문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창 
22: 1-19 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과 두번째는 창 38 장의 유다와 다
말 이야기, 세번째는 에스더서 전체이다.239)    
서술적 설명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스카(Ska)에 의
하면, “서술적 설명에서 독자는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지시하는 짤막한 내용만을 발견하게 된
다. 그런데 이야기의 처음 장면은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독특한데 반하여 서술적인 설명에서 
제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간결하고 포괄적이며 추상적이다”240)고 말한다. 우리는 이 서술적인 
설명을 통해 등장 인물들의 이름과 속성, 육체적인 모습, 생활 형편, 그리고 인간 관계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리적인 정황과 역사적인 배경도 있어 설교자로 하여금 앞으로 
이어질 일련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창 22: 1-19 까지의 본문 중 서술적 설명은 1 절에서 발견되어 진다. “그 일 후에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
                                                     
236)  스티브 D. 매튜슨이  Jean Louis Ska. “Our Fathers Have Told Us”: Introduction to the Analysis of   
        Hebrew Literature  (Roma: Editric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90)  p. 17 에서 인용한 것을   
        매튜슨의 책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p.66에서 재인용함.   
237)  스티브 D. 매튜슨이 Shimon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Sheffield : Almond, 1989) p. 93 
        에서 인용한 것을 매튜슨의 책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p.67에서 재인용함 
238) 스티브  D. 매튜슨.  p. 67 
239) 같은 책,  pp. 68-73 
240)  스티브 D. 매튜슨이  Ska. “Our Fathers Have Told  Us”  p. 23에서 인용한 것을 매튜슨의 책   




나이다”  비록 짧은 한 구절이지만, 앞으로 전개 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험에 
상당한 것임을 미리 알려준다.  
창 38 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는1-6 절에서 서술적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리적
인 배경과 인물들의 적 상태를 알 수 있다.  1 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유다는 형제들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 아둘람의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함을 알 수 있다.  2 절에서 “유다가 거기서 가
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유다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
고 가나안 여자를 취하는 것을 알수 있으며, 적으로 점점 타락해 가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에스더서는 또 다른 사례를 보여준다. 에스더서 전체에서 1 장과 2 장은 일종의 서술적 
설명의 역할을 한다. 에스더의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하수에로왕의 분노
와 강제 조항, 에스더의 비 스런 국적, 왕에 한 암살 음모를 간파한 모르드개의 조치 등을 
파악해야 한다. 에스더서 2: 21-23 은 모르드개의 웅적 조치가 궁중일기에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나중에 6 장의 극적인 사건의 흐름 속에서 결정적인 계기로 작
용한다.  
내러티브는 서술적 설명으로 부터 이제 위기로 이동하게 된다. 위기는 경우에 따라서 
긴장(tension)이나 갈등(conflict), 혹은 심화(complication)와 같은 용어로 다양하게 설명되기도 
한다.241) 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것을 절정(climax), 혹은 최고점(peak mome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의 동일한 예에서 위기를 찾아 보면, 창 22: 1-19 의 위기는  2-10 절에 해당한다. 위기
의 처음 모습이 2 절에서 나타났다가 나머지 3-10 절에서 그 위기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
다.  
창 38 장에서는 7-24 절이 위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내러티브에서는 두개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첫번째 위기는 7-11 절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을 죽이시고, 수혼(과부가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는 관습)의 관습을 따라서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를 남편으로 맞이 하도록 다말에게 허락해 주지 않음으로 다말은 결국 
자녀도 하나 없는 과부로 남겨지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해결로 나아가지 않고, 12-24 절
에서 최고조에 달하는 또 다른 위기가 빚어지고 있다. 즉 유다는 다말의 임신 사실을 듣고 
그녀를 불살라 처형하라고 명령한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만이 유 인들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3-4 장에서 위기
가 형성되고 있다. 
이야기가 위기를 지나 해결에 도달하게 되면서 내러티브의 플롯은 그 위기의 상황으로 
부터 이야기의 핵심적인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로 급진전하게 된다.242)           
창세기 22 장의 해결국면은 주의 천사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제지하는 
11-14 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때 아브라함은 뿔이 수풀에 걸려 바둥거리는 한 수양을 발
견하게 되고 이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이삭을 신하여 번제로 드린다. 
창세기38 장은 25-26 절에서 해결국면에 이르게 된다. 이 단계는 해결 단계일 뿐만 아니
라, 동시에 최고조의 절정단계이다. 유다는 다말이 실은 자신보다 더 의로운 자임을 선포하면
서 그동안 고조되어 왔던 긴장을 재빨리 해결한다.  
에스더서에서의 해결국면은 하만 자신이 받을 줄 알았던 예를 모르드개가 차지하고,  
반 로 하만은 모르드개가 받게 될 줄 알았던목메다는 처형을 결국 자기 자신이 받게 되며,  
유 인들은 그 적군에 항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5 장 1 절ㅡ 9 장 19 절에서 폭 넓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결말(Conclusion) 혹은 단원(denouement)에서 끝맺는다.  
단원(denouement)이란 용어는 절정이 분산되있는 플롯을 마무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243)  
이 결말이나 단원은 이야기의 결과나 해결 단계의 후속 결과로서 주인공의 최종 운명이 결
정되는 단계이며,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는 특정한 메세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내러티브의 각 단계의 실례로써 우리가 살펴 보고 있는 실례로 돌아오면, 창 22 장에서
의 마지막 결말은 15-19 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을 두번
째 다시 불러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긍정적인 결과들에 관하여 16-18 절에서 선
언한다.  “가라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
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 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
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 음이니라 하셨다 하니
                                                     
242)  스티븐 D. 매튜슨이  Tremper Longman III.  Literary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7) , P. 92에서 인용한 것을 매튜슨의 책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 
       티브 설교> p.71에서 재인용함 
243) 스티븐  D. 매튜슨이 Leland  Ryken.  Words of Delight : A Literary Introduction to the Bible (Grand   
       Rapids : Baker, 1987) p. 104에서 인용한 것을 매튜슨의 책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내러티브  






창세기 38 장에서는 27-30 절의 부분이 그 앞의 해결단계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지의 
여부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경우는 9 장 20-10 장 3 절까지가 결말 단계이
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독자는 모르드개와 에스더 왕후가 부림절을 제정하 음을 보게 되
고, 모르드개가 바사 왕궁에서 예를 얻고 아울러 유 인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본문의 등장인물을 탐구하라.  
석의 과정에서 두번째 과제는 본문의 인물을 탐구하는 것이다. 본문의 인물들에 한 
연구와 본문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 한 연구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서 필수적
인 요소이다. 이것은 설사 우리가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이 내러티브가  아닐찌라도 , 또한 이
미 그 본문의 중심 사상을 확정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경 인물들과 
배경에 한 상세한 설명은 설교에 진실함과 신뢰성을 더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설
교를 듣는 청중들이 설교자가 인물이나 배경에 한 연구가 부정확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청중들은 메세지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245)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자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세는 설교자가 설교를 만들
기 전에 본문이 스스로 말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본문 속의 등장인물에 한 연구는 본문
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문의 중심사상을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중요한 단서를 종
종  제공해 준다.246)  또한 우리는 등장인물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그 인물의 머리 속에 들
어가 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단계에서 연구해야 할 인물 탐구의 목적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247)    
           
(1) 등장인물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실현되는 일이나 그 이야기 속의 다른 인물들에 한 그 인물의 호(好), 불호(不好)는 
어떠한가? 예를 들면, 요3 장의 니고데모는 세상사람들이 볼 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밤에 예수님께 찾아 옴으로 내면에 행복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요4 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배척받는 인물이다. 낮 12 시 뜨거운 날에 물 길르러 오는 
그녀의 심정을 예수님은 찾아가 만나 위로해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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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물의 유형을 살피는 것이다.   
그는 호전적인가, 우호적인가, 사교적인가, 비사교적인가?   
(나) 감정적 기질을 봐야 한다.  
그는 쉽게 화를 내는가, 자제력이 있느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상냥한가, 
악의에 차 있는가? 한결같은가, 불안정한가?  느 2 : 2 에서 아닥사스다왕이 느헤미야에게 묻
는다. “왕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 이 구절에서 느헤미야의 감정, 고국에 한 사랑을 엿볼 수 있
다.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장도 살펴야 한다.   
그 인물은 그의 적인 여정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 창 12 장에서 아브람은 갈 아 우
르,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 살았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조각을 하는 사람이었
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불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셨다.  
(라) 내적인 동기: 그 인물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막5 장의 육신적으로 버림받았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이끈 그녀의 내적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창 22 장에서 아브라함을 모리
아 산으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 
(마) 두드러진 특징들을 살펴 보라.   
그 인물은 젊었는가, 늙었는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꼼꼼한가, 
어수선한가? 또 다른 어떤 독특한 특징들은 무엇인가? 이 인물은 당신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
고 다른가? 를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등장인물을 탐구할 것인가?  인물 탐구 할 때는 이미 다 아는 사실
일지라도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성구 사전, 성경 핸드북, 성경 백과사전, 성경 사전, 
인물에 한 연구 자료들을 사용하면 인물 탐구에 휠씬 유리하다. 여러 사전들을 통해 인물
을 탐구할 때는 외부적인 특징과 내면적인 특성을 살펴야 한다. 먼저 외부적인 사항으로는 
인물의 배경, 그의 성장지, 그가 자라난 가정의 특성, 그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 그리고 본문 
속에서의 그 인물의 역할과 두드러진 신체적 특성이나 특징까지 연구해야 한다.248)  
등장인물의 외부적인 성격의 특징을 찾는 방법은 본문에 기록된 직접적인 묘사를 발견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화는 자세히 서술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묘사가 나타나면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249) 따라서 성경의 내러티브
에서 거의 모든 세부적인 묘사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본문 속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난 등장인물의 특성을 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등장인물의 외부적인 특성을 
찾는 데는 3 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 방법은 메이어 스턴벅(Meir Sternberg)이 말한 로 등장인물의 별명에는 한편의 
드라마 전체가 담겨져 있다.250)  예를 들어 사사기 3 장 15-17 절에 나오는 에훗은 “왼손잡이”
로,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저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에훗이 당시 
부분의 남자들과는 정반  쪽에 칼을 찾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에글론의 숙소로 칼을 숨겨 
들어가서 그를 암살하는 시도가 결국은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기 감 속에서 이야기의 흐름
을 따라가도록 안내한다. 또 창세기 39 장 6 절에서 요셉을 “아담하고 준수하 더라”고 표현
함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왜 그를 유혹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27
장 11 절에서는 에서의 외모를 “털이 많은 자”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는 나중에 야곱이 자신을 
형으로 속이려고 여러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두번째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은 등장인물의 이름을 살피는 것이다. 등장인
물에게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매우 보편적인 방법은 그 인물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다.251) 가장 표적인 사례가 예전의 이름 아브람을 바꾸어서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지님 아
브라함으로 바꾼 경우이다.  삼상 25 장에서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룻기에서도 우리는 등장인물에게 특정한 성격을 부여하는데 이름이 어떻게 관여하는지
에 한 좋은 사례를 보여 준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이 담긴 엘리멜렉은 기근 때
문에 그 왕 되신 하나님의 토를 떠난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룐은 “병약
하다”와 “실패”를 의미한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이들이 일찍 죽을 것을 예시함과 아울러 
기근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에게 가져올 커다란 파장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즐
거운 자”를 뜻하는 나오미는 그녀가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
서 떠들어댄 베들레헴의 여자들에게 화를 냈을 때의 그 이름에 담긴 역설적인 모습을 잘 보
여준다.252) 룻기 1: 20 에서 “나를 즐거운 자(나오미)라고 칭하지 말고 괴로운 자(마라)라고 칭
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로 번역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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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21 장 1-7 절에서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에 찬 사라의 웃음은 다시 불신의 
비웃음으로 바뀌고 있다(창 18:12).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곧 태어날 것이라는 자신의 선
언을 아브라함이 그 로 믿을 때 최후의 미소를 지으시며, 그 아이를 “웃음”을 뜻하는 이삭
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신다(창 17:19).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붙여준 이름
으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그는 예수님을 3 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까지 가 버렸다. 
그러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강림 사건을 체험한 후에는 그의 이름 로 흔들리지 않는 “반
석” 베드로가 되었다. 후에 네로 황제 때 순교하기까지 그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었다. 이
렇게 재미있는 언어유희에는 물론 약간의 심미적인 가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때로는 더뎌 
보이는 때에라도 그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
다.253)   
세번째 등장인물의 고유한 성격을 부각시키는 한 방법으로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다. 
명칭은 이야기 속에서 서술자나 다른 인물들이 특정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은연 
중에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창세기 21 장9 절에서 서술자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
급하는 신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 사라의 
분노심을 은연 중에 드러내었다. 삼상 17 장 26 절에서 다윗도 골리앗을 가리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한 경멸감을 표현했다. 또 삼하 11 장 4-5 절에서 서술자
는 밧세바라는 여인이 앞에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가리켜서 “한 여인” 혹은 
“그 여자”로 표현함으로써 밧세바에 한 다윗의 태도를 은연중에 보여준다.254) 
이제 우리는 등장인물의 내부적인 성격도 연구해야 한다. 등장인물의 내면 세계를 들여
다 보기 위해 등장인물의  행동과 화를 연구할 수 있다. 첫번째 우리는  등장인물의 “행
동”을 보고 그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삼상 1 :6-7 절에서 브닌나를 사무엘상 
저자가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므로 그 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그를 격동
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저자는 브닌나가 매우 혹독하고 질투심이 많
은 여인이라고 직접 서술할 필요가 없다. 브닌나의 행동이 그녀의 이러한 속성을 아주 분명
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창세기 22 장 1-19 절에서 특히 아브라함의 행동을 주목할  
                                                     
253) 스티븐 D. 매튜슨.  p. 104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순간부터 조금도 주저치 않고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독자는 그가 마지막 순간에도 순종할 것임을 미리 예견할 수 있게 된다.                            
등장인물의 내부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등장인물 간에 오간 “ 화”를 살펴보는 방
법이 있다. 로버트  알터(Robert Alter)는 “등장인물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말과 비교할 때 
서술적 설명은 매우 부차적인 역할 만을 감당할 뿐이다.”255)고 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1 장
에 나오는 4 연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수1: 1-9)하시고,  여호
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고 (수1: 10-11), 또 다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간 지파들에
게 명(수1: 12-15)한다.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답하는 내용(수1:16-18)으로 
되어 있어 이 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여호수아의 의도와  백성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도 좋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삼상 17 : 45-47 에서 다윗은 골리앗
을 상 로 말을 던진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
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
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
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이 화는 믿음으로 충만해 있는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 월터 브르거만
(Walter Brueggemann)에 의하면, “히브리 내러티브 문학 특징이 그러하듯이 여기에서도 행동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으며, 행동보다는 오히려 화와 말이 더 흥미롭고 전체의 
흐름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56) 
내러티브 본문에서 등장인물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화를 살펴봄으로서 그 이야기의 
인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전체가 주는 교훈이나 메세지가 전달하
기 원하는 통찰과 관점도 얻을 수 있다. 알터(Alter)에 의하면 “ 화는 내러티브 전체의 의미 
덩어리 중에 커다란 부분을 전달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257)고 한다. 예를 들어 창세기 
22 장 7 절 이하에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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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이 던지는 답변은 아브라함의 시험에 관한 내러티브 전체의 결론을 암시할 뿐만 아
니라, 그가 하나님의 시련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그가 붙들고 있었던 믿음의 확신ㅡ“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ㅡ을 보여주고 있다.  또 창세기 50 장 
20 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 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
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는 요셉의 말은 창세기 49 장 29 절-50 장 26 절에서
의 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일 뿐 만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 안에서의 요셉의 시
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7 : 45-47 에서 다윗이 던
진 말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담긴 의미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으며, 삼상 25 장 24-31
절에서의 아비가일의 인상적인 답변은 독자로 하여금 복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결론
적인 교훈을 강하게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내러티브 본문을 해석하는 독자들은 등장
인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화 안에서 저자가 전하려는 궁극적인 의미에 한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등장인물의 외부적인, 내부적인 특성을 파악했으면 이제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자
는 여러 등장 인물 중에서 누가 주연인지 조연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
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롯, 야곱과 에서, 다윗과 사울, 다윗과 우리아 등이 주연과 조연을 맡
을 수 있다.258)  창38 장에 나오는 유다는 주인공인 반면에 다말은 조력자의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연(major)과 조연(minor)이라는 용어는 특정 이야기 안에서 등장인물이 맡
고 있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지, 구속 역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전체적인 중요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창 37 장에서 유다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좀 더 인정이 많은 주인공으로 등장
하지만, 한 차원 확장된 요셉의 전체 이야기의 틀 안에서는 요셉을 돕는 조력자(foil)의 역할
을 감당한다.  
등장인물의 범주를 결정하 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등장인물을 
묘사하는 목적은 독자로 하여금 그 인물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 아니라, 한 사회 속에 처한 독자의 자리, 즉 독자 자신만의 독특한 정황과 자기만의 특성
의 관점에 등장인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등장 인물 안에서 독자 자신이 누구인
지를 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259)  라이켄(Ryken)이 주장한 로 설교자는 주인공의 동
반자로서 이야기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도록 해야 하며, 이 주인공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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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을 극복해 가는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260)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만일에 우리가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경험을 찾아볼 수 있다면, 그 이야기는 등장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관한 보편적인 어떤 것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모여진 인물에 한 결론을 한두 단락의 글로 써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엘리야에 한 연구를 했으면, 다음과 같이 엘리야에 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엘리야 선지자는 가장 널리 알려진 구약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그에 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열왕기상 17 : 1 은 그가 디셉 사람으로 길르앗 거민 
중 하나 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가 디셉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디셉이 길르앗 어디
에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그의 이름은 ‘주는 하나님이시다’ (혹은 여호와는 하나
님이시다)라는 뜻으로 매우 독특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 이름을 갖게 되었는
지도알지 못한다. 그의 부모나 다른 배경에 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많은 부분들이 신비
에 덮여 있다. 엘리야는 단지 열왕기상 17 장에서 갑작스레 등장한 인물일 뿐이다.  
우리가 엘리야에 해 아는 바는 그가 성경에서 가장 열정적인 인물들 가운데 하나라
는 것이다. 엘리야는 금세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갈멜 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담 하게 결했다. 그러나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광야로 도
망가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취해 가시기를 간구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사역을 요약해 준
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변덕스런 이스라엘과 그 왕에게 
선포하는 선지자 기 때문이다. 마침내 죽은 사내 아이를 소생시키는 등 구약에서 가장 놀라
운 기적들을 행한 후에,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글자 그 로 하늘로 사라졌다.  
 
다. 본문의 배경을 탐구하라.  
석의에 있어 세번째 과제는 본문이 묘사하거나 제시하는 배경을 탐구하는 것이다. 모든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우편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연구는 정확한 
석의와 풍부한 설교를 뒷받침해 준다.261)  지리적 정보는 어떤 설교에서든 설교에 풍미를 더
해 준다. 그것은 특히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숙지해 두는 것 역시 중요하다. 아브라함, 다윗, 모세, 혹은 삼
손의 삶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 시기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제약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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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묘사하는 역사적, 문화적 상황의 단편을 마음에 그려보라. 이 연구에서는 두가지 질문
이 안내할 것이다. 그 당시의 삶은 오늘날의 삶과 어떻게 유사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달랐는
가? 
 
(1) 지리적 배경 
이야기는 지리적인 향을 받는다. 지리는 본문의 배경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기록된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산지인가? 호숫가나 광야인가? 만일 인물들이 다른 장소로 이
동한다면, 그들은 얼마나 멀리 여행을 했는가?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자는 성서지도를 펴고 본
문의 이야기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공부해야 한다.262)  얼마나 멀리 주인공이 여행하고 있는
지?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 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동했는지? 그 때 경험한 날씨는 어떠
했는지?  등에 하여 연구해야 한다. 우리가 좀 더 깊은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으로 들
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장면을 관찰할때 날씨와 기후도 살펴야 한다. 그 장면에서 날씨
는 어떠했는가?  더웠을까, 추웠을까? 고 의 날씨 패턴에 해 정통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성경 이야기에서는 필수적일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7-28 장에서 가을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고  선원들에게는 
위험하고 불길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겨울에 배로 여행하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깝
다. 누가는 그 배가 끔찍한 승선이었다고 기록한다. 거 한 바람에 려오는 파도의 꼭 기에 
내던져져 폭풍으로 물에 흠뻑 젖고, 두들겨 맞고 강타 당해 떠 려 가는 배를선원들은14 일 
동안이나 지켜보아야 했다. 이런 상황을 청중들에게 설명하면, 그들은 바다 폭풍이 주는 험악
함과 격렬함을 이해하고, 비가 주는 고통과 강풍의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2) 문화적 배경                  
만약 누가복음 18 장의 세리와 바리새인에 한 예수님의 비유를 설교한다면, 고  사람
들의 예배 습관과 관습 같은 문화적 배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누가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한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 위해 서 있었지만, 세리는 저만치 
떨어져 있었다. 성전의 배치도에 익숙한 예수님의 청중들은 그 장면을 상상 할 수 있었다. 그
러나 현 의 청중들이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필요하다.  
유 인의 성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상기시키도록 설계된 인상적인 
                                                     





건물이다. 성전의 중앙엔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담긴 법궤가 보관되
어 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 이방인들은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없었으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유  여인들은 이방인들의 뜰을 지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성소에 들어
갈 수는 없었다. 오직 의식상 정결케 된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표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성전은 죄 많은 백성이 그들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거리를 유
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성취를 자랑했고,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을 
가로질러 성전안으로 거드름을 피우면서 활보해 들어와 성소에서 그리 멀지 않는 남자의 뜰
에 교만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이와 조적으로 세리는 하나님앞에 나아가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여기고, 죄책감으로 가득찬  자신의 눈을 내리깔고 슬픔에 잠긴 한나처럼 자기의 가슴
을 내리쳤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세리가 서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나타낸다. 바리새인은 성전의 성소에 자신있게 서 있었지만, 세리는 자신의 죄악에 압도되어 
멀찌감치 남자의 뜰 가장자리에 서서 통회하며 자복했다.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세리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하여 자신을 보았다. 이렇게 당시의 성전배치에 한 이
해, 즉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청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3) 역사적 배경 
고고학 또한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악역을 
맡는 헤롯 왕은 역사가들과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감명 깊은 건축사업의 업적을 남긴 
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 도입하는 것은 
설교에 색깔을 입혀주는 역할을 한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 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강한 증오심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설교자는 이야기 발생 당시의 어떤 사회적, 인종적, 성적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었
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700 년에 앗수르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이스라엘 사람
들을 앗수르로 강제 이송했다. 앗수르인들은 관례 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주변의 이
방 나라 출신들과 잡혼시켰고, 사마리아라고 알려진 이스라엘의 중부지역에 다른 나라 출신
의 사람들과 잡혼했거나 “혼혈”이었던 유 인들을 거주시켰다. 남쪽 유  지역의 유 인들은 




합종교를 발전시켰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면 유 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증오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설교한다면 
현  청중들은 휠씬 더 이야기 속에 담긴 의도된 감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 단계주석 작업을 통해 본문의 구조를 살폈고,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적, 내적 특
징을 살폈으며, 본문이 담고 있는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 보았다. 이제 이 연구
를 토 로 한 “본문의 중심사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4 단계 작업이다.                      
 
4. 4 단계: 본문의 중심사상을 확정하라.        
석의의 첫번째 과제는 본문의 중심사상을 확정하는 것이다. 본문의 중심사상을 확정하
는 것이 본문 석의의 근본적인 목표이다.263) 본문의 중심사상을 확정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구조,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 그리고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연구해야 한다. 폴 
스캇 윌슨(Paul Scott Wilson)은 중심 사상(주제문)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심사상은 설교자로 하여금 더 많이 말하도록 하며, 어떤 특정한 
길을 따라 본문의 중심을 지나서 걸어가고, 행동이나 플롯을 통해
서 인간과 하나님이라는 등장인물을 발전시키도록 하며, 해명이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도록 격려해 준다. 훌륭한 주제문은 설교자
로 하여금 성경 구절들을 재구성하여 다시 말하도록 이끌어 주며, 
뉘앙스, 자격, 이야기, 설명, 그리고 경험과 교의적 전통에 있어서 
기초 지식을 추가하도록 이끌어 준다. 이런 필수적인 추가사항들
은 설교를 직접 쓰기 위한 설교 시작의 구성요소들이다.264)  
 
본문의 중심사상을  설교학자들은 여러가지 말로 표현한다. 로날드 알렌(Ronald  J. 
Allen)은 “한 문장으로 된 설교”로, 프래드 크래독(Fred Craddock)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
(what the text is saying)”으로 표현하고 있다. 토마스 롱(Thomas G. Long)은 “초점이 되는 진술(the 
focus statement)”로 이야기하며, 브라이언 채플(Bryan Chapell)은 타락상태에 초점을 두고, 본문
이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고통(trouble)”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해돈 로빈슨
(Haddon W. Robinson)은 설교학적 개념(the homiletical idea)으로, 핸리 미철(Henry Mitchell)은 지배
적 개념(the controlling idea)으로 , 폴 스캇 윌슨은 “하나님 진술(God-statement)”이나 “본문의 주
요 관심”으로 부르기도 한다.265)  핸리 그래디 데이비스( Henry G. Davis)는 본문의 중심사상을 
                                                     
263)  해돈  W. 로빈슨 & 토리 W. 로빈슨.  p. 49 
264)  폴 스캇 윌슨. 네페이지 설교.  p. 74 




진술하기 위한 좋은 설교 아이디어의 4 가지의  특징을 말했다. 266)  
1)  좋은 설교 아이디어는 날카로울 정도로 좁아져야 한다.  
2) 좋은 설교 아이디어는 내적으로 확장되고, 여러 방향으로 뻗어 나가고, 폭소를 자아 
내기도 하고,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3) 좋은 설교 아이디어는 진실해야 한다.  
4) 좋은 설교 아이디어는 인간 마음의 실체가 담겨 있어야 한다.  
설교 준비를 잘 하면 지나치리 만큼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설교 준비 
중 가장 어려운 것은 그 모든 아이디어를 하나의 중심주제로 좁히는 것이다.  도날드 맥클라
우드(Donald Macleod)는 본문의 중심주제를 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먼저 그 본문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 주석을 연구할 때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간결하
게 기록하라. 당신 앞에 놓인 아이디어를 기록한 두 장의 작업표
를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한번 더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라” 
만일 이렇게 주의깊게 준비한다면 그 설교의 중심주제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갑자기 –때로는 일찍, 때로는 늦게ㅡ 아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온다. 여러가지 기록들을 짜 맞추는 가운데 한 가
지 아이디어가 눈에 확 들어 당신의 시선을 끌게 되어 당신을 위
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진실한 기도를 통한 통찰의 열매가 말
씀과 관련된 유일한 주제 속에서 진리로 변하게 된다. “작업표 3
장”으로 즉시 시작하라. 그리고 그 페이지 상단에 그 설교의 통합 
주제가 될  중심 아이디어와 당신의 메세지를 구체화해 줄 매우 
중요한 요점을 간결한 문장으로 진술하라. 267) 
 
모든 사상은 중심주제(Subject)와 보조주제(Complement)로 구성된다. 중심주제는 질문형
식을 취하며, 보조주제는 질문에 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보조주제는 중심주
제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다.268) 해돈 W. 로빈슨에 향을 받은 스티븐 매튜슨(Steven D. 
Mathewson)은 중심사상의 구성요소에는 주어와  보어가 있다고 설명한다. 주어는 “나는 무엇
에 관하여 말하려는가?”이고, 보어는 “내가 말하려는 것에 관하여 나는 뭐라고 말하는가?”이
다.269) 예를 들면, 룻기의 중심주제로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통 사람들을 통해 특별한 일
을 행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질문에 한 보조주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266)   Henry Grady Davis. Design for Preaching, (Philadelphia :  Muhlenberg Press, 1958)  p. 43 
267)  Donald  Macleod.  The Problem of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1987)  p. 47 
268)  해돈  W. 로빈슨 & 토리 W. 로빈슨.  p. 49 




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한 그들의 신실함을 통해 일하신다.”로 잡을 수 있다.  또 한 가
지 예는 설교자가 삼상 17 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을 본문으로 선택했다면, 
이 본문의중심주제와 보조주제를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  중심주제: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신에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  보조주제: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을 분명히 믿고 
이를 담 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런 주제들이 도출되게 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본문의 중심사상에 한 주석적 아
이디어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믿고 이를 담 하게 실행할 수 있는 용
기를 지녔기 때문이다.” 또 신학적인 아이디어는 “하나님은 자신의 구체적인 약속에 한 믿
음을 가지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주석적 아이디어
는 본문의 등장인물 개인ㅡ여기서는 다윗ㅡ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진리이지만,  
신학적인 아이디어는  “특정 본문의 정황속에서 다윗에게 진리 던 것을 어느 시 를 막론하
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270)  
네 페이지 설교에서 폴 스캇 윌슨(Paul Scott Wilson)은 중심 사상을 진술하는 데  간단한  
5 가지 규칙을 제시했다. 271)  
(1) 짧게 하라. 
(2)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으로 만들라.  
(3) 하나님을 문장의 주어로 삼아라.   
(4)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에 촛점을 두라. 
(5) 강하고 능동적인 동사를 사용하라.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3) 하나님을 문장의 주어로 삼아라”는 부분이
다. 윌슨은 중심주제를 진술할 때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오늘날의 설교에 있어서 풀롯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가 하나님
이라는 등장인물과 그의 본성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찰스 캠벨(Charles L Campbell)은 “성경 이야기에 의해 형성되어 설
교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러티브 플롯이 아니라 
복음서의 내러티브에 의해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인물이
다” 라고 말한다. 설교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나 추상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건이고 만남이다. 272) 
                                                     
270)  스티브 D. 매튜슨.  p. 153 
271)  폴 스캇 윌슨. 네페이지 설교,  p. 77 




본문의 중심사상을 결정하는 것은 설교자의 가장 큰 임무중에 하나이다. 조웨트(J. M. 
Jowett)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우리 설교자가 주제를 수정처럼 선명하고도 의미심장한 문
장으로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설교라도 준비
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한다. 나는 나의 연구에 있어서 
그 문장 하나를 얻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엄정하며, 성과 
있는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구름 한 점 없는 달처럼 명
백하고 선명한 그 문장이 떠오를 때까지는 어떠한 설교라도 선포
되어지거나 활자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73)   
 
효과적인  설교의 시금석은 청중들에게 “그 설교는 무엇에 한 것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답하는 내용이다. 그 설교에 통일성이 깔려 있다면, 청중은 그 중심 주제를 잘 
요약하여 답할 것이다. 19 세기의 국의 위 한 설교자인 찰스 해돈 스펄젼(Charles Haddon 
Spurgeon)은 그가 평소에 하는 표현으로 중심사상 진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단
단히 박아서 꽉 조인 3 인치 못 하나가 느슨하게 고정되어 한 시간이 지나 다시 뽑아야 할 
20 개의 압정보다 더 유용할 것이다” 
 
5. 5 단계: 분명한 입장을 지닌 한 인물을  결정하라.        
석의 작업을 통해 우리는 본문의 중심사상을 진술했다.  5 단계에서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이끌어갈 한 인물을 택하는 것이다.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서 설교를 이끌어갈 설
교자를 찾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인물을 선택할 수 있
는 방법은 3 가지이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인물일 수도 있고, 생소한 한 인물을 
발굴할 수도 있으며, 어떤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그가 설교를 이끌어 가도록 할 수도 있다. 
또 성경인물은 아니지만, 데니엘 버틀리(Daniel L. Buttry)는 죤 뉴튼(John Newton)과 같은 역사
적인 인물로 하여금 설교를 이끌어 가도록 하고 275), 데이비드 로근(David G. Rogne)은 아시시
의 프란시스 (Francis  Of Assisi)276)나 알버트 슈바이쳐(Albert Schweitzer)277)가 설교를 1 인칭으
로 이끌어 가도록 한다.      
                                                     
273)  죤 스타트. 현대교회와 설교, (서울; 생명의 샘, 2006) p. 266.   조웨트(J. H. Jowett)이 1912년   
        Yale Lectures에서 행한 강연을 죤 스타트가 인용함.  
275)  Daniel L. Buttry.  First-Person Preaching: Bringing New Life To Biblical Stories.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98) pp. 105-112 
276) David G. Rogne. Telling It Like It Was Preaching In The First Person.(Lima, Ohio: CSS Publishing  
       Company, Inc., 2001) pp. 74-79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자는 3 단계 석의 작업 중 등장 인물의 성격을 탐구할 때 설교를 
이끌어갈 중요한 한 인물을 결정해야 한다.278) 회중은 다윗, 모세, 에스더, 또는 사도 바울이
나 베드로가 강단에 등장할 때 주목할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성경인
물이 이야기를 이끌어 갈 수도 있다. 평범한 것에 열광하는 사회 속에서는 많은 청중이 엘리
압이나 도르가, 혹은 두기고 같은 단역의 이야기를 듣는 데 더 호기심을 느낄수도 있다. 이 
인물들은 물론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진술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성경 본문에 
한 하나의 관점을 제공하며, 본문의 취지가 그 이야기의 기본 요소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잘 
선택된 인물은 본문의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다.279)  
만일 우리가 화자(話者)를 본문의 등장 인물들에서 정하지 않는다면, 가상의 인물을 유
용할 수도 있다. 석의에서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탐구가 그 믿음직한 인물을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이 상상의 인물은 성경본문이 그 사람에 해 거의 
혹은 전혀 말하지 않은 실제의 사람일 수도 있다. 일단 설교를 이끌어갈 인물이 정해졌다면, 
우리는 그 인물에 한 두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는 누구인가? 또 왜 그여야 하
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 두 질문에 한 답변이 그 인물의 성격과 청중과 관련한 그의 입장
을 결정할 것이다.  
 
가. 나는 누구인가?  
석의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해 놓은 작업은 “나는 누구인가?”에 한 질문에 답할 준비
가 되어 있다. 그 인물에 관해 축적된 모든 자료들을 짧은 글로 요약하여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 인물에 한 배경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한 다음, 그 인물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는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한다. 석의한 역사적, 문화적 사항들에 이제 상상력의 통찰을 섞어 
넣는 것이다. 상상이 없으면 그 인물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불과하지만 상상의 날개
를 달면, 그 인물은 혈육을 지닌 생기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룻기의 나오미 이
야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고통스런 현실을 상상해 보라. 나오미의 슬픔을 
상상하고, 그녀의 고통을 느껴보라. 우리의 모든 재산과 함께 가장 가까운 세 사람을 잃었다
고 가정해 보라. 그러면 나오미가 왜 그토록 비통해 하는 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우리는 그녀가 던졌을 질문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무자비하신 걸까? 그런 고통에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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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오미의 질문들 속에 가득찬 혹독한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상상은 인물 묘사에 있어 중요한 준비 재료이다. 그러나 본문 석의에서 해석이  본문에 
연결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상은 성경 본문에 매여 있어야지, 본문을 떠나서는 안된
다. 왜냐하면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인도를 받지 않은 설교자의 상상은 쉽게 망상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나.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그 인물에 해 물어야 할 중요한 두 번째 질
문이다. “청중과 관련하여 이 인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묻는것이다. 인물은 청중을 알
고 있는가? 그 인물은 우리 현  문화에 익숙한가? 를 묻는 것이다.  즉, 청중에게 이야기하
기 위해서 그 인물이 현  세계로 들어와야 하는가, 아니면 청중을 본문의 고  세계로 데리
고 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한 답이“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성경 인물이 되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입장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현 의 청중을 고 로 데려가는 것이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청중을 사사
시 나 초 교회시 로 데려가는 경우이다. 그러면 청중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던 세계 속에
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된다. 이 때 청중을 이야기에 참여시켜 그들에게 설교자가 
직접 말하게 하는 방법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로서 현 의 청중들에
게 직접 설교하는 것이다. 이 때 청중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고  청중이 되는 것이다.  청중
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의 약점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설교자가 이야기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성경 인물들의 삶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 한다. 내러티브의 강점은, 이야기를 할 때 청중이 경계심을 풀고 경청하
는 것이다.280) 그러나 1 인칭 연기가 지나치게 직접적이면 청중은 방어적이 될 수 있다. 그들
이 듣고 있는 것은 얇은 가면을 쓴 구식 설교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다.         
둘째로 그 인물을 현  세계로 데려 오는 방법이다. 이 입장은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말하기 위해 종종 과거에 한 회상기법(flashback)을 사용한다.281) 이 입장에는 독특한 두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는 그 인물이 청중에게 직접 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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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에게 현  문화에 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허락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휠씬 쉽게 적용하게 해 준다. 그러나 여기에도 약점은 있다. “시 착오”가 일어나면 1 인칭 내
러티브 설교에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1 인칭 내러티브 설교가 궤도를 벗어나지 않
게 유지할려면, 한 번 입장을 결정한 후에는 설교 내내 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절 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구약의 인물들은 신약 본문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 따
라, 성경의 인물들은 미래에 해당되는 시기의 역사적 사실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모두 십계명을 안다고 확신하셨습니다”라고 말한
다면 이는 시 착오이다. 모세와 율법은 요셉의 시 로 부터 거의 500 년 후에 주어진 것이다.            
세번째는 과거에 있는 주인공이 현  청중들에게 바로 말하게 하는 경우이다. 에드워즈
(J. Kent Edwards) 는 다니엘서 4 장을 본문으로 예를 들어 보여 준다.  다니엘의 설교를 들어 
보자.  
                   
오늘 저는 나를 왕궁에 있게 한 사람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는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페르시아에서 나의 명령은 곧 느부갓네살의 명령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복종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옛날 바사시대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있어서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이 프라이드(pride)는 과거에 내가 최
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망쳐 놓았습니다. 내
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될 수업을 진실한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
나님이 내게 다가 오시기까지는 몰랐습니다. 나의 이 수업은 모든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귀중한 수업입니다.282)  
 
이 방법은 고 의 뛰어난 한 인물이 오늘의 청중들에게 이야기함으로 휠씬 더 강력하
며, 감동적인 메세지를 전할 수 있다. 고  인물을 현  세계로 데려와 청중들에게 직접 말하
게 할 경우 예화는 아주 수월해진다. 예를 들어 헤롯이 되살아나 현  청중들에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가 베들레헴의 무고한 유아들을 살해한 헤롯의 무정함에 해 설교한다면, 
헤롯은 바로 튀어나와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소중하다고? 정말 그렇단 말이오? 당신네 문화
에서는 한 해에 백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살해되고 있소. 당신은 아이들이 
도시의 길거리나 벨파스트, 보스니아, 혹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 가는 것을 알지 않소. 그
                                                     




런데도 당신들은 계속 만찬이나 즐기고 있다고!” 
또한 고  인물을 현 로 데려 오면 적용에서도 휠씬 용이해 진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
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갈릴리의 옛성도들에게 한 적용은 오늘날에도 그 로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주세요.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283) 
분명한 입장을 지닌 한 인물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록1> “인물을 위한 성경연
구 리스트”284)와 <부록2>“성경인물의 이야기를 위한 가이드”285)를 워렌 W. 위어스비(Warren. 
W. Wiersbe)가 제공해 주었다.                    
 
6. 6 단계:  설교의 주제와 목적을 기술하라 .        
석의를 통해 설교를 이끌어 갈 중심인물을 5 단계에서 결정했다. 이제 설교의 주제와 목
적을 기술해야 하다. “설교를 통하여 말하려고 하는것”이 설교의  주제(focus)이고, “설교가 청
중들과 함께 행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function)이 된다.286) 설교 주제는 한 개의 단언
(斷言), 즉 주어와 술어로 된 명확한 문장으로 공식화 해야 하며, 설교 주제는 설교가 초점을 
갖고 통일성 있게 하며, 따라서 결론으로의 진전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설교자의 설교 목
표는 설교 주제와 부합해야 하며 그 본문의 저자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설
교의 목표는 그것이 청중이 자신들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 내지 재헌신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죄들에 하여 그들을 경고하든지, 아니면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납득시키거나, 혹은 하나님과 그분의 도래하는 왕국에 소망을 두
도록 권면하는 것으로서 설교를 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추구하는 지를 간명하게 진술하는 것
이다.287)즉 “설교의 주제는 말해야 할 메세지이며, 설교의 목적은 행해야  할 행동에 관한 것
이다.288)  
석의에서 설교의  주제와  목표로 넘어갈  때 주의해야 할 것을  프래드 크래독(Fred B. 
Craddock)이 지적했다. “석의를 통해 발견된 본문의 주요 아이디어는 설교의 주제가 된다. 본
문의 석의에서 설교의 주제로 넘어가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설교자가 본문을 석의하는 단계
                                                     
283) 해돈  W. 로빈슨 & 토리 W. 로빈슨.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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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김진섭.류호영.류호준 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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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교를 디자인하고 써 내려가는 단계로 옮겨 가면서 석의 단계에서 발견했던 감격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289) 엘리자베스 액트마이어(Elizabeth Achtemeier)교수는 설교자는 
설교의 주제와 목표를 진술하기 전에 자신의설교에 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라고 
권면한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로 
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피조물과 또는 어떠한 사
람과 동일시되는가?  
-설교를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선포되는가?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다른 분은 무시되거나 제외되어 오직 한 분만이 강
조되는가? 
-설교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선포하는가?  그리스도
의 신성은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하나의 도덕적인 인간이나 성인으
로 묘사하는가? 아니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제외하는
가?  
-설교가 성령님을 교회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
시고, 지탱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의 인간적인 단체로만 언급하고 있는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주인이시며 심판자이신 그리스
도가 선포되는가?290)  
 
토마스 롱은 우리 설교자들에게 설교의 주제와 목적 진술의 3 가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주장했다.291)   
(1) 설교의 주제와 목적에 한 진술은 성경 본문의 석의로 부터 직접 나와야 한다.   
(2) 설교의 주제와 목적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3) 설교의 주제와 목적에 한 진술은 분명하고 통일성을 가져야 하며, 비교적 단순해
야 한다. 
설교 아이디어는 요약된 설교이다. 해돈 로빈슨 부자도 석의를 통해 모아진 설교 아이
디어를 기술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첫째. 그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게 기술하라.
단어 하나 하나를 중시하라. 귀에 들어오게 기술하라. 청중이 그것
을 기억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289) 프래드 크래독.  pp. 124-125 
290) 계지영. 현대설교학 개론.  P.38.   엘리자베스 액트마이어의 책 Preaching as Theology and Art   
      (Nashville : Abingdon, 1984) pp. 12-13 에 있는 내용을 계지영교수가 인용함  




두번째, 그 이이디어를 구체적이고 친숙한 단어들로 기술하라. 기
억에 남을 표어를 만들기 위해 잡지의 광고들을 연구하라.   
세번째. 청중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아이디어를 기술하라. 우리
는 청중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가? 만일 청중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해 보라.  
마지막 네번째는 당신이 그 아이디어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청중
이 느낄 수 있도록 기술하라. 292)  
 
데이비드 버틀릭(David Buttrick)의 주장처럼 “참된 성서적 설교는 메세지 뿐만 아니라, 
그 본문이 가지는 의도에도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 본문이 청중들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
하는가에 한 질문은 마땅히 설교학적 순종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293)  에드워즈 주니어
(O. C. Edwards, Jr.)도 “설교는 단순한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294)이라는 사실을 설교자들에게 일깨워 주면서 그 사실을 강조한다. 결국 석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설교자로 하여금 그 설교를 듣게 될 회중들과 관련하여 “이 본문은 그
들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며, 또한 청중들 속에서 행하기 원하는 것은 …이다”라는 문장
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7. 7 단계: 설교의 구조와  흐름을 결정하라 .        
3 단계에서 석의의 첫 번째 작업으로 본문의 구조가 확정되었다. 이제 7 단계에서는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설교의 구조와 흐름을 결정해야 한다. 성경적 메세지를 충실하게 전달하
기 위하여 우리는 본문의 형태를 존중해야 한다. 내러티브 본문이면 내러티브 형태로, 시적인  
본문이면 시적인 형태로, 교훈을 담고 있는 형태이면 교훈을 담고 있는 본문의 문학 형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이 본문 저자의 의도와 가장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동시
에 설교자는 설교의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설교 형태를 결정해야만 한다  
토마스 롱(Thomas Long)교수는 시19 : 1-14 을 본문으로 전통적인 설교개요 방법에 해 
설명한다. 이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경이와 성경의선포, 그리고 일상의 경험들
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이며, 이 설교의 목표는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
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발견할 수 있다”가 된다. 이 설교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92) 해돈  W. 로빈슨 & 토리 W. 로빈슨.  pp. 86-87 
293) David Buttrick. “Interpretation and Preaching.” Interpretation 25 (1): (January 1981) p. 58.  
294) O. C. Edwards, Jr.  Elements of Homiletics : A Method for Preparing to Preach (New York: Pueblo  




   
제목 :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95)             
I.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말씀하신다 (19 :1-6) 
A. 무언의 침묵을 통해 
  B. 우주의 경이로움 속에서  
II. 하나님은 신적계시를 통해 말씀하신다(시 19 : 7-10) 
A. 성경을 통해 
B.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설교의 가르침을 통해 
III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적 삶 속에서 말씀하신다(시 19 : 11-14) 
A. 우리의 실패와 죄의식을 통해 
B. 믿음의 삶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  
 
이러한 설교의 구조는 일반적으로는 건전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설교구조에 한 의문
도 있다. 메릴 아비(Merrill R. Abbey)가 제시하는 설교 체크  목록에는  설교에서 5 가지 중심
되는 포인트를 주시한다.296) 
통일성: 각 지의 주제는 전체적인 핵심 명제를 뒷받침해야 한다.  
질서: 각 지는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움직임: 각 지는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을 통해 사상을 연결해 가야 한다.  
균형: 각 지는 평형적 구조로 진술되어야 한다.  
절정: 각 지는 절정을 향해 점차 고조되는 방식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크 목록을 통해 위의 전통적인 설교를 분석해 보면 통일성과 질서, 균형은 잘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절정과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설교의 개요가 구성되는 초창기에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설교자의 
관점에서 구성되었고, 청중은 배제된 설교의 구조이다. 마이클 로그니스는 훌륭한 설교에 
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헀다.   
              
훌륭한 설교에는 흐름, 다시 말하면 이야기 진행이 있어야 한다. 
영화나 TV 프로그램이나 이야기는 처음부터 우리의 주의를 끌고, 
우리는 그 끝이 어떻게 될까 알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야기체 설교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은 그것이 삶 자체
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기초할 뿐 아니라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까 알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과 똑
                                                     
295) 토마스 롱.  p. 173 
296) 토마스 롱.  pp. 174-175.  메릴 아비(Merrill R. Abbey)의 책, Communication in Pulpit      
     and Paris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3)의 pp. 161-164사이에 있는     




같은 식으로 설교를 구성하여 청중의 주의를 계속 붙잡아 둘 수 
있다.297)      
                   
좋은 개요란 통일성, 질서, 균형, 그리고 클라이맥스(절정)를 향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
다.298) 특히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의 구성에 있어서 청중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특별히 2 가
지 중요한 요소, 즉 이동과 긴장을 지녀야 한다.         
       
가. 이동(Movement)  
즉, 움직임이다. 한편의 설교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큰 단락이 있고 그 큰 단
락을 이루는 작은 단편들도 있다. 청중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청중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
도록 설교의 구성을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스피치와 설교학을 가르
쳤던 찰스 L. 바토우(Charles L. Bartow)는 설교 듣기 제1 원칙을 말했다. “설교시에 사상 전개
에 주의하고 그 전개되는 사상을 따라갈 마음의 준비를 하라. 당신이 좋은 설교를 원한다면, 
거의 변화가 없는 사상의 배열에 만족하여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299) 데이비드 버틀릭은 
우리가 설교를 볼때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이야기로 볼것을 제안하며, “설
교는 이야기 줄거리를 짜는 구성(plot)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300)유진 로우리 또한 “플롯이라
는 말은 성공적인 설교 준비와 설교 실연에 이르는 열쇠”라는 것을 확신했다.301)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자는 이야기의 줄거리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본문을 성경의 다
른 단락들과 비교한다거나, 교회사에서 비슷하거나 반 되는 일화를 찾는다든가, 또는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건에 한 설명 등을 사용해 설교의 
형식에 다양성과 변화를 준다면, 청중들은 호기심으로 설교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
은 약간의 창의성을 필요로 한다. 성경의 이야기를 기록된 그 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
렇게하면 장황해 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되, 설교의 주제를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302)  
 
나. 긴장감의 조성 
                                                     
297) 마이클 로그니스.  “영상(TV)세대를 향한 설교”  영상세대를 향해 이렇게 설교하라.  
       주승중 편역,  P. 195 
298)  Hugh Litchfield. “Outlining the Sermon”, in Handbook of Contemporary Preaching, ed. Michael   
        Duduit (Nashville : Broadman, 1992) pp. 162-174 
299)  마이클 로그니스.  P. 196 
300)  David Buttrick.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p.305, 316  
301)  Eugene Lowry. The Homiletical Plot, (Atlanta: John Knox Press, 1980) p. 21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도입부에서 그 설교의 주요 주제를 말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도입하고, 이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문제 그 자체 기 때문에 본문 스스로가 문제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
다. 또한 세상 속에서의 온갖 갈등과 삶 속에서의 어려운 일들이 많은 문제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긴장을 유지하기에 도움이 된다. 유진 라우리(Eugene 
Lowry)는 이같은 방식을 “모든 훌륭한 이야기꾼들처럼 설교자의 일도 사람들을 절실하게 느
끼게 하는것ㅡ즉,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빛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303)라고 했다. 마이
클 로그니스는 긴장을 깨뜨리기 위해 “위기를 도입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304)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놀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믿습니까?...” 
“처음 볼 때에는 이 구절들이 황당하게 들립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들이 기독교 신앙과 어떻게 비치되는지 살펴 봅
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더 좋아 
할지도 모릅니다.” 
 
해돈 W. 로빈슨과 토리W. 로빈슨은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의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기 위해 사용가능한 3 가지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305)  
 
(1) 연 기적 구조  
이 설교의 구조는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한 방식과 유사하게 설교의 구조를 짜는 것으
로 시간적인 순서를 따른다. 이 구조는 어떤 사람의 삶에 한 이야기를 하는 데 선택된 여
러 사건들을 그 사람의 삶 속에 발생한 순서 로 기술하는 것이다. 부록3 의 “다니엘의 이야
기”는 이 구조를 따라 전개된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이다. 이 구조는 일반적으로 분명하고 청
중들이 따라가기는 쉽지만, 설교에 강력한 절정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2) 심리적 구조 
결론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느지를 보여 주면서 이야기가 심리적
                                                     
303)   Eugene Lowry.  The Homiletical Plot,  p. 15 
304)  마이클 로그니스.  p. 199 





으로 전개되는 구조이다. 이야기의 절정의 끈들을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구조가 유
익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구조는 그 인물의 삶 속에서 이전에 일어났던 일화를 다시 말하기 
위해 회상을 이용한다. 그러나 반드시 발생한 순서 로 전개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그 인물
의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방식 로 하면 된다. 이야기가 심리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인물은 
시간을 이리저리 뛰어 넘는다. 부록4 에서 “한 문둥병자의 간증”이 여기에 속한다.  
 
(3) 극적인 구조 
이 구조는 연극의 형식과 유사하게, 극적인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해롤드 프리
맨(Harold Freeman)은 극적인 구조에 따라 구성된 설교들은 세 가지 질문에 한 답을 제공해
야 한다고 주장하며, 극(drama)에 해 설명했다. 
  
극(drama)은 “여기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함
으로써 시작한다. 그 질문은 다양한 차원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는 
분명한 진술을 낳는다. 그 다음 극은 “이 상황의 지류들은 무엇인
가?”라는 질문에 답함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결말에 관한 긴장
을 불러일으키도록 의도된 방식으로, 그 상황의 복잡한 사항들이 
묘사된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
에 답하면서 끝을 맺는다.305) 
                     
이 구조는 등장인물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 즉 그 인물이 회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청중을 시간상 뒤로 데려 가든지 간에, 그 시점부터 극적 구조는 연극처
럼 전개된다. 부록5 의 “광야 학교”가 여기에 속하는 구조이다.  
엘리자베스 엑트마이어 교수는 설교의 구조와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주는 
유익을 기술했다.  
                    
만일 우리가 설교를 개요 형태로 적어 둔다면 우리는 그것을 창조
적으로 다듬을 수 있고, 어떤 불필요한 번복도 제거할 수 있으며, 
그리고 서론과 예화들도 계획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결론
을 향한 방향으로 몰아가며, 설교가 어떻게 끝나게 될 지를 알게 
된다.306) 
                      
이 단계에서 설교자는 연 기적인 구조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이거나 극적인 구
                                                     
305) 같은 책,  p. 92 
306)  Elizabeth Achtemeier. Preaching  from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 John Knox,   




조를 따를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준비된 구조와 흐름은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의 뼈 가 
된다. 
 
8. 8 단계:  설교  원고를  기록하라 .        
우리는 3 단계에서 석의를 이미 끝마쳤다. 설교 원고를 쓸 때는 각 장면을 채우기 위해
서는 석의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배경이 되는 장소를 설명하라. 시골인가 도시인가, 산인가 
바다인가?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냄새가 나는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각 장면의 인물들을 묘사하라. 그들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가?  우리가 어
떻게 각 장면에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세부 사항들을 덧붙이는가에 따라 잠잠했던 이야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앙상한 개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다.307) 실제로 전할 내용 
그 로를 한자 한자 기록해 보라. 그 내용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 아마도 이 원고는 강단
에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다. 원고 작성과 관련해 해돈W. 로빈슨의 견해를 들어보자. 
             
서재에서 적절한 표현을 찾아 고심하는 가운데 원고지에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선포할 설교가 설교자의 마음에 내면화된다
… 기록된 설교 원고는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에 여러 영향을 준다. 강단에서 전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어법은 실제로 설교할 때 설교자에게 떠오른
다. 메세지를 한참 전하는 중간에는 미리 준비했던 문장의 구조가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구절들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설교자의 연설
은 마치 즉흥적인 대화처럼 고무되기도 한다. 결국 설교자가 미리 
준비한 원고가 실제 설교 현장에서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교자의 사고와 말씨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은 분명
하다.308)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의 준비는 전통적인 설교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한다. 그러나 설교 
원고를 쓰는 일은 일반적으로 수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성경의 이야기를 분석했고, 석
의상의 세부 사항들을 수집했으며, 설교의 구조와 흐름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1 인칭 내러
티브 설교의 원고는 거의 자동적으로 쓰여진다.309) 배경 연구 또한 설교가 선포될때, 그 설교
를 휠씬 쉽게 기억하도록 도와 준다.  
                                                     
307) 스티브 D. 매튜슨.  p. 229 
308)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2nd    
         ed. (Grand Rapids: Baker, 2001) p. 186 




설교 원고를 기록할 때는 짧은 문장과 압축된 낱말과 간결한 어휘를 사용하여 구어체
로 원고를 기록하라. 말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좋은 방법은 문장을 기록하기 전에 큰 소리로 
소리내어 말해 보는 것이다. 시드니 그래이다누스(Sidney Greidanus)는 설교를 구어체로 작성할 
것을 주장하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설교는 구어체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구어체는 문어체와는 대조적 
으로 짧은 문장, 생동하는 어휘, 강력한 동사와 명사들, 능동태, 현
재 시제로 해설, 잘 기억되는 이미지, 그리고 감동적인 예화들로 
특징을 이룬다. 자신의 사역에 최소한 처음 10년간은 설교를 직접 
써보는 것이 표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필요한 말만 하도록 보
장할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언어 스타일을 개선시킬 것이
다.310)  
     
원고 작성시 중요한 것은 구어체 형태로 설교를 기록해야 한다. 이 작업은 설교자가 강
단에서 실제로 선포할 내용을 미리 원고에 붙잡아서 확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고지에 
기록하는 스타일은 청중이 귀로 듣게 될 설교의 스타일과 거의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
를 작성할 때는 마치 말하는 것처럼 적어야 한다. 이것이 청중을 설교에 참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311) 프래드 스미스(Fred Smith)도 “설교에서 생생한 스타일 
(Vividness)을 위지하는 비결은 원고를 화체로 적는 것이다”고 주장했다.312) 왜냐하면 설교에
서 우리의 목적은 설교 내내 청중을 단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만 있게 하는 것
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설교 주제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참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설교자의 목적은 “당신은 정말 훌륭한 화술가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다. 신
에 청중을 통해 “목사님, 저도 오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을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알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에 
동참한 청중들의 감동은 1 주일 내내 살아 있고, 이는 화체로 설교를 작성할 때 가능하다.  
 
9. 9 단계: 서론을 작성하라.        
서론은 설교자가 회중과 악수하는 것과 같다.313) 설교자와 회중 간에 처음 인사가 중요
한 것은 처음 설교자의 선입견이 설교 내내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 인칭 내러티
                                                     
310)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p. 422  
311)  스티브 D. 매튜슨.  p. 230 
312)  프래드 스미스.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  해돈 로빈슨 편역. (서울: 두란노, 2006) p. 216 




브 설교에 있어서 서론의 역할은 3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설교의 도입 역할을 한다.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서의 서론은 설교의 형식을 나
타내며, 청중들에게 설교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재빨리 알아 차릴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만약 설교자가 “내 이름은 모세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청중은 “오늘 설교는 다른 주일
날 설교와는 다른 설교가 되겠구나”하는 기 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314) 효과적인 서론의3
가지 기능을 스티븐 D. 매튜슨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고 있다. 
        
첫째, 서론은 청중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해돈 로빈슨이 지적한 
것처럼, “설교자가 설교하러 강단에 서면 청중은 지루한 느낌 속에 
있다가 설교자가 이를 더욱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걱정한다” 좋은 
서론은 또한 사람들이 느끼는 필요감을 부각시켜야 한다. 청중은 
재정문제와 고난, 분노, 또는 성적인 충동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배우기 원하기 때문에 설교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설교자가 앞
으로 설교하려는 본문은 청중이 직면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서
론에서 보여주면, 청중은 설교를 들을 채비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효과적인 서론은 청중을 성경 본문이나 또는 설교의 본론부로 
인도한다.서론을 듣는 가운데 청중은 설교가 전하려는 성경의 이
야기 속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315)    
 
둘째, 설교를 이끌어 갈 인물을 소개해야 한다.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설교자가 어떤 성
경 인물인지를 청중들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316)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서 설교자는 다음
의 몇가지 방법으로 설교를 시작할 수 있다. 
첫째는 격식을 갖춘 서론을 짤막하게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 설교자가 직접 
서론을 언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설교의 서론을 
언급하면, 뒤이어 나온 설교자는 첫 마디부터 이야기상의 특정 인물의 역할을 떠맡아서 설교
를 진행하면 된다. 설교자 본인이 서론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부터 이제 
설교자는 본인이 아니라 이야기상의 특정 인물의 역할을 떠맡을 지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이 때 설교자는 말씨나 몸짓으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오늘 저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그 도성의 한 장로님의 관점으로 부터 여러분에게 들려 드릴려고 합니다. 장로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 설교자의 몸짓은 근엄하면서도 생각이 깊은 장로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야 한다. 이를 위해 설교자는 간단히 머리를 2-3 초 정도 숙여 그 자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몸
                                                     
314)   Daniel L. Buttry.  pp. 22-23 
315)  스티브 D. 매튜슨.  pp. 259-260 




을 일으켜 세운 다. 그 후에 설교자는 베들레헴 도성의 한 장로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
며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한다.317) 
다니엘 버틀리(Daniel L. Buttry)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 서론을 시작할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잠시 다시 강단으로 나아간 다음 성경이나 역사상의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이야기
를 전개하기 시작한다.318) 던 스누키안(Don Sunukjian)도 자신의 등을 잠깐 청중들에게 돌림으
로써 서론에서 1 인칭 설교로 설교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청중을 향하여 얼굴을 다시 돌리
는 순간부터 그는 등장인물의 역을 맡는 것이다. 서론에서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로의 변화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교자는 그동안 서 있던 지점에서 강단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거나 서 있
다가 잠깐 다른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특정인물의 입장에서 시작하다가 후에 설교자가 부각시
키기를 원하는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설교자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브라운(David 
M. Brown)은 “이야기체 설교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서론 시작 방법은 등장인물의 화법으로 
시작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319)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삼손에 관한 서론을 시작할 수 있다. 
“제 이름은 삼손입니다. 저는 결코 이런 식으로 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비
극적인 실패자입니다.” 또는 “제 이름은 삼손입니다. 저는 항상 그동안 제 삶을 다룬 화의 
제목은 ‘본능에 따른 자연스러움 (The Natural)’이 좋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합
한 제목은 ‘얼간이(Jerk)’가 아닐까 생각합니다.”320) 
세번째 서론의 목적은  설교의 나머지 부분에서 답하고 해결해야 할 질문을 제시하거
나 어느 정도의 긴장을 야기해야 한다.321) 폴 스캇 윌슨(Paul Scott Wilson)은 서론을 시작하는 6
가지 전략에 해 가르쳐 주고 있다.322)  
 주제문이나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진술의 이면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라.   
 일반적인 주제를 가진 너무 심각하지 않은 경험에서 시작하라. 
 성경 본문으로 부터 시작하라. 
 사회 정의 문제(social justice issue)를 가지고 시작하라. 
 뉴스 기사를 가지고 시작하라.  
 허구적인 이야기(a fitional account)를 가지고 시작하라.  
                                                     
317)  스티브 D. 매튜슨.  pp. 262-263 
318)   Daniel L. Buttry.  p. 22 
319)   David  M. Brown. Dramatic Narrative in Preaching. (Valley Forge, Pa: Judson, 1981) p.40 
320)  스티브 D. 매튜슨.  p.264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번역문을 고쳐 씀. 
321)  해돈  W. 로빈슨 & 토리 W. 로빈슨.  p. 96 





서론에서 또 중요한 것은 간결성에 있다.323) 간결성이야 말로 메세지의 요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10. 10 단계: 결론을 작성하라.        
설교의 결론은 교향곡의 마지막 단원처럼 이제 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하는 부분이다. 
결론은 비행기를 안착시키는 것과 같다. 설교자는 어떤 여성이 무도회장을 나갈 때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남아 있는 것처럼 교회 문을 나서려는 청중들이 마음 속에 설교의 중심사상이 
새겨지게끔 결론을 내리고자 할 것이다.324) 
효과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통 서론에서 활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야기와 예
화들, 인용구, 질문, 시, 노래의 가사, 혹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부터 필요한 내용들을 끌어올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등장한 또 다른 이야기의 내용은 설교자가 방금 전에 제시한 본문의 
이야기의 요점을 흐리게 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데이비드 버틀릭(David Buttrick)은 “설교
의 결론은 설교의 의도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325) 결론은 설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서 결론은 두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설교자가 어
떻게 주인공으로부터 빠져 나올 것인가? 둘째는 어떻게 그 설교를 적용할 것인가?   첫째 난
제에는 오직 두가지 해답이 있는데, 주인공이 설교를 끝내든지, 아니면 설교자 자신이 설교를 
끝내는 것이다.326)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서 결론을 맺을 때 다음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에 등
장인물의 입장에서 설교를 시작했다면, 설교자 자신의 위치로 되돌아 오면 청중에게 혼란감
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교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서론을 시작한 다음 등장인물의 입장을 취
한다면 물론 설교의 후반부에서는 다시 설교자의 입장으로 되돌아 오는 것은 한결 쉬울 것이
다. 이때 중요한 점은 등장인물의 입장을 설교에 도입할 때이다. 이 때는 설교를 통해서 성취
하려고 하는 메세지의 실제성을 잠식하지 않고 적용적인 내용들이 청중에게 분명 심겨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면 등장인물을 떠 맡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한다.327)     
                                                     
323)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P.302  
324)  스티브 D. 매튜슨.  p.264 
325)  David Buttrick.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s. (Philadelphia: Fortress, 1987), p. 97    
326)  해돈  W. 로빈슨 & 토리 W. 로빈슨.  p. 97 




또 결론에서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설교자 자신에게로 되돌아 오기로 했다면 
설교자는 이러한 변화를 청중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보통은 설교자 자신으로 부터 등
장인물에게로 바꾸어 들어갔던 방법 그 로 다시 바꾸면 된다.  만일 설교자가 잠깐동안 머
리를 숙이고서 등장인물의 입장을 취했다면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설교자는 자기의 입장으
로 되돌아 오면 된다. 또 설교자가 청중을 향하여 등을 한 번 돌리면서 등장인물로 강단에 
들어 섰다면 그 몸짓을 한 번 더 반복하면 된다.  그리고 청중을 향하여 정면으로 바라 보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더 이상 등장인물이나 목격자의 시각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 “김목사님”
의 입장에서 메세지의 결론을 맺어야 한다.328)  
때로는 설교의 이야기에 나오는 중심인물의 입장에서 설교를 끝내고 그 로 강단에서 
물러가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 때 필요하다면 다른 누군가가 마침기도를 신
하거나 느낀점을 몇 마디를 언급해 줄 수도 있다.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 있어서 결론 부분은 예배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전이 부분
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 개인의 변화가 맞물린 부분이다. 따라서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서 
결론은 보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루어 져야한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상호 작용
했던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설교자는 청중을 현재 그들의 삶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고, 
그들의 신앙이 도전받고 있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329) 따라서 설교자는 원래의 상황으로 되돌아 오기 위해 여러 다양한 전환 방법 중
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를 결정해야 한다.330) 
설교자가 원래의 목소리 톤으로 설교를 마침으로 회중을 현실로 되돌아 오게 할 수도 
있고, 혹은 함께 기도를 하든지,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청중을 일으켜 세웠다가 앉힘으로 현
실로 되돌아 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설교의 전이문장(transition)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이다. 전이는 회중들이 설교의 흐름을 놓쳤을 때 다시 따라 잡을 수 있도록 도
와 주며, 특히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의 절정에서 결론으로 바뀔 때 던지는 결정적인 문장이나 
낱말, 구를 통해 회중에게 결론이 시작되었음을 명확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331)  
설교에서 결론의 목적은 분명하다. 계지  교수는 3 가지로 요약했다.332) 
첫째, 결론은 설교를 단순히 중지시키는(stop, 結)것이 아니라, 완성하기(finish, 終) 위한 
                                                     
328)  같은 책, p. 266 
329)   Daniel L. Buttry.  p. 20  
330)   Ibid,  p.26 
331)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P.305 




것이다.333) 결론에서 설교자는 직접, 간접적으로 “So what?”이라는 청중들의 질문에 답을 주
어야 하며, 설교의 중심사상을 다시 한번 청중들에게 이해시키며, 그들의 감성이 성령으로 감
동을 받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케 함으로서 설교가 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번째 결론의 목적은 설교자가 회중들로 하여금 클라이맥스를 경험하게 만드는 시간
이다. 설교는 청중들로 하여금 지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청중들로 하여금 성령
의 감동을 받아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는 데  있다. 결론은 청중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감성
의 절정을 경험케 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결론을 통해 설교의 목적을 체험케 해 주는 것이다. 결론은 설교자의 
설교 목표를 최종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좋은 설교란 설교자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을 통해 청중의 삶 속에 복음의 메세지가 계속 남아 청중들의 삶에 향을 
주는 것이다.   
 
11. 11 단계:  이 설교를 어떻게 전달할까?  
지금까지 우리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의 본문에서 중심사상까지와 중심사상에서 설교 
원고까지의 단계를 걸어 왔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렇게 준비된 설교를 어떻게 청중들에게 
잘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리 잘 준비된 설교라도 전달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해돈W. 로빈슨은 “모든 것이 말(言)에 달렸다”고 했다.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희극처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334)  아무리 잘 쓰여진 원고
라도 바르게 잘 전달하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폴 틸리히(Paul Tillich)가 말한 로 
전달되지 않는 메세지는 메세지가 아니다.335) 설교자는 주중에 애써 준비한 설교를 잘 전달하
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설교 전달에는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가 있
다.  먼저 언어적 요소부터 살펴보자.    
     
가. 언어적 요소 ; 원고없이 설교하자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 있어 효과적인 설교 전달은 필수적이다.   해돈 W. 로빈슨과 
그 아들 토리W. 로빈슨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원고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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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6) 1 인칭내러티브 설교는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수
님의 설교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나 혹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
자의 비유나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원고를 읽는 설교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누가 서기
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리스도께서 7 부로 구성되는 시로 읽으면서 책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
을까?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암송하기 보다는 기억을 되새길 때 더 믿을 만하다. 만일 여호
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설명하고 있었다면, 그는 여호수아 5 장과 6 장을 암기하여 낭송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기억을 되새기며 어느 정도 재구성해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337) 사도 바
울이 아덴에 이르러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철학자들과 논의할 때에 그의 설교는 원고를 읽
는 설교 을까?  자기가 말하고자 손에 쥐었던 설교를 살펴 보지도 않은 채 설교했을 것이 
아닌가?  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아름다운 고별사를 하는데 원고를 읽어 가면서 
설교했을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해 이야기할 때 신조를 외듯이 암송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부끄러움과 무안함으로 자신의 비겁함과 배신을 상기했을 것이다. 그리
고 자신의 회복을 말할 때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
에서 성령충만하여 예언의 성취인 성령의 임재의 사실을 증언할 때에 원고를 보면서 설교했
을까? 그리고 또한 성령에 힘입어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
라고 선포할 때에도 원고 설교를 했을까? 아니다. 최상의 설교와 최고의 감동은 한 혼의 
인격을 향해 자유롭고도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설교에서 이루어진다.338) 정말 중요한 삶의 경
험들을 암기하여 낭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339)   
효과적인 설교전달을 위해서 매튜슨은 원고 없이 설교하길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
했다.  
                  
먼저 효과적인 설교전달을 위해서 설교자는 자신이 준비한 원고를 
잊어버려야 한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설교 원고는 여러분이 
서재에서 그동안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에 그냥 놔두고 오라.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할 때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득에 비해서 아주 풍성하다. 
설교 원고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안도감을 위해서 갖고 다니는 담
요와 비숫하다. 설교자는 원고가 없으면 강단에서 혹시 실수하지
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텔레비젼 시대에는 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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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마주치는 것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필수적이다. 원고는 여
기에 방해가 될뿐이다. 원고에서 눈을 떼면 설교자가 전하는 성경
의 이야기는 청중에게 좀 더 생생해지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다. 340)  
 
설교의 전달에 있어 원고 없이 설교할 때 오는 몇가지 장점은 다음과 같다. 가장 큰 장
점은 설교자의 직접적인 호소력에 있다.  재난과 위기에 처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경우에 
원고를 읽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전쟁터를 향해 출발 직전에 있는 병사들에게 원고를 읽어 
내리는 연설로 마음의 감동을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남자가 선택한 연인에게 자기사랑을 표
현하는 데 글로 읽어 가면서 사랑을 고백하겠는가?  원고 없는 설교는 설교자에게 진지함을 
갖게 해 주며, 그리고 설교 안에 진지함을 더해 준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설교이다.341)  
원고 없는 설교의 또 다른 장점은 설교자의 인격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을, 특히 설교자가 청중의 눈을 바라보면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쓰여진 원
고를 읽는 설교자의 눈은 청중의 얼굴을 고정시킬 수 없어 효과적인 전달을 할 수 없다. “철
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언 27:17)  설
교자는 자신의 인격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 설교해야 한다. 청중이 설교자
의 인격과 열정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은 설교자가 원고 없이 설교할 때 가능하다.  
세 번째로 원고 없는 설교의 장점은 자신이 체험한 내용을 자유로운 언어 구사력으로 
설교자 자신이 다른 설교 방식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자신감을 설교 가운데 능히 전할 수 
있다 것이다.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면 청중들도 또한 설교의 기
쁨을 얻을 수 가 있을 것이다. 핸리 워드 비처(Henry Ward Beecher)처럼 자신의 설교에서 기쁨
을 느끼는 설교를 했던 목사는 드물 것이다.342) 그는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마차에 묶어 놓
고서 설교하는 데 비하여 자신은 엘리야처럼 설교의 마차를 타고서 천성을 향하여 개선하는 
기쁨과 환희 가운데 설교했다고 말했다.  
마이클 두두잇(Michael Duduit)은 스프라울(R. C. Sproul)과의 인터뷰에서 스프라울이 한 말
을 다음과 같이 인용해 원고없이 설교하기를 주장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는 항상 원고 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마음 속에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다면 원고는 필요없다. 
우리는 어떤 일상적인 용어를 떠올리면 마음은 말하기 전에 미리 이것들을 정돈한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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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트는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끔직한 장애물일 뿐이다.”343) 이제 우리는 어떻게 원고 없이 
설교하는 방법을 터득할 것인가? 여기에 보장할  만한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러나 도움이 
될 만한 몇가지 방법을 스티븐 D. 매튜슨이 가르쳐 주고 있다.344) 
첫째, 설교의 전체 내용을 잘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돈W. 로빈슨과 토리W. 로
빈슨은 “1 인칭 설교는 저절로 기억된다”345)고 말한다. 왜냐하면 설교할 내용을 미리 한자 한
자 기록하는 가운데 우리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 내용을 정리하면서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래
서 기록은 사고를 증진시키는 좋은 방법이 된다.  
둘째, 설교 전체 내용을 설교자의 마음 속에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내
용을 계속 곰곰히 되짚어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다.” 묵상이란 단어의 의미는 여
호수아 1 장 8 절과 시편 1 장 2 절에서도 찿아 볼 수 있으며, 성도들이 말씀을 다룰 때 적용
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기억해서 전달되는 이야기는 “읽혀지는 이야기 만큼이나 무기력하
다.”346) 게다가 청중은 언제 설교자가 이야기의 이미지를 잊어 버렸는지 잘못 말했는지를 전
혀 알 수도 없으며, 그들 앞에는 설교자의 원고가 놓여 있어서 설교자 처럼 원고를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를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원고를 계속 훓어보고 읽어보는 것이 좋다. 실제로 설교
하기 며칠 전에 원고를 완전히 파악하면 설교자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리 
며칠 동안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원고 전체를 반복적으로 훓어보고 읽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
이다.  에드워즈(J. kent. Edwards) 는“설교 원고는  암기하지 말고 메세지를 내면화 시키라” “완
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단지 주인공의 입장에서 말하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부터 말하게 
하라. 80%는 원고에 있는 로, 10%는 원고보다 더 나은 표현으로, 10%는 원고보다 더 못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347) 
세번째, 내면화된 설교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설교에서의 중요한 전환이나 흐름을 
기도에서의 요구로 전환시켜 보는 것이다. 그리고는 각 단락을 분명하게 전달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은 달리 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예행연습을 한다. 설교하게 될 빈 강단으로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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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문의 한 단락을 읽어 본후, 그 다음 원고를 저리 치워놓고 원고 없이 그 부분을 전달해 
보는 것이다. 만약 잊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잠깐 설교문을 참고하고 어느 부분을 잊어 버렸
는지, 그리고 왜 그 부분을 잊어버리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설교할 날이 점점 가까와 오면 설
교 전체를 원고 없이 연습해야 한다. 만일 동일한 부분을 계속 잊어버린다면 흐름이 자연스
럽도록 그 부분을 바꾸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아직 원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에게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원고 
보는 횟수를 줄여가면서 큰소리로 여러 번 읽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원고를 강단으로 가지고 
간다. 원고에 밑줄을 긋는다든가 빨간색 펜으로 표시를 해 둠으로 원고를 내려다 볼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에드워즈는 “원고를 가지고 2-5 번, 원고없이 2-5 번 소리내어 리허설을 해 보
라”고 주문한다.348)   
  
나. 비언어적 요소  
우리는 주로 언어를 통하여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말
하지 아니함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즉, 커뮤니케이
션은 언어를 통해서만 아니라 비언어(Non ㅡverbal)적 요소를 통해서도 일어난다.349) 전문가들
은 우리가 전하는 메세지의 거의 93%는 비언어적 요소라고 말한다.350) 이 말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의사 전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세지의 10%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억양, 음성과 시선 접촉, 제스추어와 몸의 움직임 등은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 조차 
말을 한다.    
부분의 설교자들이 어휘 사용만이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설교의 절정에서는 설교자의 목소리와 신체 언어가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351)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교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이야기
는 경험되어야지 분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감정을 나타내야 할 때 단순한 읽기로는 
부족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야 한다. 사람의 신체 또한 사용하기에 
따라 극적인 도구가 된다. 두려워할 때, 화났을 때, 다쳤을 때, 고민에 빠졌을 때, 우리는 신
체의 움직임을 통해 그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352) 설교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중요한 도구는 음성과 언어, 의상과 복장, 시선접촉, 강단사용법, 제스추어와 몸의 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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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1)  음성과 언어  
심리학자인 알버트 메라비안(Albert Mehrabian)이 “메세지의 7%는 내용을  통하여, 38%는 
말하는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 55%는 그의 표정을 통하여 청중에게 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설교자의 음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353) 설교자는 음성의 고저(pitch), 발음
(articulation), 말의 속도(rate), 그리고 침묵(pause)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유능한 설교자
는 어떤 일에든지 혹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재치있고 또 유효한 설교를 능숙하게 잘 한다. 그
러나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장애 가운데 하나는 설교와 말의 단조로움에 있다. 19
세기 위 한 부흥 설교가인 찰스 피니(Charles Finney)는 부흥강좌(Revival Lectures)에서 설교자
들의 심각한 장애를 지적했다.  
       
목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란다면, 그는 분명하게 
알아둘 것은 단조로운 설교를 해서는 안된다. 설교자가 단조로운 
설교 방식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잠이 들도록 설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설교자의 목소리가 크거나 혹은 작거나 계속해서 단조로
운 음성으로 설교한다면 청중들은 쉽게 잠에 빠져 들게 된다. 나
이아가라 폭포의 소리나 혹은 대서양의 바다소리이든지 여하튼 설
교자의 음성이 크거나 아니면 작든지 자연스럽게 청중의 신경계에 
효과를 줄 수 있는다양한 설교자의 음색이 뒤따라야 한다.354)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는 할 수 있는 로 표준말을 하도록 노력하며, 
강단에서 상소리나 욕설, 저속한 표현을 피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원색적인 단어들, 예를들면 
이빨, 가리, 똥과 같은 말들을 피하고, 신 치아, 머리, 변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55)   
 
(2)  의상과 복장  
배우가 아닌 설교자들은,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할때 의상이 필요없다고 결론을 내릴
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련한 배우는 부적절한 의상의 위험을 잘 알고 있다. 잭 루이스와 미리
암(Jac and Miriam Lewis)는 “분장을 회피하는 배우는 자기의 신체적인 측면들이나 개인적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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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의존하여 자기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356)라고 말한다.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의상이 배우에게 미치는 향은 지 하다. 무지한 복장으로 인해 
수많은 실패가 무능한 연기자들에게 닦쳐 왔다.  따라서 연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의상에 종
속되는 것이다.357)             
그러나 강단은 극장이 아니다. 1 인칭 설교자가 의상을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
도록 도와 주는 두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다.  첫째, 만일 그 의상이 인물을  역할하는 데 도
움이 되고 청중에게 그 인물에 한 신뢰감을 더해 준다면, 의상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때 
설교자는 “의상을 갖추는 것이 청중에게 유익한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과 시
간의 제한을 감안하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의상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예
배와 프로그램 중에 의상을 갈아 입을 적절한 시간이 없다면 의상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의상 사용을 위해 세면 나 거울, 탈의실이 필요한데 그 중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때를 위해 그 의상을 아껴두는 것이 좋다.   
의상은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다. 만일  설교자가 청
중의 유익을 위해 의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렇게 한 것을 만족스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설교를 위해 의상을 활용하는 지혜에 해 확신이 없다면, 의상 없이 하
는 게 더 좋을 것이다.358)  
설교자의 복장은 단정하고 보수적이어야 한다. 이는 청중의 관심을 메세지에 집중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설교자의 복장으로 인해 관심과 시선이 흩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
히 최근의 설교자들은 가운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고 설교하는 경향이 있기에 설교자는 깨끗
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359)  
 
(3) 시선접촉 
시선접촉은 어떤 설교를 할 때든지 중요하다. 시선 접촉은 우리가 선택한 인물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데, 설교자가 선택한 인물로 청중에게 직접 말하게 할 경우에는 청중을 똑바
로 쳐다 보아야 한다. 이는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도록 도와 주며, 설교자가 그들과 연결되
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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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청중을 고  세계로 데리고 가서 성경 이야기 속의 다른 인물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을 관찰하도록 할 경우, 몇몇 해석적인 기법들이 도움이 된다. 첫째로, 청중에게 직접적으
로 말할 것인지, 간접적으로 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택했다
면, 말을 하면서 여러 청중과 시선을 접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선택한 인물이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거나 자기 반성적인 기분을 느끼고 있다면, 청중과의 직접적인 시선 접촉을 줄
이는 것이 좋다. 우리의 일상적인 화처럼, 그 고  인물은 청중과 그런 평범한 화를 나누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청중과의 시선 접
촉을 피해야 한다. 그 신 청중의 머리 약간 위를 쳐다보는 것이 좋다.  강단 위의 물건들에 
시선을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면 청중의 주의가 강단으로 쏠리게 되며, 이는 
그들의 상상을 제한한다. 바닥을 쳐다 보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이는 청중에게 바로 그 자리에 
그 장면을 설정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청중은 체로 설교자의 표정을 통해 그 장면을 보
기 때문에, 지나치게 양 옆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청중이 설교자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그들은 그 장면 또한 볼 수가 없다. 즉 설교자의 초점은 설교자가 바라 보는 
곳이다.361)         
       
(4)  강단 사용법  
원고 없는 설교를 하면 자연스럽게 청중들과 시선접촉은 이루어 질 수 있다. “1 인칭 내
러티브 설교”는 연기는 아니지만, 어떤 종류의 설교ㅡ전통적인 설교든, 1 인칭 내러티브 설교
든ㅡ를 전할  때이든지, 강단 사용법은 의사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설교
하기 전에 강단 사용에 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음은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행할 때 
유용한 강단이나 단상의 도식이다. 362)  
 





                                                     
361)  같은 책,  p. 110 
362)  J. Kent Edwards.  p. 102. 해돈  W. 로빈슨 & 토리 W. 로빈슨도 그들의 책  <1인칭 내러티브   

























강단 사용법은 설교자가 확신이 있기까지는 사용하지 않기를 권하고 싶다.  잘 사용하
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으나, 잘못 사용하면 강단이 어수선해 질 수 있다.   
 
(5)  제스추어와 몸의 언어   
인간은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통하여 나의 느낌이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인간의 얼
굴은 놀랍게도 50 만 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으며,363) 우리는 팔과 손, 손목, 그리고 손가락
을 가지고 7 만 개의 사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364) 설교 도중 설교자의 제스추어는 청중들
에게 어떤 메세지를 준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는 메세지를 전하면서 얼굴표정이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설교자가 주먹을 크게 휘두르고 
있다면 청중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제스추어는 설교자가 확신과 뜨거움을 가지고 무엇을 강
조할 때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 또 제스추어는 설교자의 개성에 맞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
어야 한다.365)  프래드 스미스는 “해돈W. 로빈슨은 손짓이 휼륭한 설교가이다.”고 회상한





                                                     
363) 계지영.  p. 198 
364) 해돈  W. 로빈슨 & 토리 W. 로빈슨.  p. 198 
365) 계지영.  p. 199 
366) 프래드 스미스. “명쾌한 설교 전달을 위한 5가지 요소”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  해돈 W.     




제 5 장  
1인칭 내러티브 설교 계획  





해돈 W. 로빈슨과 토리 W. 로빈슨 부자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많이 하라.  1 년 
내내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할 수 있으며,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의 요소들을 전통적인 설교
에 사용할 수 있다”367)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어린이와 십 들의 흥미를 끌기 때문이며,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직업이나 가족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 중년의 남녀들에게 호소력이 있기 때문
이고, 또한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오래된 진리를 신실한 방식으로 확신시키기 때문에 노인
들에게도 호소력이 있기 때문이다.368)  
그러나 본 연구자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1 년에 4~6 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에
드워즈(J Kent Edwards) 또한 “1 년에 4-6 회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369) 제프리 아서스(Jeffrey 
Arthurs)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가 지나치게 자주 쓰일 필요는 없지만, 일년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함으로써 설교자의 설교적인 자질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했다.370)   
그러면 1 년 중 언제 이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하면 좋겠는가?  교회 절기를 절  놓
치지 말아야 한다. <성경적인 설교>에서 조지 캔워디(George Kenworthy)는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눅1 : 5-25)라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했다. 편집자인 해돈 W. 로빈슨이 “ 1 인칭 내
러티브 설교는 언제 사용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특별한 절기에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탄절 설교에 저는 특별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성탄절은 제가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하
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때입니다.371)  
 
                                                     
367)  해돈  W. 로빈슨 & 토리 W. 로빈슨.  p. 40 
368)  같은 책 
369)  J. Kent Edwards.   p. 120 
370)  Jeffrey Arthurs.  “Performing the Story,” Preaching 12 (March-April 1997) p. 30 
371) 조지 캔워디.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누가복음 1 : 5-25)” 성경적인 설교, 해돈 로빈슨 편저.  




일반적으로 성탄절기와 부활 주일 절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등장인물과 본문을 
사용한다. 청중들은 매년 같은 인물과 같은 본문으로 인해 지겨워하고 주의를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가장 강력한 메세지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예를 들어 성탄절 설교를 계획하면서 크리스마스때 주님의 성탄을 축하했던 등장인물
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를 계획해 볼 수 있다.372)  
                                    
엘리사벳의 노래   (눅 1 : 39-45)  
마리아의 찬양      (눅 1 : 46-56) 
스가랴의 찬양       (눅 1 : 67-80) 
천사들의 노래       (눅 2 : 13-14) 
시므온의 노래       (눅 2 : 25-35) 
                        
사순절과 부활절 설교는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기록에 나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계획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인물은 많다. 빌라도, 헤롯, 안나스, 가야바, 
베다니의 마리아, 니고데모와 아리마  요셉, 구레네 시몬과 유다 등이 있다. 십자가 사건과 
관계 없다고 생각했던 인물들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아브라함, 이삭, 모세(유월절 어린 양, 
높이 들린 뱀), 룻과 보아스(구속자 친척), 다윗(시편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고난), 이사야(복음
예언), 사도 바울 등이 있다. 이들을 주요 인물로 택해 설교하는 방법을 워렌 W. 위어스비
(Warren W. Wiersbe)가 가르쳐 주고 있다.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은 갈보리 언덕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 예
를 들면, 아브라함은 마리아와 갈보리 언덕에서 만날 수 있다. 왜
냐하면 이들은 둘다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모세는 
니고데모를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높이 들린 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요 3: 14).  모세는 또한 세례 요한을 
만날 수 있다. 여기서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사야는 또한 바울을 만날 수 있다. 바울은 자주 이사야
의 예언을 인용했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확대하여 
설명한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 아론을 만날 수 있다. 그들
은 유대교의 희생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눈 모세와 엘리야를 잊지 말아야 
한다.373)     
 
일년 중에는 국가가 정하는 기념일도 있고, 교단과 교회가 기념하는 날도 있다. 어버이
                                                     
372) 워렌 W. 위어스비, 상상이 담긴 설교, 이장우 옮김. (서울 : 요단출판사, 1998) p. 217  




날, 어린이날, 노동절, 감사주일(추석), 광복절, 인권 기념주일, 종교개혁 주일 등등 많은 날들
이 있다. 이 기념일을 기억해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 주일’에는 신앙의  어머니를 등장시켜 교훈할 수 있다. 감사주일 같으면, 감사로 찬
양과 광을 돌린 인물들을 부각시켜 1 인칭 설교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가 섬기는 워싱턴 은평교회(Grace & Peace Church of Washington)에서는 1 인칭 내
러티브 설교를 1 년에  4 회 정도 실시한다. 성탄절기와 수난과 부활주일, 어머니 주일과 추수
감사 주일이다. 은평교회에서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워싱턴 은평교회는 본 연구자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회에서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것에는 모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탈봇신학교 설교학 교수인 에드워즈(J. Kent Edwards)는 전통적인 교회에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도입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고 있다. 
 
설교학은 내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을 어떻게 하면 선명하면서도 믿음이 충만하게 능력있게 설교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의 사무실은 설교학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책은 본문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책은 설교의 형태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 이 성경책은 모든 설교자들이 인용하는 책이며, 모
든 설교자들 보다 위대하신 분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이십니
다. 그는 가장 탁월한 설교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설교들을 읽을때, 예수님께서 이야기 형태로 설교하는 것을 발견
하고는 흥미있어 할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가 우리 청중들의 관심
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장애
물을 걷어 낸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허락 하
에 저는 예수님의 설교방법을 택하길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
늘 이 자리에 계셨다면 설교했을 그 방법으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통해 설교를 듣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 설교는 성경 본문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 때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
적인 연구를 거쳐 탄생된 것입니다.  사무엘 상 16-17 장을 찾아 
저와 함께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뒤에 앉으셔서 들어도 
보고, 거기 있었던 어떤 인물의 눈을 통해 성경의 사건을 다시 체
험해 보십시오.374)  
 
이렇게 서론을 시작한 후에 에드워즈는 2-3 걸음 뒤로 물러 썼다가 천천히 360 도를 돌
                                                     




아서 청중들에게 다시 얼굴을 보이며, 강단으로 나선다. 이때부터 그는 삼상 16-17 장의 주인
공,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설교를 시작한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교회에 1 인칭 내러티브 


















제 6 장   
1인칭 내러티브 설교의 장점과 단점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21 세기에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중 하나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375)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의 장점은 무엇보다 다른 어떤 설교보다 눈으로 보여 주는 설교이
기 때문에 생생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했던 현역 목회
자들은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한다.376)    
 
 “1 인칭으로 설교할 때마다 대부분의 공통된 반응은 ‘언제 다시 
그렇게 설교할 건가요?’ 하는 것이다. 1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청중
의 주의를 사로 잡는다. 어린이 사역자들도 그 설교를 듣게 해 달
라고 요청한다.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형식의 메세지를 전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껏 
들었던 유일한 불평은 내가 그런 설교를 자주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다.”  
 
“아마 1 인칭 설교의 가장 큰 가치는 그 과정이 내게 끼친 영향일 
것이다. 그것은 설교자인 나를 명료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본문의 세계속에서 살게 했다.”                          
  
“젊었을 때 드라마나 연극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지만, 단순한 
강의보다 표현이 더 풍부한 의사 전달 형식을 늘 시도하고 싶었다. 
강단에서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하는 것은 내가 제재(題材)를 제
시하는 방식에서 온갖 종류의 창의성을 만발하게 했다. 게다가 매
너리즘과 제스쳐에서 해방시켜 줌으로써 다른 모든 설교들이 더 
풍성한 표현법을 사용하는데 이바지했다.”  
 
“십자가 곁에 있던 백부장에 대한 최근의 설교 후에, 나는 사람들
이 그 메세지에 받은 감화에 대해 여러 달 동안 말하는 것을 들었
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에서야 십자가를 깨달았습니
                                                     
375)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pp. 306-308 





다.’ ”   
 
“사실 변화를 거부하는 전통적인 우리 교회에서 1 인칭 내러티브
로 설교하는 것을 주저했다. 그러나 처음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시도했을 때, 청중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어떤 사람
은 ‘마치 설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라고 했고, 우
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1 인칭 내러티브 설교 시리즈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사기 5-6 장의 기드온에 관한 나의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보인 
폭발적인 반응에 나는 깜짝 놀랐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기드온을 보았어요.’, ‘이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굉장했어요’, ‘언제 또 하실 건가요?’ “   
                       
“만일 내가 연극으로 생계를 꾸려 왔더라면, 일찌감치 굶어 죽었
을 것이다.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해야 한다는 그 교육 과정은 
나를 긴장시키고, 속을 불편하게 했다.  나는 수난 금요일 이야기
속에 나오는 빌라도를 표현하기로 결정했다. 그 무엇보다도 더 나
를 압도한 것은 그 설교가 청중에게 끼친 영향이었다. 여러 주 동
안 사람들은 나를 붙잡고 예수님의 재판이라는 극적인 사건을 이
전과 판이하게 보고 느끼도록 했다고 이야 기했다. 그들은 자기들
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희생때문에 그분을 더욱 사랑
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좌뇌형의 설교자가 내러티브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틀림없이 할 수 있다!  당신의 회중을 위해 내
러티브 설교를 하라. 그리스도를 위해 하라.”    
                          
“나는 캐나다 동부 해안의 어촌 항구에 살고 있는데, 1 인칭 내러
티브 설교를 구상하면서 자연히 요나가 떠올랐다. 시내의 한 옷가
게에서 나를 요나처럼 분장시켜 주었고, 나는 시간을 뛰어넘어 나
타났으며, 말하자면 ‘해변에 던져진’양 그의/나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회중은 그 설교를 좋아했으며, 여러주 동안 그에 대해 이
야기했다.”                
 
“최근에 나는 베드로와 빌립보 간수가 되어, 그리고 베스도와 아
그립바앞의 바울이 되어 사도행전을 몇 주에 걸쳐 설교했다. 1 인
칭 내러티브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주었고, 
성경에 대한 사실들을  신선하고 날카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 주
었다. 나는 1 인칭 내러티브에 대한 일체의 두려움을 극복했으며, 
15년 만 더 일찍 그 설교법을 배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내가 삼손처럼 분장하고 ㅡ 긴 머리, 시커먼 눈 등ㅡ단 위에 나
타나자 회중은 처음 몇 분 동안 다소 충격을 받았다. 나는 정욕으
로 가득 찬 삶을 산  결과를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청중석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거의 일 년이 지난 뒤에
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말할 것
도 없고, 기숙사에서는 그 후 수 개월 동안 거기에 대한 대화들이 
오갔다. 성령님께서는 1인칭 내러티브 형식을 사용하셔서 그 메세
지가 청중의 방어물들을  슬쩍 지나쳐 가도록 하셨다.”   
 
“나는 창의성과 상상력이 효과적인 강해 설교에 부적합한 것이 아
닐 뿐더러 사실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깨달았다. 1 인
칭 내러티브 설교를 거부하는 설교자는 공격 수단 가운데 전방 패
스를 포함시키지 않는 럭비 팀과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 골문에 집어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불필요하게 제한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앤드 존(end zone)에 도달하는 횟수를 줄
이는 것이다.”  
 
이들의 간증은 하나같이 ‘ 1 인칭 내러티브 설교’ 의 위력이 단하다는 것이다. 무엇
보다도 먼저 이 설교의 장점은 오늘날 21 세기ㅡ우리 시  즉 문자 이후시  (post-literate),  
멀티미디어 문화와 상 매체,  인터넷 문화 시 ㅡ를 가장 잘 해석한 설교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 1 인칭 내러티브 설교’ 는 변화하는 청중에 한 철저한 인식과 분석을 바탕
으로 한 것이다.   
둘째, 1 인칭 내러티브의 장점은 성경의 유형과 문학양식을 눈여겨 볼 것을 도전한다는 
것이다. 본문에 한 처음 조사를 할때 본문의 구조와 인물, 배경을 탐구하고, 본문을 담고 
있는 더 넓은 컨텍스트를 연구함으로써 본문 저자의 진정한 의도를 놓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전통적인 설교 방법에서는 성경의 유형과 문학양식이 배제됐음으로 이 부분이 더욱 두드러지
는 특징이다.377)  
셋째, 이 설교는 설교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설교 형태이다. 성경인물 선정에서 부터 
설교 형식의 선택, 구성의 묘미를 살려 나가는 것과 함께 도구의 사용, 장소의 이동, 때로는 
성별의 차이까지 넘나들 수 있는 것이 바로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이다. 
넷째. “ 1 인칭” 을 도입한 것은 설교 커뮤니케이션에 크게 도움을 준다. 청중들로 하여
금 설교를 따라 여행하도록 돕기 때문에 지루하지도 않고, 졸립지도 않으며, 설교에 동참케 
한다. 설교자는 청중들의 감성을 이끌어내어 적극적으로 설교에 동참시키기 때문에 설교에 
빠져드는 장점이 있다. 청중은 설교 속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 하기도 하고, 또한 감정이입
을 통해 등장 인물이 겪는 단계별 변화를 함께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결단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다섯번째는 성경 원저자의 저작의도를 해치지 않고 전체 본문을 이야기와 드라마의 방
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른 메세지를 전할 수 있다. 설교자의 의도가 설교에 첨가된 메세지
가 아니라, 진짜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현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 설교에도 단점은 있다. 먼저, 무엇보다도 이론적인 틀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주로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설교의 실제를 먼저 펼쳐 보인 후에 이론을 주워 모은 것 같은 
감이 있다.  
두번째는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만을 말하게 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
다. 설교자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적인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하기 보다는 세상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378)  그럴때 하
나님의 말씀은 설교자가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와 경험담의 징검다리 역할만 감당하게 될 위
험이 있다.  
세번째는 “ 상상력의 위험성” 을 들수 있다.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 상상력을 첨가한 
것은 활력을 주는 좋은 방법이나, 설교자가 지나치게 상상력을 발휘함으로 성경 원래의 저작 
의도를 무시하고, 그저 설교자의 빈약한 상상력에만 의존한 채 신비주의적으로 빠질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설교자는 지나친 묘사나 과장법을 사용한 상상력의 활용은 오히려 성경 본
문 내용을 왜곡하는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네번째는 청중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치 않는 단점이 있다. 모든 청중들이 성경의 내용
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 공감하는 것도 아닌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1 인칭 내러티브 설
교는 성경 속의 인물과 청중이 서로 만나면서 공감을 통해 결단을 이끌어 내는 설교이다. 회
중들이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 한 인지가 부족하다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설
교자가 일방적으로 선포한다면 이에 한 휴유증은 생각보다 크다. 다수의 청중들은 이야
기만 듣고서는 메세지의 교훈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며, 스스로 결론을 내릴 정도로 신앙의 
수준이 높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379)  
다섯번째는 1 인칭 내러티브 설교가 모든 설교자에게 적합한 설교 형태는 아니라는 것
이다. 이 설교는 설교자의 능력과 자질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설교자에게 성경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으로 설교를 작성해야만 하는 문장 구사력과 함께 실제 전달에 있어서
도 언어 구사력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은 단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인칭 내러티브 설교가 주는 여러가지 교훈은 많다. 특히 설교자뿐
                                                     
378)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p. 307 




만 아니라, 청중들이 건전한 상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다. 복음주의 설교가 워렌 위어스비(Warren W. Wiersbe)는 성경을 ‘ 하나님의 감으로 된 
그림책’ 380)이라고 하 고,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 기독교인은 그의 상상
력이 별들 너머로 날아가는 사람들이다” 381)고 말했다. 상상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380) Warren W. Wiersbe. The Dynamics of Preaching. 고영민, 김기원 역, <역동적 설교> (서울: 엘맨출 
       판사, 2001) p. 202 
381)  Francis A. Schaeffer. Art and the Bible (Downers Grove III, : Inter Varsity Press, 1973), p.5  Warren    




제 7장   
1인칭 내러티브 설교자의 자질   





설교자들은 보통 설교에서 설교의 중심사상을 설명하거나 확증, 또는 적용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조 자료를 덧붙임으로서 설교의 개요에 살을 입히곤 한다. 여기서 쓰이는 전형적인 
방법은 재진술이나 설명, 정의내리기, 통계자료, 인용자료, 이야기 전하기, 또는 예화 등이 있
다.382)  해돈 로빈슨과 그 아들 토리 로빈슨은 “ 어떻게 말하는가에 만사가 달렸다” 고 말한
다.383) 이 말은 같은 이야기라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청중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지루
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은 이야기
꾼이 되는 것이다.384) 어떻게 하면 좋은 이야기꾼이 될 수 있을까?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한 자질은 이야기를 잘 전하
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리 설교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은 설교본문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약간 개략적이면서도 축약적
인 스타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로 잘 들려주는 것
이다. 메이어 스턴버그(Meir Sternberg)의 지적과 같이 “ 정교한 묘사는 사실에 관한 충실한 
묘사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385) 오늘날의 설교자는 과거의 본문을 현 적인 청중의 세
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충실한 표현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지각 가능한 구
체적 내용들을 덧붙임으로서 과거의 본문과 오늘의 청중을 연결시켜야 한다.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설교자는 그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설교자는 내러티브의 
흐름 속에서 감각적인 세부적 내용들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시킬 줄 알아야 하며, 
동시에 과도한 표현은 피해야 한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하기 원하는 설교자들은 재미있게 
읽히게끔 씌어진 이야기들로 부터 이야기를 전하는 기술을 터득할 수도 있다.386)   
                                                     
382)  스티브 D. 매튜슨. p. 231 
383)  해돈  W. 로빈슨 & 토리 W. 로빈슨.  p. 101 
384)  스티브 D. 매튜슨.  p. 229 
385)  Meir  Sternberg.  The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Ideological Literature and the Drama of Reading,    
        Indiana Studies in Biblical Literatu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p. 329  




설교에서 이야기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성경의 이야기와 등장인물, 그리고 문화를 창조적으로 묘사하고 관련된 서적을 
참고하는 것이다. 스티븐 D. 매튜슨은  이야기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서 폴 마이어의 다큐멘
타리 소설<본디오 빌라도>와<로마의 불꽃>을 권하고 있다.387)   
둘째, 역사ㅡ문화적 연구를 충분히 하는 것이다. 이야기에 나오는 장면을 실감나게 묘
사하려면 먼저 성경 사전이나 백과사전,성경지도, 고고학 관련 서적들을 통해서 본문에 한 
역사적,  문화적인 연구를 충분히 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조사는 설교자에게 구체적인 사항
들을 제공해주며 설교자의 상상력이 성경 본문과 조화될 수 있도록 지켜준다. 
셋째, 이야기에 하여 용인된 보편적인 요소들을 터득하는 것이다.388)  
 
“구체적이고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라.” 
“과도한 수식을 피하라” 
“표현을 둔감하게 만드는 부분을 제거하라” 
“지나치게 능란한 표현은 삼가라” 
“청중에게 말하기 보다는 보여주라” 
 
넷째, 설교자는 적절한 이미지들을 계발하는 일에도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청중의 마
음속에는 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그림과 장면들로 각인되어야 한다. 청중은 자기 마음의 화
랑에 걸린 그림과 장면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이다. 설명을 할때나 적용을 할때 이미지를 사
용해 이야기해 보라.   
어떤 설교자가  제이 E. 아담스(Jay E.Adams)에게 “ 이야기하는 법은 어떻게 배웁니
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이 E. 아담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었다.                    
 
대답은 훈련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강단 밖에서, 매일 훈련해야 한
다. 저녁에 차를 타고 집으로 갈 때 교통이 혼잡하다고 짜증을 내
지말고 도착해서 아내와 가족에게 말해 줄 이야기를 가지고 연습
하라. 가족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능력이 늘어나고 설교에도 그것이 표시가 나면 교인들
도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연습하는 동안 음성, 몸짓, 그리고 그 
외 신체표현들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연습이 매일 지속된다면 엔젠가는(6 개월 
뒤?) 여러분의 설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감
각 호소와 관련하여 음성과 신체 동작에 관한 간단한 대화로 이어
                                                     
387)  같은 책,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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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기 초반의 위 한 설교자인 캠벨 몰간(Campbell G. Morgan)은 “ 기독교 목회자의 
가장 고귀한 사역은 설교” 라고 확신했다.390)   계지  교수는 21 세기 강단에서 행해져야 
할 설교의 특징 8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성경적인 설교,  2) 스토리와 이미지와  
은유가 풍부한 설교, 3) 교육적 설교,  4) 회화체 설교, 5) 긍정적인 설교, 6) 체험적 또는 고
백적 설교, 7) 회중의 참여가 있는 설교, 8) 흥미롭고 극적인 효과가 있는 설교 391) 이다.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위의 8 가지 설교학적 특성을 충족시키는 21 세기 강단에 꼭 
필요한 설교임을 본 연구자는 확신한다.  이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 방법과 새로운 설교학 운
동(New Homiletic Movement)의 향을 크게 받았으며, 청중을 설교에 가장 잘 참여시키는 
설교 방법이다. 이 방법은 21 세기 청중에게 복음의 메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21 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이야기로 형성된 문화에 살고 있다. 세상은 온통 이야
기꽃으로 활짝 피어 있다. 이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 극적이며, 감동적인 복음의 메세지를 들
려주는 방법은 “ 1 인칭 내러티브 설교” 를 통해 가능하다. 이 방법은 성경의 메세지를  21
세기 청중들에게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며, 청중들이 듣고 등장인물이 되어 현실세계
에서 행동으로, 삶으로 적용 가능한 설교이다. 1 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청중으로 하여금 “ 어
떻게 하면 들려지는 설교를 할까?” 에 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이 설교는 복음을 인식의 차
원을 넘어 경험되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귀납법적 구조를 가지며, 드라마와 이야기의 특성을 
사용함으로 청중이 설교에 동참할 수 있다.  상상력과 이미지를 사용하는 드라마틱한 설교 
구성은 청중을 조금이라도 지겹게나, 졸리게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이 “ 1 인칭 내러티브 설
교” 는 21 세기 설교자들에게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392)      
                                                     
390) 조셉 지터 쥬니어 (Joseph R. Jeter, Jr.). “몰간, 켐벨(Morgan, G. Campbell; 1863-1945), 설교학 사전.    
       윌리엄 윌리몬. 리챠드 리스쳐 편집.이승진 옮김.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3)  p. 165 
391) 계지영.  pp. 222-231 




프래드 크래독(Fred B. Craddock)은 그의 저서에서 21 세기 설교자가 명심해야 할 3
가지를기록했다.393)    
첫째는 하나님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
적으로 선포의 양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설교자는 강단에서든지 아니면 강단 밖에서든
지 자신의 으뜸가는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설교사역이 “ 하나님의 행동” 이며 “ 구
원의 사건” 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주장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
씀 선포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명심해야 할 사실은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면서 설교를 통해 그것을 시작하려
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listening)으로 부터 그것을 시작했다. 그래
서 바울은 (롬 10 : 17)에서 “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사 
50 : 4)에서 “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알아 듣게 하시도
다” 라고 했다. 로버트 펑크(Robert  F. Funk)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했다.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것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단들
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394) 
  
세번째 설교자는 기독교회의 아주 초창기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의 수신자들에게 반복해
서 말하기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음에 유감을 표하면서, 기록해 보낸 말씀을 완성하고 명
확히 하기 위해 곧 그 곳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말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진 내용이 아니라, 사람으로 부터 사람에게 전달되어 변화를 일으키고 무엇인
가 하게 하는 행동(act)이라고 이해한 것이다.395)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서신을 기록하는 것
은 기록자(writer)로서 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자(speaker)로서 이해하고 있다. 21 세기 설교
자들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크래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93) 프래드 B.크래독. 권위없는 자처럼.  김운용 역.(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pp. 92-101  
394) Robert W. Funk.  Language, Hermeneutic, and Word of God.(New York: Harpers, 1966) p. 6  프래드  
      크래독의 <권위없는 자처럼> p. 94에서 재인용함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은 판에 박힌 설교 개요에 의존하면서 거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초대교회 복음서 기자
들이 사용하던 강화의 생생한 유형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복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구조를 통해 
증거될 때, 왜 그것이 힘을 잃어 버리게 되었는지 관심을 갖기 시
작할 때, 설교자는 힘 있는 강단의 새로운 문턱에 들어설 수 있다. 
또한 설교학 교실에서 여러 훈련을 받았음에도 언제나 강단에 서
기만 하면 삼대지로 설교할 것이 아니라, 이야기(narrative), 비유, 
시, 신화, 찬송 등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의 근육은 긴장되고, 그의 신경이 크게 설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비로소 설교자는 새로운 활기를 느끼게 해 줄 강단의 문
턱에 들어서게 된다.396)   
 
따라서 우리 21 세기 설교자는 설교의 내용에 적절한 이야기 방식을 택해 복음의 놀라
운 경험이 일어나게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니엘 버틀리(Daniel L. Buttry)도 21 세기 설교자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있다.  
그는 설교자가 주목받는 중요 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경배 받으실 유일한 
분임을 항상 명심할 것을 강조한다.397) 설교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에 연계되어 사용되며, 설교자의 태도 또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 3 : 30)는 말씀을 언제나 떠올려야 할 것이다.  
21 세기 1 인칭 내러티브 설교자들은 프래드 B. 크래독과 다니엘 L. 버틀리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396) 같은 책.   p. 97 
397) Daniel L. Buttry.  p. 28 
